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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DMZ 동부권의 초국경 관광사업을 선정하고 

대북제재 하에서도 추진 가능한 관광협력 방안 제시 필요

󰋏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을 위한 여건분석 결과 다자협력 기반의 국제협력 추진, 국제사

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한 전략적 접근, 사회·문화 콘텐츠 중심의 연계관광 추진 필요

󰋐 관광협력 주요 콘텐츠로 국제적 Voluntourism 추진, 자연관광자원 연계, 개별관광으로 추

진 가능한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생활자원인 장마당의 관광자원화 방안 등을 제시

󰋑 사회·문화 콘텐츠 중심의 연계관광 추진방안으로 스토리텔링 기반의 관광자원 연계방안 

등을 제시하고 물리적 안전지대 설치 및 기술개발을 통한 관광객 안전 확보방안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북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대북제재 해제) 제75차 유엔총회(’20.12.28) 결의 집행

을 위해 국제사회에 북한 주민 생존과 관련된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우선 해제 요청

󰋏 (국제적 Voluntourism 추진) 남북 관광협력 초기에는 대북제재를 감안하여 국제 NGO가 

인도주의적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사업비 및 관광실비를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사회·문화 콘텐츠 기반의 관광 협력) 남북 공동의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 사회·문화 콘

텐츠를 관광 자원화하고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연계함으로써 남북 관광협력을 추진

󰋑 (개별관광 추진)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영상산업(드라마, 영화 등) 촬영지 섭외 전문가, 

Voluntourism 참가자 등의 방북을 개별관광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관광 디지털 전환 R&D 추진)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북한 관광 데이터 통합활

용체계 구축 및 관광 서비스에 특화된 AI, AR 등의 기술개발을 위한 R&D 추진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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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반도 평

화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19.9.24.))

∙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대북제재 제외 분야이며 금강산 

관광의 경험이 있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남북협력의 프레임워크 마련

∙ 뉴노멀, 코로나 팬더믹 등 협력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기존 남북관광 협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방안 마련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실천방안으로 국제사회의 참여와 소프트한 사회・문화 

콘텐츠 접목, 남북을 연결하는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방안을 제시

  - 대북제재 하에서 추진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동의와 참여도 기대할 수 있는 관

광협력 분야를 제시하고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 남북연계관광의 핵심지역인 설악-금강-원산을 연하는 지역

  - 남한은 (남)고성군,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북한은 고산군, (북)고성

군, 금강산지구, 안변군, 원산시, 창도군, 통천군, 회양군을 포함

∙ (내용적 범위)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써 DMZ 동부권 초국

경 관광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및 이를 위한 정책제안 제시

  - 국제환경 및 북한 관광정책 변화, 국제사회 이슈 등을 분석하여 추진방안 도출

 요 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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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방법) 연구지역 내 남한 접경지역 실무자 면담조사1), 위성영상 및 

GIS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중앙부처 자문 및 전문가 협동연구 등 

그림 1 | 연구의 공간적 범위

자료: 저자 작성

1) 연구지역 내 접경지역 지자체 실무자 면담조사(’20.5.26-’20.5.29): 강원도청(’20.5.26) 평화지역발전본부, 총괄기획과, 남

북교류과, 양구군청(’20.5.28) 기획조정실, 고성군청(’20.5.29) 기획감사실, 남북협력팀(속초시, 양양군은 코로나로 인하여 

전화 자문 및 문헌자료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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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MZ 국제평화지대화와 초국경 관광협력

□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간적 범위

∙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간적 범위는 남북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남북관계 

정상화에 따른 개발수요, 생태・환경적 가치 및 관광객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정

[DMZ 국제평화지대화 범위 지정 기준(예)]

ⅰ) DMZ과 35km 이내의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 또는 행정구역

ⅱ) 직접경지역 또는 차직접경지역

ⅲ) 해양의 DMZ 국제평화지대 설정은 접경지역 도서, 한강하구 및 NLL지역을 포함하며 남북 접경지역 최북단

과 최남단 경계를 연하는 연장선

ⅳ) 지역 특성 및 사회·문화적 환경 고려

그림 2 | 범위 지정 기준(예)에 따른 DMZ 국제평화지대의 공간적 범위(<부록 1> 참조)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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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관광협력의 의의와 한계

∙ 대표적인 남북 관광협력 사례로는 금강산 관광이 있으며 ’98-’08년 간 약 193

만명이 방문한 남북 최대의 관광 협력사업임(북한통계포털, 관광객 현황)

  - ’98년 해운을 통한 외금강 관광을 시작으로 ’03년에는 육로관광이, ’07년에

는 내금강으로 관광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08년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됨

∙ 금강산 관광은 분단유지 비용 감소, 시장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실현, 남북 

경제통합에 따른 이득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국회예산처, 2005)

  - 금강산 관광의 한계로는 낮은 수익률, 성과위주의 행정으로 인한 구체적인 실

행전략과 목표 부재, 사업의 안전성 확보 미흡 그리고 관광객 안전 문제가 있음

□ 초국경 연계협력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 중국과 대만의 양안 사례는 정치적・군사적 요인과 경제협력을 분리한 협력공간을 

조성하고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 협약체결 등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필요 시사

∙ 홍콩-선전 사례에서 관광협력의 성공 요인은 언어와 문화적인 공통점을 활용하

였다는 데 있으며 남북도 이러한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

∙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접경지역에 특별경제구역과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고 지

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교류에 힘입어 성공한 협력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큼

□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초국경 관광협력의 필요성

∙ 초국경 관광협력은 다자협력 기반의 국제관광과 인도적 지원과 관광을 융・복합한 

콘텐츠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체된 남북협력의 돌파구로 활용

  - 남북 중심의 관광에서 주변국과 연계한 국제관광을 통해 다자협력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관광콘텐츠와 연계

∙ 남북협력과 더불어 동북아 협력을 추구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실행전략 마

련과 이를 통한 남북협력 강화 가능

  - 거점 기반의 관광협력을 벨트형 협력으로 확장하여 환동해 벨트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가능하며 세부 관광콘텐츠를 기반으로 실행전략 수립

∙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 건설 중심의 협력에서 사회・문화 콘텐츠 기반의 소프트

한 협력 추진을 통해 새로운 남북협력의 모델로 발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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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 여건 분석

□ 국제환경 변화와 대북이슈

∙ 탈세계화와 코로나로 촉발된 뉴노멀의 본질은 불확실성이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2)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

∙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실무

협상 기반의 상향식 외교, 인권개선 등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 주민에 피해를 미치는 대북제재 해제, 의료・보건 등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

  -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8차 전당대회에서는 기존과 같은 자

력갱생을 강조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외경제 분야에서는 관광사업만 제시

□ 북한 관광 정책변화

∙ 북한은 관광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을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관광전문

개발구 지정, 생활자원(살림집, 장마당 등)의 관광자원화 등의 변화가 나타남

  - 관광전문개발구를 설치하고 관광콘텐츠 확보를 위해 기존에는 개방하기 꺼려

했던 북한 내부의 여러 생활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고 있음

□ DMZ 동부권 관광 여건 및 남한 접경지역 추진사업

∙ 남한은 설악산을 비롯한 거의 전 지역에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북한은 금

강산과 원산 등을 중심으로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음(<부록 2> 참조)

  -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 관광자원에 대하여 문헌정보 등을 이용하여 공간정보

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확인 및 남북관계 정상화 시 공동조사 실시 

∙ 남한 접경지역 지자체 실무자 조사 결과 평화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남

북협력사업을 계획 또는 추진하고 있으며3) 이를 최대한 연계할 필요가 있음

2) 회복탄력성: 큰 재난을 겪은 사회나 도시가 그 이전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역량(김묵한. 2015. 회복탄력성 도시(Resilient 

Cities)). 

3) 연구지역내 접경지역 지자체 면담조사(’20.5.26-’20.6.4): 강원도청(’20.5.26), 양구군청(’20.5.28), 고성군청(’20.5.29), 

인제군(’20.6.4) 지자체 실무자 면담조사 결과(속초시, 양양시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화 자문 및 문헌연구로 대체) 



x

□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을 위한 SWOT 분석

∙ SWOT 분석을 위한 주요 고려 요소는 국제환경과 대북이슈, 북한 관광정책 변

화, 해외 접경협력 사례 및 관광(계획)사업 등이 있음

  - SWOT 분석과 함께 PEST 분석(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analysis)도 함께 수행하여 다면적인 잠재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둠

  - PEST 분석은 SWOT의 기회와 위협에 해당하는 외부요인에 대한 분석이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 요인에 대해 적용하였음

∙ 강점요인으로는 관광산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연・생태뿐만 아니라 역사・문

화・사회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금강산 관광협력의 경험 등이 있음

∙ 약점요인으로는 정치적 불안정성 관련 요인이 가장 많이 도출되었으며 관광・교

통 인프라 부족, 소요재원 조달의 불확실성 등이 있음

∙ 기회요인으로는 동북아와 역내 관광수요의 점진적 증가, 코로나 극복 이후 여

가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한 관광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이 있음

∙ 위협요인으로는 대북제재 강화 및 또 다른 전염병 발병 시 취약성 등이 있음
 

그림 3 |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을 위한 SWOT 분석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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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y Threat

S
t
r
e
n
g
t
h

P

 DMZ 및 접경지역 일원을 유네스코 보전지역 남북 공동 
등재로 초광역 국제관광지대 조성 

 북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인도적 지원 포함)이 가능한 
남북협력사업 도출

 한류 등 사회·문화 콘텐츠 기반의 국제관광지 조성을 
통한 남북 정상 간 협의 사항 이행

 다자협력 중심의 긍정적 관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초국
경 관광협력 기반확보

 우선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인권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
으로 남북협력 장애물 제거

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 가능한 남북 공동의 관광정책
(법·제도 포함) 마련 

E

 국제협력 기반의 인도주의 사업과 연계한 융복합 관광 추진
 대북제재 조건부 완화에 따른 생활 인프라 개선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
 설악산-DMZ-금강산을 연계하는 광역형 유네스코 보

전지역 조성 및 국제관광 추진 

 뉴노멀 시대의 대응을 위해 관광 네트워크 다양화 및 
다층화를 통한 회복탄력성(Resilience) 극대화

 코로나 백신 공급을 통한 원활한 관광협력 추진
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중단을 통한 대북제재 해소

S

 재난재해 복구,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통한 민족 동질
감 회복 및 강화

 한류의 세계화를 공유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 고취
 초광역 교통망 추진을 통한 BESETO의 공간적 확장과 

국제관광 추진

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인류애적, 민족적 남북협력
 관광에 대한 인식(가치) 차이로 인한 갈등해소를 위해 

관광전문인력의 인적교류 추진
 분쟁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남북 공동의 국제홍보 및 캠페인 추진

T

 북한주민 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한 남북 공동의 관광 
디지털 전환 및 관광 활성화

 관광객 안전을 위한 표준화된 관광 안내 서비스(위험회
피, 조난 요청 등) 기술개발

 대북제재 조건부 완화에 따른 기술 및 전문가 교류

 대북제재 조건부 완화 분야에 대한 남북 공동의 표준
(안) 마련

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한 교통기술협력 추진
 북한 주민 정보 접근성 향상 및 관광객 안전확보를 위한 

전략물자반출에 대한 국제사회 동의 확보

W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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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대북제재의 조건부 완화에 따른 정치·군사 문제와 별도
의 인도주의적 지원방안 마련

 남북 공동의 국제관광지대화 조성을 통한 개방경제로의 
유도

 국제협력 분야 확대를 통한 경제적 성과 가시화와 이를 
통한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유도 

 다자협력 중심의 국제재제 준수 및 대응을 위한 남북 
공동의 거버너스 구축

 대중국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국제협력이 가능한 개방경
제로 전환

 분쟁지역 이미지 해소를 위해 남북공동으로 관광객 안
전 위해요소 제거

E

 사회·문화적 유산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관광콘텐츠 부
족 해결

 초광역 교통망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구체화함으로써 
광역교통망 확보방안 마련

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관광산업 간의 결합을 시작
으로 관광 네트워크의 회복탄력성 강화 유도

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남북 관광자원 연계방안 마련
 남한 국제교통망과 경원선·동해선 연결을 통한 교통 인

프라 부족 해결
 분쟁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치적·군사적 도발행위 

중단

S

 국제협력을 통한 코로나 백신 확보 및 관련 통계작성
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등의 실익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남북교통협력에 대한 동의 확보
 북한의 국제사회 및 남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천을 통한 도발로 인한 사회적 충격완화  

 가치관의 다양화 및 남북협력에 대한 의견차를 좁힐 수 
있는 정량적 근거제시를 통해 국민동의 확보

 지역경제통합(RCEP 등)에 대비한 국민의 문화정체성 
및 타문화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 남북 공동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 
확립과 이를 통한 민족 동질성 확보

T
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남북 공동의 표준(안) 마련
 남북연계관광 시 적용 가능한 관광 디지털 기술 공동개발
 관광객 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 대북제재 하에 가능한 우선 기술협력분야 선정
 국제사회의 검증체계 마련을 통한 전략물자 반출 
 관광트랜드 변화에 대응한 첨단기술 적용 방안 마련

자료: 저자 작성

표 1 |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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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방안

□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의 기본구상

∙ ‘국제사회의 협력 및 참여 여건 조성’은 북한 주민에게 피해를 미치는 대북제재 

해제 및 식량・의료・보건 등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추진

∙ ‘남북 관광자원 연계방안 마련’과 ‘사회・문화 기반의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남북연계관광 방안 마련

∙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관광협력’을 위해 제도적・기술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공동의 법・제도적 기반마련’으로 남북 관광 협력의 실천력 담보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국제사회의

협력 및 참여 여건 조성 

 국제 볼런투어(International Voluntourism) 프로그램 개발
 BESETO의 공간적 확산과 연계를 통한 러시아 및 북한 참여 추진
 한류를 적용한 남북 공동의 관광콘텐츠 및 브랜드 개발

 남북 관광자원 연계방안 마련

 관광의 기반인 생태·자연 보호를 위한 환경 모니터링 방안 마련
 남북 관광협력을 위한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 정립 및 관광콘텐츠와 연계
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사회·문화 기반의

관광콘텐츠 개발

 생활자원(살림집, 장마당 등)의 관광 자원화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 코로나에 대응 가능한 단계적인 남북 항공 연계관광 등 대안관광(안) 마련
 스토리텔링 기반의 체류형·광역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관광객의 안전보장을 위한
관광 협력방안 마련

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계획(안) 마련
 국제법 기반의 관광객 안전보장을 위한 의료 및 응급수송 등 협력방안 마련
 AI, IoT, AR 등의 기술을 이용한 관광객 안전확보 프로그램 개발

남북 공동의
법·제도적 기반마련

 ‘관광교류협력의정서(가칭)’ 및 ‘국제관광개발 지원 특별법(가칭)’ 등을 통한 다자적 
참여가 가능한 남북관광협력 법·제도 기반마련

 정경분리를 통한 남북협력 사업 안정화 제도마련과 자유관광특구 조성

그림 4 |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의 기본구상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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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의 추진방안

∙ 지역의 특징에 따라 주요 자원을 그룹화하고 차별화함으로써 지역연계 시 체계

적인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지대 구분

  - 관광지대 분류는 관광자원 및 지형적 특성을 이용하여 구분하였으며 산악형, 

가람형 Ⅰ, Ⅱ, 도시문화형, 호반 및 해양형 총 5개 지역으로 구분 

그림 5 | DMZ 동부권 초광역 관광지대 구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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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 기반의 국제적 관광지대 조성방안으로 국제적 볼런투어리즘 프로그램 

개발, 베세토의 공간적 확장과 연계, 한류 기반의 국제관광 추진방안 제시

∙ 자연관광자원 연계방안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DMZ 일원의 생태・환경 

가치 보전을 위한 산림자원 모니터링 수행

  - 분석 결과 북한지역의 산림파편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도시와 큰 하천(북한강)

의 입지 및 경사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개간의 영향 때문으로 판단됨

산림자원분포 
 

와 인구분포의 통합적 고려

그림 6 | 산림파편화 분석(
 ) 및 인구분포를 고려한 환경 모니터링 방안 

메모: 1. 인구분포자료는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Landscan2019를 활용

     2. 
값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며 상대적인 크기로 비교

     3. 우측 그림의 해석은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산림파편화가 심하고 높이가 높을수록 인구수가 많은 지역을 나타냄

     4. 고산군과 같이 높은 인구밀도가 높고 
가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파편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지역임

자료: 저자 작성

∙ 백두대간의 맥을 잇는 산악형 연계방안은 설악산과 금강산을 탐방로로 연계하

는 방안으로 주봉(主峯) 연결, 옛길 연결, 산림피해 최소화 연결 고려

  - 주봉 연결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을 연결하여 남북을 연계하는 방안이

며 탐방로 설치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경사도를 기반으로 탐방로 설정

  - 옛길을 이용한 연결은 양구군의 ‘금강산 가는 길’을 이용하여 연결

  - 산림피해 최소화 연결은 현재 산림파편화가 이루어진 지역을 탐방로로 조성

하여 새로운 산림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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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과 금강산 탐방코스 현황 주봉(主峯)을 연계한 설악-금강 연계 기초 탐방로(안)

옛길을 이용한 설악-금강 연계 기초 탐방로(안) 
 기반의 생태·환경을 고려한 설악-금강 연계 기초 탐방로(안)

그림 7 | 산악형 기초 탐방로(안)

자료: 저자 작성

∙ 가람형 연계방안으로 동식물 유전자원 공동 연구, 수상 레포츠 등과 호반 및 해

양형 연계방안으로 ‘석호문화관광지대(가칭)’ 등의 자연테마 연계방안 제시



xvi

∙ 주요 생활자원이자 북한주민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경제자립 지원 및 

도시재생 등의 협력분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장마당’의 관광자원화 추진

강원도의 주요 장마당 현황

통일교육원. 2019. 2020 북한 이해. p.183.

RFA. 장마당을 통해 본 북한 여성들의 놀라운 변
화. 2020.5.22. 기사. 

로테르담 Markthal의 재생 및 랜드마크화

그림 8 | 북한의 장마당과 로테르담 Markthal의 재생

자료: 저자 작성((하) 재생후: MVRDV. Makethal. https://www.mvrdv.nl/projects/115/markthal, l (최종접속일: 2020.8.23.),  
          재생전: Markthal Rotterdam. https://togetherintransit.nl/markthal-rotterdam/ (최종접속일: 2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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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미림항공구락부는 경비행기를 이용하여 평양-원산 항공 관광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이를 양양국제공항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대북제재, 코로나 등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착륙 없이 비행만 하는 순수 관광

비행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발전

  -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을 허브로 하는 남북 항공운송이 가능한 항공사(플라

이강원)를 취항시켰으며 남북합의 시 순수 관광비행은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

단계구분 남북협력 단계에 따른 항공관광 추진 방향 내용

남북
협력
초기

 범례

 순수 관광비행(예: 양양

공항 이륙, 양양공항 착륙)

 영공 소유 국가의 전통

음식을 기내식으로 제공

 면세점 이용

남북
협력
확대

 항공기의 이착륙 가능

 공항과 일정거리 이내

의 관광지에 대한 대중

관광 가능 

남북
협력
심화

 자유 항공관광

 DMZ의 진정한 비무장

화에 따른 항공기 운항로 

설치

 남북 공동 항공사 설립

자료: 저자 작성

표 2 | 남북협력 단계에 따른 항공관광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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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연계관광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생태・평화・문화에 대한 감성의 재해석을 

통하여 다채로운 체험 등 관광의 가치를 축적할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

   - 이를 위해서는 남북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수립하고 이에 맞는 관광콘텐츠 

발굴 및 관광의 가치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 발굴 필요

그림 9 | 스토리텔링 기반의 남북관광자원 연계(예: ‘조선 건국의 염원과 성공신화를 찾아서’ 구성(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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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의 단계별 추진방안

∙ 남북연계관광은 ① 남북협력 준비, ② 남북협력 초기, ③ 남북협력 확대, ④남

북협력 심화 등의 4단계로 나누어 추진

분야 남북협력 준비단계 남북협력 초기단계 남북협력 확대단계 남북협력 심화단계

공통

 ∙ 관광분야 각 분야별 남북 공동의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 수립

 ∙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 환경영향 조사 및 평가(산림파편화(
), 수질오염 등)

 ∙ 관광자원의 공간정보화 사업을 추진
 ∙ 관광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공간계획 및 기술개발 방안 마련(R&D)

국제관광

 ∙ International voluntourism 
NGO 협력

 ∙ 베세토(BESETO) 협력국
가 확장 및 연계방안 마련

 ∙ 한류를 기반으로 한 영상산
업 남북 공동기획(안) 마련

 ∙ Voluntourism 인센티브관
광 제공(여행 실비지원→개
별관광과 연계)

 ∙ 로케이션 헌터 인센티브 관
광 제공(→개별관광과 연계)

 ∙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추진
(→개별관광과 연계)

 ∙ 민관 관광인프라 투자 확대
 ∙ 남북 공동의 MICE 산업 추

진(대규모 공연, 국제회의 
유치 등)

 ∙ 베세토 페스티벌 참가도시 
순환 개최

 ∙ 민간주도의 관광사업 추진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

너지, 식량생산, 제조업 등 
타산업 연계

 ∙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시 자
유여행 추진

자연
자원 
연계

산
악
형

 ∙ 남북연계 탐방로 설치 방안 
마련

 ∙ 남북연계 관광운영을 위한 
기반 인프라 계획수립

 ∙ 지뢰제거 작업 계획 및 군
장비 운영 등 협의

 ∙ 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설악
-금강 연계루트 조성

 ∙ 탐방로를 활용한 국토대장
정 행사 개최

 ∙ 탐방로 상의 지역 관광자원 
연계

 ∙ 남북연계 탐방로 확장 및 
관광객 이동범위 확대

 ∙ 민간 주도의 산림, 산악자
전거 등의 커뮤니티 활성화

 ∙ 산악탐방 및 레포츠 등 타
분야 연계

 ∙ 자유 탐방로 확대
 ∙ 남북 주민간 산악형 활동 

커뮤니티 형성
 ∙ 백두산, 지리산 등으로의 

산악형 자원 연계

가
람
형

  ∙ 수생 생태계 공동조사 및 
연구

 ∙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전
문가 및 학생 교류

 ∙ 내수면 어업기술 공동활용
을 위한 전문가 교류

 ∙ 남북 공동 평화루트 설치
(예: 평화의 댐~임남댐)

 ∙ 남북 공동 멸종위기종 보호 
연구센터 설치

 ∙ 내수면 어업기술 공동활용
체계 구축(방역 포함)

 ∙ 남북 공동 내수면 어업 추진
 ∙ 남북 공동 수산방역 백신 

개발
 ∙ 남북 K-클라우드 데이터 

공동활용 및 서비스 개발

 ∙ 수산바이오 국제협력 추진
 ∙ 수산바이오 관련 기술 타지

역(임진강, 소양강, 한강하
구 등) 이전

 ∙ 민간주도의 가람형 휴양 및 
레포츠 단지 조성 

호반
및

해안
형

 ∙ 휴양 및 관광상품 개발계획 
수립

 ∙ 경관 차별성이 뛰어난 지역 
대상 패키지상품 개발

 ∙ 남북 공동어장 조성 계획 
수립

 ∙ 해양 레포츠 개발
 ∙ 호반 및 해양자원 활용한 

휴양 및 관광상품 개발
 ∙ 남북 공동어장 조성 및 공

동조업의 관광상품화(노동
+관광)

 ∙ 함흥, 청진, 강릉 등 주변지
역으로의 연계협력 확산

 ∙ 휴양 및 힐링 관광 인프라 
투자

 ∙ 남북 해양 관광도시(단지) 
공동조성 

 ∙ 동해안 전 지역에 대한 관
광시너지 확산

 ∙ 서해안(갯벌)·남해안(다도) 
해양관광과 연계발전

도시문화
자원 연계

 ∙ 대외개방이 가능한 장마당 
선정

 ∙ 장마당 재생 협력 구상 마
련(그린뉴딜과 연계)

 ∙ 항공관광을 위한 국제사회
의와 협력

 ∙ 장마당 관광 연계루트 조성
 ∙ 장마당을 브랜드로 남북 재

래시장 연계
 ∙ 남북 항공관광 추진(초기: 순

수 관광비행, 면세점 이용)

 ∙ 남북 장마당 투어 개최
 ∙ 항공관광 남북 착륙 및 주

변 관광지 연계(대중관광)
 ∙ 도시 특성에 따른 남북 도

시 간 MOU 체결(매칭펀
드 등의 자원활용) 

 ∙ 남북도시 협력으로 시너지 
확 산 ( K n o w l e d g e 
Sharing Program(KSP))

 ∙ 항공관광 자유화 추진
 ∙ 민간 주도의 남북 공동 항

공사 및 여행사 설립 추진

스토리텔링 기반
역사·문화자원 

연계

 ∙ 남북연계관광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개최

 ∙ 남북연계관광 앱(App) 개
발 R&D(AI 관광해설사, 
체험형 스토리탤링 앱 등)

 ∙ 스토리텔링 기반 오프라인 
문화행사 개최(예: 이성계 
발원 사리엄장구 봉인식 등)

 ∙ 관광객 비식별화 위치정보
를 활용한 관광객 안전시
설 설치 

 ∙ 스토리텔링 개발 지속 추진
 ∙ 새로운 스토리 개발에 따른 

지역연계 및 관련 시설물 
설치

 ∙ 남북 앱(App) 개발 경진대회

 ∙ 인기가 높은 스토리를 이용
한 영상문화산업과 연계

 ∙ 지속적인 스토리 개발 및 
지역체험 상품에 적용

자료: 저자 작성

표 3 | 남북협력 단계별·분야별 주요 추진사항



xx

5.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 법·제도적 개선방안

∙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공동 국제관광개발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남북공동 협의기구 설립 및 통행 조항 마련

  - 또는 양안 사례와 같이 ‘남북 관광자유지대 조성과 정경분리에 관한 법률(가

칭)’ 제정을 통해 독립적인 자치권을 부여하여 남북관계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가능한 협력 추진

∙ 남북 간 교류통합을 지향하기 위한 ‘남북관광교류협력의정서(가칭)’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거버넌스 구축방안

∙ 국제사회 및 남북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는 남북협력 시 외부요소로 간주하던 국

제관계를 내재화하여 다자협력 기반의 거버넌스를 구축

∙ 남한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는 개별 부처 사업으로 진행되던 대북사업을 통합하

여 국무총리실 이상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대북정책 추진

∙ 민간 차원의 거버넌스는 남북협력 준비 및 초기에는 국제 NGO를 중심으로 하

고 남북협력이 진전됨에 따라 기업이 주도적으로 남북경제협력 단체(협동조합 

등) 등을 구성

6. 연구 결론 및 정책제안

□ 연구의 결론

∙ 남북연계관광은 국제협력과 소프트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협력 추진

∙ 북한 주민의 생계 및 건강,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북제재 해제 또

는 유예가 가능한 사업(이산가족 고향방문, 남북연계 탐방로 상의 살림집(홈스

테이) 건설, 장마당 환경개선 및 랜드마크화)을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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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 북한 관광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북한 관광정보 통합활용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현황 및 정확도 검증 사업 추진 

∙ 대북제재가 강하고 남북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는 국제 NGO를 통해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운영비 및 인센티브 차원의 관광 실비지원

∙ 북한과 블라디보스톡이 참여하는 베세토+2를 통해 국제관광을 활성화하고 

스토리텔링 기반의 남북연계관광 추진 및 연계루트 조성을 위한 상세계획 수립

∙ 관광의 디지털전환 R&D를 추진함으로써 가치관광을 위한 체험형 스토리텔링 

앱 피스(PIS) 개발, 관광객 안전확보 기술 개발

정책과제 추진사업

1. 북한 관광정보 통합활용체계 구축
 북한 관광정보 통합활용 협의체 운영
 북한 관광정보 구축 및 공동활용 방안 마련
 북한 관광정보 검증 및 개선(북한이탈주민 연계)

2. 대북 국제 볼런투어(Voluntour) 프로그램 
개발

 대북 국제 볼런투어 협력 중장기계획 수립
 국제 볼런투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북한 수요를 고려한 국제 볼런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베세토(BESETO)의 공간적 확장 및 연계
방안 마련

 베세토의 공간적 확장과 연계를 위한 이니셔티브 출범 및 운영
 베세토+2 관광협력 Working group 설치 및 운영 
 베세토+2 관광 접근성 향상을 위한 프리패스 운영방안 마련

4. 스토리텔링 기반의 남북연계관광 방안 
마련

 남북연계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 스토리텔링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 남북 영상문화 콘텐츠(드라마, 영화) 공동제작

5. 관광 디지털전환 R&D 추진
 체험형 스토링텔링 앱(App) 피스(PIS, People, Interaction & Story) 개발
 위치정보 측위기술 및 위험회피 서비스 개발
 관광 서비스 및 안전을 위한 통합운영체계 개발

6. 인도적 협력 추진

 주민피해 대북제재 해소를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 이산가족 고향방문
 장마당 공중위생 환경개선 및 여성 경제자립 지원
 홈스테이를 위한 살림집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민 위생 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 지원

7. 남북관광자원 연계루트 조성

 남북연계관광을 위한 생태계 영향 모니터링 사업
 설악-금강 연계도로 상세계획 수립 및 남측지역 우선 건설
 응급시설 계획 및 응급항공수송 기본계획 수립
 CIQ 설치 및 운영
 남북 항공연계관광 기본계획 수립

자료: 저자 작성(정책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주체에 대한 상세내용은 <표 6-1>(pp.178-179) 참조)

표 4 | 남북연계관광을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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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정체된 남북관광협력을 재개하는 방안으로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기반으로 한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이 필요하다. 관광은 非대북제재 사업이며 실질적인 남북경협의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남북정상 간 합의된 우선 협력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 양자협력의 한계, 거점경제의 북한 

내부 확산 및 남한 경제와 연계의 어려움, 대단위 인프라 투자에만 초점을 맞춘 접근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남북을 연계하는 규모있는 관광협력 

지대를 설정하고 사회·문화 관광콘텐츠 중심의 남북연계관광을 제안하였다. 또한 뉴노멀 시대의 변

동성과 코로나 팬데믹 등은 남북관광협력에 있어 심각한 위험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

안 마련과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북한사회를 개방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평화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해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국제사회에 

제안(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19.9.24.))하였다.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국제

사회와 협력을 통해 DMZ을 평화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포기를 통한 번영보다는 첨단무기 개발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약품 제공 등의 인도적 지원이나 

물물교환 형태의 기초적인 교류마저도 어려울 정도로 국제제재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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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COVID-19로 인한 국경봉쇄 수준의 국제적 고립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어려움을 자력갱생 등의 주민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UNOCHA(2020)1)

에 따르면 1,040만명(19년 총인구2) 대비 41.18%)의 북한 주민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며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 부족 등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북한 

주요 인프라 유지관리 수준은 남한 대비 약 68%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이정석, 

2018)3) 북한이 비핵화 후 경제개발을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대북 문제에 대한 접근이 비핵화 유도를 위한 제재와 더불어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완화하고 비핵화 후 경제도약의 발판을 준비하기 위한 북한 주민 

생존권 향상 및 경제협력 차원의 접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에 있어 

북한 주민 생존권에 대한 접근은 국제사회의 동의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국제협력으

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며 경제협력은 DMZ의 평화적 활용과 맞닿아 있으므로 이러한 

접근은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및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의 가치를 가

진다고 할지라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준수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북한도 관심이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분야로는 ‘관광’이 있다. 

관광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며 남북정상은 평양공동선언(’18.9.19)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의 우선 정상화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에 합의하는 등 북한의 수요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분야이다. 북한은 관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관광전문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관광산업 중심의 경제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남북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벌크 캐쉬(bulk cash)

의 문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등의 위험성이 있어 대량의 현금성 관

1)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UNOCHA). 2020.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Plan 2020.

2) 2019년 북한의 총인구수는 2,525만 명(통계청. 202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보도자료. https://www.kostat

.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7173 (최종접속일: 2021.2.1.))

3) 이정석. 2018. 북한 주요 인프라 실태 예측에 의한 유지관리 수준 분석 및 평가.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22(5). pp.03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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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가(입국세, 입산료 등)를 지불하는 기존의 관광형태는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금강산 관광의 경우 북한 내부경제로의 파급효과 등이 미비하였고 북한 정권 

유지 자금으로의 활용 가능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외에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 행동제약, 볼거리 부족, 높은 가격, 관광객 안전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사회의 참여와 사업 운영의 안전성을 위하여 

다자협력을 위한 국제관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역사・생활 자원의 관광

자원화 및 유사성과 차별성을 갖는 남한 관광자원과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관광 콘텐츠의 

다양화 추구, 관광지 개발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남북 관광자원의 연계는 

민족의 동질성 확보, 보편적 가치추구를 통한 갈등 저감과 협력의 시너지 확산도 기대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관광과 역사・생활자원의 관광자원화 및 남북연계관광은 관광

수요를 확보하고 관광객의 현지 소비를 높여 주민생계 및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 관계자(stakeholder)의 긍정적인 관여를 통해 남북관광협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관광을 기반으로 한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협력공간으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지

역으로는 ‘동해관광공동특구’가 있다. ‘동해관광공동특구’는 평양공동선언(’18.9.19)에서 남북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전제 아래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

었다. 안타깝게도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18.10.15)에서는 이

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실무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동해관광공동특구의 공간적 범위 및 사업 대상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

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의 전제와 금강산관광이라는 남북의 대표적인 관광협력사업을 

고려하였을 때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하는 지역을 핵심지역으로 하는 남북 공동의 관광

협력특구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원산・갈마 일대에 대규모 휴양지를 건설하

고 군용비행장인 갈마비행장을 정비하여 민간항공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어 설악산-금강산 관광과 연계 시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원활한 관광객 수송 및 물자 운송 등에 있어서 철도, 도로와 더불어 양양

-갈마 공항을 연계한 항공교통의 활용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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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남북관광 관련 연구는 대북제재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의 이해와 참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또한 개별 관광거점들을 도로나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1차적인 연결에서 자연・문화・

역사적으로 남북을 하나로 연계(물리적 연결+의미적 관계)할 수 있는 관광협력 방안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거점 중심의 계획 이전에 전체 관광지역을 

대상으로 특성에 따른 지역구분을 통하여 관광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특성에 따라 개발된 관광상품을 남북의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를 

기반으로 엮고 이야기 또는 정보기술 등을 통해 이음으로써 진정한 남북 공동의 협력공

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실천방안으로 대북제재를 고려하고 국제

사회의 참여와 소프트한 관광 콘텐츠를 접목한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남북관광협력의 문제점과 국제사회의 대북 관련 이슈, 

북한 관광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위성영상 및 GIS를 활용한 지형 특성 분석 및 

관광자원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광자원의 연계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WOT 분석을 통하여 남북연계관광의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추진전략 및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기본구상을 기반으로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의 조성

방안은 국제협력 및 참여를 유도하고 남북 관광자원의 의미적 연계, 도시・문화 자원 

연계, 사회・역사 자원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광객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공간계획적 측면과 정보통신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남북협력 준비・초기・확대・심화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천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 관광 관련 법・제도 검토 및 

개선방안,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한 축으로서의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

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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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DMZ 평화지대화와 남북연계관광의 핵심지역인 설악-금강

-원산을 연하는 지역이다. 남한은 (남)고성군,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북한은 

고산군, 고성군, 금강산지구, 안변군, 원산시, 창도군, 통천군, 회양군을 포함한다. 

그림 1-1 | 연구의 공간적 범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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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적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DMZ 국제평화지대화와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의 필요성, 

DMZ 동부권의 관광 현황 및 여건 분석,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방안 제시, 

이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포함한다. DMZ 국제평화지대화와 남북연계관광의 

필요성에서는 우선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개념과 의의를 살펴보고 DMZ 국제평화지

대화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관광 분야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관광 분야 적용을 위

해 양안 관계를 중심으로 초국경 관광협력의 시사점 도출 및 기존 남북 관광협력의 의

의와 한계를 도출한다. 이후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남북연계관광의 필요

성과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에 있는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의 여건 분석에서는 비핵화를 제외한 국제사회의 대북이슈

를 검토하여 대북제재로 막혀있는 남북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 

관광 현황과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DMZ 동부권의 

관광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광자원 자료를 구축하고 연구지역내 남한 접경지역의 

남북관광협력 사업을 검토한다. 앞선 내용을 토대로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

성을 위한 SWOT 분석을 수행한다.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방안에서는 이를 위한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기본

방향에 따른 분야별 조성사업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국제협력과 남북관광자원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관광자원 연계 시 우선적으로 남북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속가능

하고 확산이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한다. 조성사업들은 남북협력 준비, 초

기, 확대, 심화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 및 남북관계에 따라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게 한다.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서는 남북의 관광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거버넌스 구축방안으로 국

제사회 및 남북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남한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민간차원의 거버넌

스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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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남북관광 관련 중앙부처 및 전문기관 협업, 연

구지역 내 남한 접경지역 실무자 면담조사4), 위성영상 및 GIS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 

및 분석 등이 있다. 중앙부처로는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전문기관으로는 통일

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 전문 대학과 전문가 특강, 자문회의 및 의견수렴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지역 내 남한 접경지역 실무자 면담조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남

북관광협력사업을 조사하고 남북 관광자원 연계 시 이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광자원 연계방안 마련을 위하여 위성영상(2018-2020년 

4-6월에 촬영한 5m SPOT 영상), 표고(DEM) 데이터 및 국토정보를 기반으로 GIS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한 버퍼

(Buffer)5) 분석, 관광자원 데이터 구축, 분수계(Watershed)6) 분석, 산림파편화

(
)7) 분석 및 인구분포 융합데이터 구축, 경사도(Slope)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3) 연구 수행절차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남북연계관광 추진방안 연구는 DMZ 국제평화지대화

를 위한 초국경 관광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한 후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 여건 분석을 

위하여 관광 관련 현황, 정책 등을 고려한 SWOT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체계적 

관광자원 연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4) 연구지역 내 접경지역 지자체 실무자 면담조사(’20.5.26-’20.5.29): 강원도청(’20.5.26) 평화지역발전본부, 총괄

기획과, 남북교류과, 양구군청(’20.5.28) 기획조정실, 고성군청(’20.5.29) 기획감사실, 남북협력팀(속초시, 양양

군은 코로나로 인하여 전화 자문 및 문헌자료로 대체) 

5) 버퍼(Buffer) 분석은 어떤 도형(점, 선, 면) 주변을 입력한 거리까지 둘러싸는 도형을 만드는 분석방법(ESRI. 

Buffer (Analysis). https://pro.arcgis.com/en/pro-app/latest/tool-reference/analysis/buffer.htm (최

종접속일: 2020.2.1.)으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지역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

6) 분수계(Watershed)는 지표의 자연과 인문현상을 설명하는 지형적 개념으로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지각 표층

의 물의 흐름과 방향을 경계 짓고 유역을 분리하는 지형적 실체(이민부, 한주엽, 2000)

7) : “경관구조를 정량화할 때 경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bias를 제거하는데 유용하며, 경계를 넘어서 파편화되지 

않은 패치 내에서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방법”(강민조 외, 2017.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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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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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에는 DMZ 국제평화지대화, 북한 국토개발, 남북 

관광협력,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 

관련 연구는 한반도 프로세스의 국제적 확장을 통한 남북협력의 새로운 동력 마련과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 확보 등 구상 차원의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개념과 의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홍현익(2020)은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의 내용과 의미를 고찰하고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의 내

용과 의미, 해외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사례를 통해 추진방안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조한범(2019)은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하여 유엔 등의 국제기구 유치, ‘한반도 접

경관리위원회’ 등의 거버넌스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국토개발 관련 연구는 북한의 주요 거점에 대한 조사와 이러한 거점을 어떻게 

개발하고 교통 인프라를 연결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상준 외(2015)

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위해 국토・인프라 개발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를 선

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북한과 남한의 국토개발을 통합하고 하나의 시장협력을 통한 경제통일 기반 구축을 위

해 환동해・환서해・접경 경제벨트로 구성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국정과제로 추진

하고 있다.

남북 관광협력에 관한 연구는 북한의 관광자원 또는 거점 조사 및 광역교통망을 통해 

남한과 연결하는 방안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2005)는 금강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

다. 이 외에도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에 관한 연구로 북한이 수용 가능한 교류방안

으로써 남북 사회・문화교류 분야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이우태 외(2019)의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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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실현 
방안

∙ 연구자(년도): 홍현익(2020) 
∙ 연구목적: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의 

내용과 의미를 고찰하고 DMZ 활용과 
관련한 경과와 해외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 사례를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DMZ 활용 관련 문
헌연구 

∙ 해외 접경지역의 평
화적 활용 사례연구

∙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의 내용과 의미
∙ DMZ 활용을 위한 기존 구상과 남북

간 합의 경과
∙ 해외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사례와 함의
∙ DMZ 국제평화지대 추진 방안 및 과제

2

∙ 과제명: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이상준 외(2015)
∙ 연구목적: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

을 위한 북한 국토‧인프라개발분야 핵심 
프로젝트의 실천방안 제시

∙ 핵심 프로젝트 관련 
문헌연구

∙ 핵심 프로젝트 추진
전략 관련 전문가 
자문

∙ 핵심 프로젝트 관련 
해외사례 조사

∙ 북한 국토‧인프라개발 핵심 프로젝트 
추진 여건 분석

∙ 핵심 프로젝트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 핵심 프로젝트 우선순위 제시
∙ 핵심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인

적역량 강화방안 제시

3

∙ 과제명: 동해관광특구의 필요성과 조성
방안

∙ 연구자(년도): 이수석‧안제노(2018) 
∙ 연구목적: 동해관광특구 조성을 위해 북

한 관광산업의 정책과 특징을 살펴보
고, 조성방안을 모색

∙ 북한 관광정책 및 특
징 관련 문헌조사

∙ 과거 북한관광의 파
급효과 분석

∙ 관광의 교류 효과에 
대한 해외사례조사

∙ 북한의 시대별 관광정책과 특징
∙ 북한관광의 정점과 단점
∙ 과거 북한관광의 파급효과(금강산관

광 및 평양관광)
∙ 동해관광특구 조성의 필요성과 시사점
∙ 동해관광특구 조성 방안

4

∙ 과제명: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
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 연구자(년도): 이우태 외(2019)
∙ 연구목적: 북한의 사회문화정책의 목표

와 결정과정을 이해하고 북한이 수용 
가능한 교류방안 모색

∙ 남북체육교류 관련 
문헌연구

∙ 전문가 협동연구

∙ 북한 사회문화교류 정책의 목표와 결
정과정

∙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기능주의적 의미
∙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분

야별 방안

5

∙ 과제명: 금강산사업 집행평가
∙ 연구자(년도): 국회예산정책처(2005)
∙ 연구목적: 금강산사업에 관련 된 객관적 

정보를 체계화하고, 금강산사업의 현황
과 과제를 분석 및 평가하여 금강산사
업에 대한 좀 더 깊고 종합적인 이해 
제공

∙ 금강산사업 집행 관
련 모니터링

∙ 통계현황 분석
∙ 금강산사업 편익분

석
∙ 금강산관광사업 협

력사업자 설문조사

∙ 금강산 관광의 개요 및 현황
∙ 경제적‧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금강산

사업 집행평가
∙ 법‧제도, 인프라, 투자 등 금강산사업

의 당면과제 제시
∙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 해결을 통한 금

강산사업의 발전방향

본연구

∙ 과제명: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남북 연계관광 추진방안 연구: DMZ 동
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중심으로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 소프트한 남북협력을 기반으로 
한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문헌조사 
∙ 남북관광협력을 위

한 전문가 조사
∙ 국토정보를 활용한 

공간정보 분석
∙ 중앙정부/지자체 정

책실무자 면담 및 
관련 계획 조사

∙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실천하기 위
한 초국경 관광의 필요성 제시

∙ DMZ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위한 
SWOT 분석

∙ 연계관광 개발방안 및 단계별 추진방
안 제시

∙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표 1-1 |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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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남북관광협력에 있어 탈세계화로 대표되는 뉴노멀 시대의 변동성과 코로

나 팬데믹과 같은 관광협력에 대한 심각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기저에 두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탈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정치적・경제적 

국익에 따른 국가관계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관광 네트워크의 국제화 및 다층적 구조

를 가진 포트폴리오의 마련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관광산업은 극

단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며 백신이나 치료제가 공급된다고 할지라도 기존의 단체

관광보다는 소규모 또는 개인관광이 확대되는 등의 변화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러한 뉴노멀 시대의 코로나와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성을 강조

하기보다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고려하고 변화에 적응 가능한 방안 마련이 필요

하므로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안) 마련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DMZ 국제평화지대화라는 상징적이고 거시적인 구상 차원의 기존 담론을 남북관광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DMZ을 실천적으로 국제화 및 평화지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DMZ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평화, 정치 및 군사적 긴장감 

완화 및 남북경제 실리 등의 구상 차원의 논의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DMZ 국제

평화지대화가 DMZ의 평화적 활용의 지평을 국제적으로 확장시켰다는데 의의가 있으

나 DMZ의 평화적 활용은 1970년대 초부터 제안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긍정

적인 관여를 전제로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남북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나 현재는 매우 경색되어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언

제든 변화할 수 있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 등 국제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

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한 정부 차원에서 국토정보와 같은 데이터 중심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전략 및 실천사업 등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

면 이러한 전략 및 실천사업을 대상으로 남북이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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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와 대북제재 등을 고려하여 국제 거버넌스를 내재화하고 남

북 양자협력의 차원에서 다자협력의 차원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와의 거버넌스가 부차적 요인 또는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와 같이 취

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제협력이 남북연계관광을 동인(動因)하는 주

요 요소로 고려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나 극복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지

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남북연계관광을 대북제재 하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 NGO와의 협력을 통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자원봉사자에 대

한 인센티브 성격의 개별관광 추진, 인권차원 특히 주민생계 안정 및 여성인권 등의 

향상을 위해 장마당의 관광자원화 및 도시재생적 차원의 접근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마당 재생은 한국형 뉴딜의 그린뉴딜과 연계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대북제재를 준수한다 할지라도 국제사회의 동의와 참여를 위하여 모든 사업추진 시 경

과, 효과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북한의 변화양상에 따라 대북제재의 정도도 

연동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남북연계관광이 남북의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를 기반으로 물리적 연결뿐만 

아니라 의미적 연결 즉, 관광자원 간 가치를 연결할 수 있는 관계 맺음에 중점을 두고 

연계방안을 마련하였다. 기존 연구는 개별 관광자원을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여 연결하

거나 인접한 관광자원이나 유사한 성격의 관광자원을 묶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형태

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자원의 연결은 접근성 향상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

기 어려우며 여전히 개별 관광자원 자체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한 가치와 인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

지하고자 남북 공동의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를 기반으로 개별 관광자원을 의미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관광자원의 

가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코로나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

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및 AR(Augmented reality)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가치전달과 재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PIS(피스; People, Interaction and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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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을 제시하였다. 물리적 환경과 가상현실, 관광객과 이야기가 상호작용함으로써 

관광자원의 가치를 충분히 전달하고 관광객 1인칭 시점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통해 

남북연계관광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 트렌드와 관광의 

접목은 한국형 뉴딜 중 디지털 뉴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R&D 및 

우선적으로 남한 문화관광 서비스 등에 시범서비스를 수행하여 남북협력 분위기 조성

시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추진할 필요를 제시하였다.

남북의 경색된 관계를 고려하고 개발중심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 및 국토정보를 활용하여 GIS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최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남북연계관광은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하나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재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남북협력 사업이 

개발위주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DMZ와 주변지역의 생태・환경적 가치훼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

성영상(2018-2020년 4-6월에 촬영한 5m SPOT 영상), 표고(DEM) 데이터 및 국토

정보를 기반으로 GIS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관광자원을 시각화하고 

산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위치, 표고,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연계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와 인구분포 데이터를 융

복합 데이터로 구축하여 개발 압력을 고려하고 관광인프라 공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남북연계관광 계획은 향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

어지게 되면 신속한 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계획수립에 있어 시행착

오를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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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DMZ 국제평화지대화와 

초국경 관광협력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국제사회의 긍정적 관여하에 한반도 정세안정을 통한 비핵화 및 남북협

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이다.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대상 지역은 생태·환경 보전, 남북협력의 

지속가능성, 국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DMZ을 포함하는 남북 접경지역이 되어야 한다. 남북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해외 초국경 협력사례의 시사점 적용을 

통해 다자협력 및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남북협력 돌파구 마련, 한반도 신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지

원 및 남북협력 강화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광협력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1. DMZ 국제평화지대화와 공간적 범위

1)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개념과 의의

DMZ 평화적 활용에 대한 논의는 7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으며 비군

사화, 경제협력, 민간개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1). DMZ 평화적 활용에 대한 최초 

제안은 ’71년 6월 12일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로저스(Felizh Rogers, 미공군 소장)가 

하였으며 이후로 국제평화지대(IPZ) 조성,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한 DMZ 국제평

화평화자연공원 설치 등이 제안되었으며 부처별로 다양한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그

러나 북한과 협의 없는 남한의 일방적인 제안, 부처간 사전 조정 없는 비계획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제안, 지나치게 개발 중심적 계획으로 자연적 가치 훼손 가능성 등이 

1) 이종원. 1992. 동북아 경제협력의 사례연구: 두만강개발계획의 문제점과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 제4회 서울 

국제 심포지엄 동북아경제협력과 비무장지대(읔)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 국민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동북아경제

협력민간협회. pp.19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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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자협력(남북, 유엔, 중국 등) 추진, 

남북협력 사업 계획 시 자연보호 및 환경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시행,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원칙 하에 판문

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 조성, DMZ 내 UN 및 평화ㆍ생태ㆍ문화 기구 유치를 

통해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의 중심지로 조성하자는 국제사

회에 대한 제안이었다(청와대. 제74차 유엔총회 문재인 대통령 기조연설(2019.9.24.)). 

즉,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2). 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국제사회로 확장함으로써 

북ㆍ미 비핵화 협상의 고착에 대한 새로운 동력과 능동성 확보를 의미한다. 또한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국제사회의 긍정적 관여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북한의 체

제안전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구상’이다3). 

또한 이는 ‘경제적ㆍ실리적 접근과 함께 평화 촉진적 접근이 가미’된 제안으로 북한

의 ‘경제총집중노선’과 체제 유지에 이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는 북ㆍ미 비핵화 협상 촉진과 북한이 협상에 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

로세스의 강화와 국제적 외연 확대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

다4). 더 나아가 ‘DMZ・접경지역의 적절한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생태ㆍ환경 보존과 평

화 이미지 제고로 남북한의 국가 신인도 제고’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공감대 확보와 UN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정치적,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협력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첫째, 북・미 대화에 의존하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국제사회로의 외연적 확장, 둘째, 국제사회의 북한 체제안전 보장을 통한 

비핵화 협상 가속화 및 남북협력 추진, 셋째,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 확보를 의미한다. 

2) 조한범. 2019.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의의와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3) 안제노, 이수석. 2019. ‘DMZ 국제평화지대화’제안의 의의와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4) 홍현익. 2020.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실현 방안.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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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UN도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제재를 현재와 같이 이행할 것이며, UN이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의 포괄적 대북제재가 유지된다면 실효성을 얻

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외연

적 확장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세계 여러 국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남북협력 방안 모색에 

있어서 북・미, 남・북 등 양자협력에서 다자간 협력으로의 확장을 의미하며, 북・미 협

상이 고착된 현 상황에서 새로운 접근방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 등 소수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구하였으나 

북한이 아시아에 편중된 주요 교역국을 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러

한 무역 대상국들의 공조를 통해 북한과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은 아시

아 지역에 편중되었던 주요 교역국을 스위스, 독일,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10대 교역국 중 아시아 국가 비중: ’17년 6개→’18년 4개)5). 

DMZ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는데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상

황에서는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완충지대가 필요하며, DMZ에 대한 논의는 남북 

군비 통제의 가장 후반부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6). 군사적 대립이 상존하는 경우 합리

적인 논리이나 DMZ 국제평화지대화가 대내외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상징성을 

나타내므로 이를 통해서 평화 이미지 제고를 통한 북한의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현재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태에서 전 지역에 걸쳐 

일시에 DMZ을 해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DMZ을 국제평화지대화 하고 군사

적 작전지역을 그 후방으로 남북이 각각 옮기는 형태도 상정할 순 있으나 진정한 의미

의 변화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DMZ 국제평화지대화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단계적인 확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Kotra. 2019. 2018 북한 대외무역 동향; 임용호. 2020. 한국의 네트워크 도시를 통해 본 남북 접경지역 연계개발

의 시사점. 세종:국토연구원. p.8. 재인용

6) 안제노, 이수석. 2019. ‘DMZ 국제평화지대화’제안의 의의와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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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간적 범위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첫째, 남북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남북협력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구상 중이며, 

향후 확대가능성을 고려하여 남북접경지역을 포함하는 공간적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남북협력 사업은 접경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남북협력이 정상화된다고 할지라도 기존 사업지를 거점으로 확대․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간적 범위는 DMZ을 포함한 남북접경지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남북관계 진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개발 압력을 고려해야 한다. DMZ은 

소유주가 있으므로 통일 후 토지가 반환되면 무분별한 개발, 산림 파편화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DMZ의 평화・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그뤼네스반트는 통일 후 동독 개발 예산마련을 위해 매각 또는 원소유주에

게 유상반환 하였고 이는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 훼손이 심해짐에 따라 토지 매각을 

중단하고 국가에서 매입, 타 토지로 교환하는 등의 노력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7). 따라

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되는 가치를 조화롭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절대 보존 지역, 

생태관광, 연구 등이 가능한 완충지역, 개발가능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DMZ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인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동식물의 서식환경 보호 측면에서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DMZ 관련 협력사업(계획)은 개발 중심의 사업이 많아 생태, 환경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수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립생

태원(2016)에 따르면 DMZ에는 동식물 4,873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246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37%인 91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생물들은 종에 따라 다양

한 서식 범위를 갖고 있는데 반달가슴곰의 경우 최소 45.7㎢에서 최대 119.1㎢8)이며,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두루미 등의 조류는 더 넓은 서식 범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7) 강민조·임용호. 2018. 국외출장 결과 보고. 국토연구원. p.6.

8) 장이권, 이윤정, Desiree A., Amaël B., 김경민.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적정수용력 연구용역. 종복원기술

원.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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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에 서식하는 생물종 보호를 위해서는 DMZ을 포함한 최소 남북접경지역 이상의 

보전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간적 범위에는 한강하구 및 동서 평화수역을 포함할 필요

가 있다. 김포시, 강화군, 서해5도, 동해와 같은 경우에 DMZ는 없으나 수계로 북한과 

마주하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DMZ 평화지대화는 한강하구 

및 동서 북방한계선을 연하는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

(2018.4.27.)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북방한

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2018.9.19.)에서는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하는 

등 첨예한 군사적 긴장감 완화 목표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한강하구 및 북방

한계선(Northern Patrol Limit Line(NLL))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감 및 전쟁위험을 해

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간적 범위에 포함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간적 범위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정해

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UN 기조연설 시 지뢰제거에 한국의 힘만으로는 1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40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DMZ 주변 남북접경지역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

를 들어, 일본의 오키나와와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시 미국과 일본의 격전지로

서 많은 폭탄이 사격되었다. 종전은 70여년 전에 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불발탄이 발견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4-’18년도에 처리한 

불발탄 건수가 총 3,036건으로 매년 평균 약 20톤, 2차 세계대전 후 2,057톤에 이르

는 불발탄을 처리하였으며 아직도 약 1,963톤이 매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9). 

또한 연령・경험 등에 따라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수 있어 지뢰 밀도가 높은 DMZ 

개발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DMZ에 매설된 지뢰는 약 

9) 오키나와타임즈. 2019. 하마터면 대참사 불발탄을 던지고 노는 아이 '전쟁'이 남아 오키나와의 일상. 

https://www.okinawatimes.co.jp/articles/-/429157 (최종접속일: 2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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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발로 추정되며 지뢰 매설 밀도가 세계 1위10)로 초소형, 초경량, 비철소재 등의 

지뢰가 설치된 미확인 지뢰지대가 남한에만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한다11). 따라서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DMZ 일원의 남북접경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DMZ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예산 지원. 법적, 제도적 지원 

범위를 위해 필요하므로 사업구상 및 공간적 범위 고려요소를 기반으로 남북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DMZ 국제평화지대화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평화협력지구 조

성, 국제기구 유치 등)과 공간적 범위 고려요소에 따라 남북 접경지역과 해양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DMZ 내는 지뢰 등으로 인한 접근성 제안, 근로자 안전 등의 문제가 있으

며 독일의 사례와 같이 개발압력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역사적・생태적 가치 보존을 위

해 DMZ은 절대보전구역으로 설정하고 평화지대화사업은 접경지역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서 NLL, 특히 서해는 군사적 긴장감이 높기 때문에 접경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간적 범위로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한강하구와 연

계를 통한 내륙사업과 연결(예: 서해 크루즈 ↔ 포구관광(한강하구) ↔ 판문점・개성관

광 또는 DMZ 생태・문화・평화공원 ↔ 설악・금강산 관광 ↔ 동해안 해양레저・휴양 등)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DMZ’는 남북평화의 상징적 의미일 뿐 실제적인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

간적 범위는 DMZ을 포함한 남북 접경지역, 한강하구 및 동・서 NLL을 포함해야 한다. 

남한의 경우에는 접경지역 15개 시군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하고 있으나 북

한의 경우에는 접경지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간적 범위 설정을 위하여 고

려요소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등의 접경지역 지정기준 등을 준용하여 공간

적 범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간적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을 예시로 하여 적용할 경우에

10) VOA. 2018b. ‘지뢰 매설 밀도 세계 1위’ 한반도 DMZ... 약 200만 발 매설 추정. https://www.voakorea.com

/korea/korea-politics/4595253 (최종접속일: 2020.9.9.)

11) BBC news 코리아. DMZ 지뢰 제거: ‘들어가면 죽는다’... DMZ은 어쩌다 지뢰밭이 되었나. 

https://www.bbc.com/korean/news-45702699  (최종접속일: 20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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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DMZ을 중심으로 서쪽은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는 동해관광공동특구를 포함하는 

연장선상의 접경지역에 해당한다. 서해와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고려하여 바다에 접한 

행정구역만을 고려하였다.

[DMZ 국제평화지대화 범위 지정 기준(예)]

ⅰ) DMZ과 35km 이내의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 또는 행정구역

ⅱ) 직접경지역 또는 차직접경지역

ⅲ) 해양의 DMZ 국제평화지대 설정은 접경지역 도서, 한강하구 및 NLL지역을 포함하며 

남북 접경지역 최북단과 최남단 경계를 연하는 연장선

ⅳ) 지역 특성 및 사회·문화적 환경 고려

그림 2-1 | DMZ 국제평화지대의 공간적 범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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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간적 범위와 연구 범위와의 관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동부권에 해당하는 주요 지역으로

써 본 연구 결과는 DMZ 국제평화지대화 실현을 가능하게 할 초석이 되리라 본다. 

DMZ 동부권은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간적 범위에 한 축을 형성하는 공간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관광공동특구의 설악-금강-원산 관광지대 조성을 위한 공

간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설악-금강-원산을 대상으로 탈세계화와 지역통합의 공존 

등의 뉴노멀 시대의 특징과 대응,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 특히 

기후변화와 인권에 대한 관심증대 등의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등을 고려하였

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Resilience)을 강할 수 있는 관광방안, 북한 주민

생활여건을 향상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공급을 통한 국제 사회의 동의와 참여, 남북 

자연자원 연계 및 사회・문화 콘텐츠 기반의 관광협력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DMZ가 세

계적으로 명실공히 국제평화지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 | DMZ 국제평화지대화와 연구범위와의 관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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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 관광협력의 의의와 한계

남북 관광협력 사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이 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1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약 193만명이 방문한 남북 최대의 협력사업이었

다. 개성 관광은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에 약 10만명이 방문하는 등 수

도권과의 인접성과 육로관광의 이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금강산 관광에 

비해 개성 관광은 지속기간이 짧고(’07-’08)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강산 

관광을 중심으로 남북 관광협력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였다12). 

1) 금강산 관광의 추진 경과

남북 관광협력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금강산 관광의 추진 현황 및 관

련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강산 관련 남북 공동개발계획은 ’72년 ｢7・4 남북공

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금강산-설악산 지역 관광도로 구상’(건설부)을 

시작으로 ’82년 ‘금강산-설악산 지역의 자유관광구역 개발’(통일원)제안에서 본격화

되었으며 ’89년에는 현대그룹-대성은행 간 원산-금강산 공동개발을 합의하였다13). 

남한은 남북 공동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반이 되는 교통 인프라 중심의 계

획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북한은 ‘원산-금강산 간 휴양지 국토 종합개발계획’ 등

을 수립하여 관광호텔, 위락시설, 교통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였다. 

금강산 관광은 현대 아산에 의해 1998년부터 시작된 남북협력 사업이며 정부예산 

48.6억 원, 민간예산 3억 1,916만 달러가 소요된 사업(국회예산처, 2005)이나 2008

년 북한의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되었다. 금강산 관광은 ’98년 해운을 통한 외금강 

12) 남북 관광사업의 연도 및 관광객 수는 통계청의 금강산 관광객 수(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03&tblId=TX_10301_A002 (최종접속일: 2020.5.17.))를 참조 

13) 윤기관. 1992. 동북아 경제협력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방안. 제4회 서울 국제 심포지엄 동북아경제협력과 

비무장지대(읔)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 국민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회. pp.31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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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을 시작으로 ’03년부터는 육로관광이 시행되었으며 ’07년에는 내금강으로 관광 

범위가 공간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금강산 관광객은 ’98~’08년 동안 약 193만명이 방문하였으며 육로관광이 시

작된 이후로 방문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금강산관광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면 ’00년

까지 증가하던 관광객 수가 이동시간 과다, 제한 및 통제관광 등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01년에 감소하였고 이후 관광객 경비지원, 육로관광 시작 등으로 관광객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육로 관광 이후 관광객 수가 증가한 것은 교통의 편의성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며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2-3 | 금강산 관광 추진경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5. 금강산사업 집행평가. p.89 및 국가기록원. 금강산관광사업. http://www.archives.go.kr/next

/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10080&sitePage=1-2-1 (최종접속일: 2020.6.29.) 중 주요내용 저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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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에 있어서 관광객들은 통제적이고 이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제한관광’에 

불편을 느꼈으며(국회예산정책처, 2005, p.5.) 이로 인해 재방문 관광객 비율이 5%

에 불과하였다(백천호, 2018)14). 금강산까지 이동의 긴 소요시간을 문제점으로 지적

하고 있으며15) 높은 가격, 볼거리 부족, 행동제약, 제한적인 관광지 등이 재방문 의사

를 낮추는 이유로 조사되었다16). 이 외에도 입국심사, 검문 등 남북방한계선을 넘으며 

느끼는 강한 긴장감 등이 피로로 누적될 수 있어 민간 관광 전문 종사자를 통한 업무수

행으로 긴장감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금강산을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은 이유 금강산 관광을 추천하고 싶지 않은 이유

자료: 한국관광공사. 2006. 2006년 금강산 관광실태 및 만족도 조사. p.87;p.90.

그림 2-4 | 금강산 관광 재방문 의사 및 비추천 사유

또한 항만, 도로 등 초기 인프라 건설, 높은 관광대가(총액 개념) 등으로 사업 초기 

적자가 지속되면서 관광공사 참여 및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하였으며 육로관광 이후에는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1억 달러가 넘는 초기투자 비용부담, 북한의 관광코스 

확대, 자율통행 같은 합의사항 이행 지연, 제한관광의 불편 등으로 관광객 수가 급격히 

14) 백천호. 2018. 금강산관광사업의 성과, 한계 그리고 과제. 한국관광정책:(74). pp44-51.

15) 박준규. 2009. 금강산관관을 통한 민족경계 넘나들기. 민족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분단,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사회사 학술회의 발표자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한국사회사학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공동주최.

16) 한국관광공사. 2006. 2006년 금강산 관광실태 및 만족도 조사.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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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함에 따라 금강산 관광 중단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05, 

p.5.).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을 막기 위해 ’01년 한국관광공사를 공동사업자로 선정

하고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하였으며 육로관광이 시작되면서 현대아산은 ’04년

에 흑자전환 되었고 ’07년에는 19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다(백천호, 2018, 

p.45). 

이와 아울러 금강산 관광 대가의 기준은 해로를 통한 관광에서 육로를 통한 관광으

로 전환하면서 크게 낮아졌으나 상승률이 매우 높아 향후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통일부 내부자료). 금강산 관광 대가는 해로 100불(’01.6)에서 육로 

당일 10불(’04.7)로 크게 낮아짐에 따라 관광비 부담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육로 관광 

대가는 ’03-’06년 동안 160-300%에 이를 정도로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기 때문

에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표 2-1> 참조).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금강산
관광대가

20,600 13,600 3,721 2,150 1,313 1,525 1,348 1,233 2,038 1,141 48,669

표 2-1 | 금강산관광 관광대가 지급 현황

(단위: 만 달러)

* 관광대가지불에 관한 합의서(’98.10.29): 관광개발 및 사업권 대가로 942백만 달러를 ’05.2월까지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으

나, ’09.5월 현재 455백만 달러 미지급 상황(’01.5월까지 정액대가로 지급)

* 금강산 현지 지급액은 별도: 6,913만불(인건비, 식대, 공연비, 상품대가 및 상품수수료 등)

자료: 통일부 내부자료

이 외에도, 금강산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권 영역을 살펴보면 현대아산(주)은 해

금강과 원산에 이르는 지역을 ’02-’52년까지 토지이용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

며 해변형, 호반형, 산악형으로 구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05, p.88.). 금강산관광 코스는 구룡연 코스, 만물상 코스, 삼일포/해금강 코스, 

세존봉/동석동 코스, 수정봉 코스, 내금강 코스 총 6개가 개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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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 금강산사업 관련 현대아산 토지이용권 영역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5. 금강산사업 집행평가. p.89.

2) 금강산 관광 수요예측

금강산 관광을 통한 수요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김영봉 외(2006)17)는 북한관광 수

요 분석 결과(2005년)에서 유사지역추계법을 이용하여 금강산 관광객 수를 약 34만명

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정치적 요인에 의한 변동을 고려하여 관광수요를 추정하였으며 

관광 매력도, 수도권의 순수관광목적 출국자 수, 금강산의 연간 관광객 수, 수도권으

로부터의 거리 등을 이용한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17) 김영봉, 이문원, 조진철. 2006. 북한 관공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안양: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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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05 ’06 ’07 ’08 ’10 ’12 ’14

추정치 34.4* 36.1 37.8 36.9 42.5 46.0 49.6

표 2-2 | 내국인 금강산관광 수요예측

(단위: 만명)

* 34.4만 명은 9월부터 12월까지 2004년의 수준을 유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관광객 수를 실제 발생한 숫자에 합한 
가정적 숫자

자료: 김영봉 외. 2006. p.113.

다음으로 금강산 관광에 대한 참가의향 조사에서 ’05년에는 조사대상 440명 가운데 

89.4%가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18)되었던 반면 ’18년에는 총 484명 가운데 

64.0%19)만이 방문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도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겠다는 비율은 38.1%에서 6.4%로 

큰 폭으로 축소되었으며 적당한 때 방문(57.6%), 별로 관심 없음(24.3%)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에 재개된다 하더라도 진

상규명, 신변안전 보장 등이 진행되는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관광 참여를 결정할 것으

로 보이며, 남북관광협력이 늦춰질수록 관광에 대한 참여 의지는 약화될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또한 2006년 금강산관광실태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객의 75.7%는 

재방문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 이후 재방문 의사는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20). 당일관광과 비교하여 관광일정이 길어질수록 충성고객이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며 재방문 사유는 ‘경치가 좋아서’, ‘단체여행 기회가 생겨서’ 가 높게 나타

나 주로 ‘보는 관광’을 위한 여건 조성, 인센티브 관광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2017년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금강

산관광 재개 시 88.7%가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21). 금강산관

18) 황보승. 2005. 남·북한 관광경제 협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 이재형. 2018.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금강산관광 재개 인식 연구. 관광레저연구:30(12). pp77-92.

20) 한국관광공사. 2006. 2006년 금강산 관광실태 및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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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재개 시 전문가들의 방문의향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성향에 따른 차이

는 있으나 보수의 경우에도 74.1%가 방문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금강산관광 재개 

시 방문의향은 2014년 89.8%, 2015년 93.1%, 2017년 88.7%로 높게 나타나고 있

으며 진보 94.7%, 중도 93.9%, 보수 74.1%로 방문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19년에 실시한 전 국민 만 15세 이상 1,500을 대상으로 북한 관광참여 의향

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향후 북한관광이 재개될 경우 78.6%가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조사되었다22). 따라서 일회성 요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여행경험’에서 여러번 재방

문하고 싶은 관광지역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다음으로 북한관광 참여의향 이유로는 ‘특별한 여행 경험이 될 것 같아

서’(54.1%), ‘북한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고 싶어서’(23.6%), ‘북한의 

문화(공연/음식 등)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10.5%)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

과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은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관광수입이 정권유지나 무기개발이 

아닌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관광 비참여 의향의 이유로는 ‘북한관광시 안전이 염려되어

서’(55.5%), ‘북한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16.0%), ‘북한 정권에 외화를 

벌어주는 것 같아서’(14.9%) 등으로 조사되었다.

3) 금강산 관광의 사업효과

금강산 관광의 사업효과를 살펴보면, 국회예산처(2005)는 금강산사업 집행평가에

서 ‘남북 간 정치ㆍ군사적 긴장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연성을 갖

고 있어 포괄적 장기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금강산사업의 장기적인 

편익은 분단유지 비용 감소, 시장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실현, 남북 경제 통합에 따

른 이득, 분단의 정서적 비용 절감 효과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 결과를 통해

21) 현대경제연구원. 2017. 현안과 과제: 금강산관광 19주년의 의미와 과제.

22) 신용석·최경은. 2019. 신남북관광협력의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4

서 금강사 관광의 사업효과는 북한 ‘지역주민 문화’와 남한의 ‘관광객 문화’가 상호보

완적으로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및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최장호・김범환(2017)은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가 30년 누

계(’18-’47) 총 21조 5천억 원(남한: 4조 1천억 원, 북한: 17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남한의 경제성장 효과는 북한과 비

교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북한의 경우에

는 관광재개에 따른 생산성의 급격한 증가가 초기에 발생하고 점차 성장효과가 체감하

면서 증가하다가 금강산사업 2단계 진입에 따른 투자 증가가 2차적인 생산성 급증을 

유발할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2-6> 참조).

그림 2-6 | 금강산사업 연도별 경제성장 효과

(단위: 조원)

자료: 최장호·김범환. 2017.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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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강산 관광의 문제 및 해결방안

금강산 관광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성과위주 정책 지양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 정책의 일관성 및 관광협력에 대한 보편적 가치 확보, 남북 

관광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및 관광 콘텐츠 강화, 대북제재를 고려한 교류주체 확대 및 

다양한 층위사업 마련, 국제사회의 참여를 통한 다자협력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들 

수 있다.

우선 정부의 성과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금강산 관광의 수익성과 지속가능한 협력

을 위하여 관광 인프라(서비스 및 물리적 시설 등)에 대한 투자 및 타 분야로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 관광을 통한 수익은 한국관광공사의 3년간 투자 수익률 

2.85%(2005 기준)로 국고채 이자율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조한 수준으로 경제성 부

족을 제시하였다23). 이는 정부가 대북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광 서비스의 향상

보다는 관광객 수를 인위적으로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어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목표가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중장기적인 구체화한 전략을 마련하고 

관광 분야에서 타 영역(전방・후방산업)으로 지엽적인 거점경제에서 내수경제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광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

고 금강산관광을 북한 타 지역 및 국내 관광과 연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사업에서 확대하여 농축산, 제조업 등으로 확장할 수 

있고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북한 변화에 대한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책의 불안정성 해소를 통한 사업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며 남북이 합의

하에 공동선(common good)으로 인식이 가능한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예: 

생태・환경 가치, 문화유산 가치 등)를 확보해야 한다.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북한 정책

의 불안정성, 북한 체제 선전 활동에 대한 일방적인 노출 등을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24). 지속가능한 남북 관광협력을 위해서는 남북의 관광정책이 일관성을 확보함으

23) 국회예산처. 2005. 금강산사업 집행평가.

24) 김영윤. 2006.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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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기업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관 또는 가치관이 확립되기 전의 청소년 

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일관된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관

광교류협력 전담조직을 상호구성하고 관광협력에 대한 남북의 보편적 가치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 관광교류협력 전담조직을 통한 일관된 정책수립 및 집행이 필요

하며 체제나 사상 등에 대한 우월성 강조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남북이 공동선

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마련하고 관광협력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접경지역의 남북협력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및 사회적 파급력이 높으므

로 관련된 주요 기관들의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사업의 수익성을 위한 다양

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 관광협력의 문제점으로는 남북 정치적ㆍ

군사적 영향에 대한 민감성, 법ㆍ제도적 장치 미흡, 사업의 수익성 부족25), 관광객 

안전, 파트너십 등이 있다26). 관광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양한 담당부처(예: 식자재 공

급을 위한 농지 및 노동력 확보(노동성, 농업성, 군부 등), 부상자 치료를 위한 의료행

위 및 시설(보건성 등) 등)와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거버넌스를 마

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의 전후방 산업에 대한 협력까지 염두에 둔 종합적 

계획수립, 남북 관광협력 전담조직과 관련 부처 통합의 종합적 거버넌스 구축 및 문화・

생활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문화 및 생활자원의 관

광자원화는 관광콘텐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최신 관광 트렌드에 부

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지 소비를 확대시킴으로써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도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

안으로 민간인에 대한 사격금지 등의 관광객에 대한 안전보장 체결, IoT가술을 활용한 

관광객에 대한 위험지역 알림 및 안전지대 안내 등의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국제정세와 대북제재를 고려하여 비정부기구 등의 남북교류 주체의 다양

화, 남북 협력사업을 개별 프로젝트 단위가 아닌 다양한 층위의 사업을 마련하고 연계 

및 확대할 필요가 있다27). 국제사회는 매우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행 중이므로 국가차

25) 홍순직. 2015. 남북관광 사업 평가와 발전 과제. 통일경제:2

26) 김상태, 김성윤. 2017. 지난 남북관광협력 성과와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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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지원하는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고려 없이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통일부에서 

추진했던 ’19년 타미플루 지원, ’20년 물물교환 사업의 무산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거래품목이 비제재 품목이라 할지라도 운송방법, 거래 대상 등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제재에 대한 포괄적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래 품목의 경우에도 소재(素材)를 

기준으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사업을 대상으로 비정부기구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협력사업과 연계된 전방

위적인 사업 고려 및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의 연계사업 추진

사례로는 남새온실농장*이 있으며 차후 경제개발구와 연계한 기념품, 세면도구 생산 

등 타 산업으로의 협력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현대아산은 초기 금강산 관광을 위해 남한에서 식자재를 반입하였으나 북한의 세관검사와 

검역 등으로 인한 시간지연으로 농산물이 변질되자 금강산지구 밖에 남새온실농장을 건설

해주고 식자재를 현지에서 조달. 이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한 관광산

업을 기반으로 한 타 산업(농업)으로 확대한 사례임(김선만·김영훈, 2015)28)

마지막으로 대북제재 강화 등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동의와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

으며 산업적 측면에서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국제사회의 동의 없는 독자적인 남북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도 산업의 국제화와 분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생

산, 거래, 유통 네트워크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 수위가 높

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관심 분야에 대해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27) 최용환. 2018. 새로운 남북교류의 비전과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8) 김선만, 김영훈. 2015. 금강산지역 남새온실농장 협력사업의 경험. KREI 북한농업동향 Vol.17(3).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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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분야를 발굴하고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소규모 협력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국제사회의 신뢰구축, 협력의 노하우 축적, 타협력으로의 확대 가능한 발판 마

련 등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국제적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참여가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이 필요하며 사업의 구성요소 간 네트워크를 다양화하고 강화함으로써 

특정 국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지적인 경제 여건 변화 등에도 대응 가능한 

유연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초국경 연계협력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1) 중국-대만의 양안사례29)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정치 및 군사적 대립에도 민

간 차원의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 사회 교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접경국가

간의 대표적 협력사례에 해당한다. 양안간 교류협력은 정부차원에서의 공식적인 교류

협력이라기 보다는 해기회(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회(중국의 해협양관관계협

의회)라는 반관반민 기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양안 간 협력이

나 합의서는 정부 당국자 간이 아닌 민간 기구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양안 상호 

간의 정치 및 경제적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중국과 대만은 접경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을 마련하였으며 중

국의 지자체, 중앙정부 및 양안관계에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협서안경제구’ 

등의 경제특구 등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극복하였다. 중국은 대만 양안과의 

지리적 인접성의 이점을 활용하여 ‘해협서안경제구’를 건설함으로써 산업협력 이외에

도 문화교류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대만의 노동집약형 산업을 푸젠성으로 이전

하여 푸젠성의 고용 증가와 지역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였다. 

29) 신종호, 최용환, 김소연. 2013.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한국의 대응.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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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국의 ‘해협서안경제구’는 양안 간 교류 협력의 주 무대이자 정치적・군사적 

완충지의 역할을 하였다. 이는 남북협력에 있어서도 설악-금강-원산 연계를 통한 남

북 공동의 관광지대 조성을 통해 경제적 상호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군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양안 협력은 ‘해협서안경제구’ 건설을 확대하

여 해저터널이나 다리 연결을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하였다. 

‘해협서안경제구’의 주요 내용에는 양안 간 행정 간소화, 농업 부문 지원, 세관 특혜, 

금융개발, 물류 확대, 더 나아가 문화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2-7 | 중국 푸젠-대만 지역 

자료: 신종호 외. 2013.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한국의 대응. 경기개발연구원. p.1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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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협력이 지속가능 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경제협력기본협정(ECFA)’30)에 

근거한 협력이었다는데 있다. 또한 중국과 대만 중 한 국가의 무역기준 적용이 아닌 

세계 무역기구(WTO)의 기준을 근거하여 양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

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였다.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서는 경제협력의 

신속한 제도 정착과 성과 도출을 위하여 조기 수확 상품(Early Harvest for Trade in 

Goods)을 선정하고 각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인하율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

으로 2011년에는 양국의 무역거래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조기 수확 상

품(Early Harvest for Trade in Goods)의 경우에는 관세감면 효과로 더 높은 성장률

을 보였다(2011년 기준)31). 

이와 같은 경제협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영향에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

다. ’14년 ‘양안서비스무역협정(Cross-Strait Service Trade Agreement, CSSTA)’

의 급속한 추진으로 인해 발발한 대만의 ‘해바라기 학생운동’32)과 중국이 정치적 요인

으로 대만 경제제재를 고려33)하는 등은 양안협력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

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는 엄격히 분리되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인 면만 강조하기보다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홍보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교류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경우 신뢰도 하락에 따른 

상호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협력의 규모와 질(質)이 낮아질 수 있다. 

30) Cross-Straits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2010.6.29.). 

http://rtais.wto.org/rtadocs/713/TOA/English/Combined%20ECFA%20Text.pdf (최종접속일: 2021.2.20.)

31) 주 타이페이 대한민국 대표부. 2015.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집행 성과.

https://overseas.mofa.go.kr/tw-ko/brd/m_1458/view.do?seq=1126688&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

=&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

=&amp%3Bcompany_nm= (최종접속일: 2021.2.20.)

32) 해바라기 학생운동: 졸속 처리된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의회를 점거한 사건으로 노동시장 

개방에 따른 일자리 문제로 실업자 수가 급증할 것을 우려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일반시민까지 

합세해 대규모 반대운동으로 확산(김민환, 정현욱. 2014.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쟁점과 대만 사회 갈등구조 

변화. 아태연구 21(3). pp.5-35.)

33) 연합뉴스. 中 전문가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 종식 시 대만에 치명적”. https://news.naver.com/main/read.nh

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1011036 (최종접속일: 2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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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콩-선전 사례

중국은 1950년 중개무역 침체로 인한 경제위기의 홍콩을 중국 개혁개방과 연계하여 

대외개발 창구로서의 선전지역을 경제특구로 선정하였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선전을 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홍콩 등의 자본

와 외국인 투자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홍콩-선전 사례는 홍콩과 중국내륙을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로, 홍콩 재해와 중국인 인도적 접근과 경제적 부응을 통한 상호협력관계

를 구축하였다. 1987년 중국 민간기업은 홍콩에 인접한 일정지역에 수출상품생산기지 

건설이 가능해짐으로써 시장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제도 등의 제

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하였다. 이는 해외자본과 기술유입 효과로 인하여 경제특구의 발

전과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홍콩-선전 간 문화적인 

공통성 등을 최대한 할용하였다는 측면에서 남북 연계 관광 및 경제협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장윤정, 2008; 신종호 외, 2013)

그림 2-8 | 홍콩-선전 경제특구 접경지역 연계 구상도 

자료 :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government. 2007. Hong Kong 2030: planning vision 

and strategy(final report). pp.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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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스라엘-요르단 사례

홍해해양평화공원(Red Sea Marine Peace Park, RSMPP)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 

접경수역, 아카바만(Gulf of Aquba)의 ‘아카바만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방안’의 이

행을 위한 협약이다. 이는 자연환경보전(산호생태계), 지역발전(양국 특별경제구역; 

Binational Special Economic Zone, BSEZ), 평화정착 기여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특

히, 경제개발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 ‘특별관광구역’과 ‘특별경제구역’ 조성

을 통해 경제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협약으로 두 도시 간 합작을 통해 항만･공항 공동 

건설 및 관리하였다(신종호 외, 2013). 

그림 2-9 | 홍해 해양평화공원  

자료: Michelle E.P.. 2007. Zoning design for cross-border marine protected areas: The Red Sea Marine 

Peace Park case study. Ocean & Coastal Management:50(7). pp.499-522. p.503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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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접경수역 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항만 물동량 및 관광

객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접경수

역의 자연환경을 모티브로 해양자원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함으

로써 공동협력관계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후 접경수역 일부를 점하

는 해양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여 인프라 및 배후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

동협력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항만과 공항 등 국내・외를 잇는 광역적 네트워크를 구

상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는 협력사례에 해당한다(강대석・남정호. 200334)).

4) 남북 연계관광을 위한 해외사례의 시사점

해외 초국경 접경지역 간 연계 관광 사례를 통해 남북 연계 관광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대만의 양안 사례를 통한 설악-금강-원산의 남북 

공동의 관광지구 조성의 적용방안으로는 남북한의 정치적인 요인과 군사적인 요인을 

분리한 상황35)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New-Community 공동협

력기반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지구’의 개념보다는 DMZ 국제평화지대와 설악-금강-

원산 연계관광지대 등으로 “지대” 또는 “구역”의 개념으로, 양국과 분권화된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규모, 역할, 사회적・공간적 기능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평

양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의 합의한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등의 합의 내용을 통해서 남

북 정치・군사 간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리스크를 차단해야 한다. 대만과 중국의 양안 

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상호 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DMZ 국제평화지대화 조성을 위하여 기반이 되는 남북 간의 관광

협력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인식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남북경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방적인 남한의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남북 상호 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접경국가 협력

34) 강대석·남정호. 2003.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한 협력관리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35) 중국-대만 사례의 정경분리 원칙 제시(신종호 외. 2013.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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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최고 성과는 양국 안보기반 확보 및 양국 경제동반성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DMZ 동부권의 남북 공동의 국제관광지대는 평화와 자연을 주제로 근간으로 하되, 지

역발전은 물론 양국 경제에 기여 가능한 동반성장산업에 대한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

둘째, 홍콩-선전 사례의 관광협력 사례를 통해서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 접경지역의 연계 관광을 추진하는 데 시사하고자 하는 바가 크

다. 홍콩-선전의 인도적 접근과 경제적 부흥을 통한 협력을 추구한 대표적 접경협력 

사례 중의 하나이다. 남북 공동의 관광지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홍콩-선전 협력사례

는 설악-금강-원산은 인접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으로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며 동일한 역사・문화적 뿌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다. 

남북 공동의 연계 관광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남북 주민 간 동질감 회복 및 이질감을 

해소하는 것이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가장 초석이 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MZ 동부권의 남북 공동의 연계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적 관광

자원 뿐만 아니라 문화・역사적 관광자원을 연계시켜서 추진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남

북 공동의 연계 관광을 위해서는 남북간 인적교류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북의 백토 도자기 전문가 교류 등의 인적교류를 통해서 남북한 역사 및 문화적 교류

를 추진함으로써 정치적・군사적 상황과는 분리하여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남북교류

협력 추진방안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남북간 인적교류를 통한 관광분야

가 향후 대북제재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경제협력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접경수역 간 ‘홍해해양평화공원’ 사례를 통해서 특별경

제구역과 자유무역지대를 조성(신종호 외. 2013)함으로써 접경협력이 이루어졌다는 

데에서 남북 연계관광 협력에 적용할 수 있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확보

를 위한 접경지역의 ‘평화특별지대(예: 동해관광공동특구)’ 설정과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철도, 항만, 공항 등 국내외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남북 공동의 연계관광을 위해서는 남북간 단절된 철도 

및 동해수역을 연계할 수 있는 항만 개발, 크루즈 개발, 양양공항과 원산갈마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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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접경수역 협력 사례에서도 시사하듯이 통일을 대비

하고 이를 위한 기반조성의 거점으로서 DMZ 접경지역을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

축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도 중요하다. 생태 등 환경을 통한 

평화협력 사업은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기반이 되었을 때 지속가능성・

성공 가능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역할 분담을 마련하고 남북 관광협력을 위한 권한 및 범위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 오픈리빙랩(Open Living Lab) 등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방

안도 적용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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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초국경 관광협력의 필요성

1) 다자협력 및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남북협력 돌파구 마련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국제사회의 긍정적 역할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

진하고자 함이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와 북한의 의견 차이가 크고 코로나 팬데믹으

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는 연동될 수밖에 없

는 사안이며 지속적인 대화로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하나 북한의 자력갱생으로의 회귀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와의 단절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

점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FFVD))’를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전면적인 수용에는 상당한 시

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비핵화에 대한 동력 상실 및 대화채널 부재에 따른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유지는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대북제재, 국

제사회의 관심사항, 북한의 경제계획, 국제사회의 참여 및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남북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야는 ‘관광’이다. 그 이유는 인도적 지원 

외에도 자립경제 지원을 통한 주민 생활수준 향상, 산림복원과 같은 환경문제 등은 국

제사회 및 북한의 공통 관심사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이기 

때문이다. UN은 핵문제 이외에도 인권 차원의 인도적 지원(식량(식수 포함), 건강 및 

위생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36)하고 있으며 일회성의 지원이 아닌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관광산업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광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정수처리장 및 상하수도 매설 등)은 일반 시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어 생

활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관광은 소득의 분배가 우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자립경

36)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UNOCHA). 2020.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Pla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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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국제사회와 북한의 관심이 높은 산림협력37)은 환경문

제에 대한 공동대처가 가능하고 산림복원은 자연관광 자원의 확보로 이어져 관광산업

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북한도 다양한 국가의 관광 에이전시와의 네트워크 확대

를 통해 국제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북한 내부의 생활자원(대중교통, 민박, 

시장(市場) 등)을 이용한 관광상품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생활관

광자원에 대한 국제관광객의 방문은 현지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인도적 차원에서 주민 

생활의 안정과 수준향상 등의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이 외에도 북한은 특구중심의 해

외투자 유치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관광 관련 산업 연계개발을 통해 특구개발의 활성화

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광 분야의 장점을 기반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관광협력을 위한 제한

적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남북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DMZ 국제평화

지대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봉사와 여행을 결합한 

Voluntour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인센티브 관광형태의 개별관광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자원봉사와 관광의 연계 방안으로 산림복구는 ‘나무심기관광’, 농촌

봉사는 ‘노동체험관광, 농축산관광’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봉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써 관광비용 지원(이탤릭체는 현재 북한내 운영되고 있는 관광상품임) 등을 들 수 있

다. 이는 향후 북한이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수해 등의 재난재해 복구지원, 제8차 

노동당대회(2021.1)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의료분야로의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재추진하되 해외에 개방한 관광지역 등 북한이 

허용한 지역에 한해 고향 방문을 추진할 수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UN에서도 관심이 

높은 분야이나 ’18년을 마지막으로(186건 972명)38) 이산가족 상봉 실적이 없어 재추

진이 필요하며 관광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37) Bruce S.C.. 2020. North Korean Forestlands Have Rebounded in Recent Years. 38 North. 

https://www.38north.org/2020/12/bchung201231/ (최종접속일: 2021.1.21.) 

38) 남북이산가족찾기(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이산가족 교류현황(’20.12.31). https://reunion.unikorea.go.kr/reuni/home/pd

s/reqststat/view_exc.do?id=323&mid=SM00000129&limit=10&eqDataDiv=EXCHANGE&eqIndex=0&page=1 

(최종접속일: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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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신경제 정책지원 및 남북협력 강화

다음으로 한반도 신경제는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한반도 하나

의 시장을 목표로 하는 핵심 국정과제(90)이나 북한과 협의 없이 계획되었기 때문에 

실행차원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광은 전후방산업이 큰 산업으로 관광뿐만 

아니라 농업, 제조업 등으로 협력확대가 가능하므로 남북연계관광의 추진은 한반도 신

경제에서 제시한 남북협력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전략적인 추진방안 마련

이 가능하리라 본다. 관광은 여행, 숙박 등의 직접 연관 산업뿐만 아니라 식품자재 공

급을 위한 농수산업, 생필품 및 기념품 공급을 위한 제조업, 접근성을 위한 교통 및 

통신업, 전력 및 수도 등 에너지 산업, 건설업 등으로 협력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 협

력분야에 해당한다. 남북협력이 전면적으로 이루지는 것을 대비하여 관광협력을 기반

으로 지역특성, 법・제도 등을 고려한 분야별 산업협력(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고 확대

해나감으로써 성공적인 남북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확장사례로 남

새온실농장이 있으나 이는 자연재해, 상거래 기준 부재, 사업수행을 위해 협의해야할 

많은 기관, 열악한 교통 및 노동환경의 차이 등으로 인해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 관광 및 연계산업에 대하여 

현지사정에 맞게 자연적・산업적 특성 파악하고 남북협의를 통해 제도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남북 산업협력(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신경제의 실행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연계관광은 남북의 산업기반에 대한 상호의존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적극

적인 대응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불가역적인 남북협력을 추구할 수 있다. 

기존의 남북사업은 북한지역에 거점형으로 진행하였으나 북한 내부경제로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정치적・군사적 영향으로 인하여 폐쇄되는 등 남한 경제와의 연계에도 

한계를 나타내었다. 남북연계관광은 관광 수요 연계, 관광 콘텐츠의 연계, 교통 및 통

신 등의 인프라 연계, 자본 및 기술의 연계를 통해 산업 공유기반을 확대 및 강화함으

로써 협력단절 시 상호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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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남북 관광협력 발전방향 제시

무엇보다도 남북연계관광은 관광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하여 콘텐츠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관광 콘텐츠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사업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관광 콘텐츠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연계관광 추진은 남북의 고유한 관광자원을 패키지화하여 다양

한 관광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남북은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상이한 정치・제도하에서 

국토환경을 변화시켜 왔기 때문에 남북을 오가는 것만으로도 매력있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족사적・문화적으로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테마로 묶

어 제공함으로써 관광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설악-금강-원

산의 관광상품은 산과 해변 등 자연관광자원에 대한 의존도 및 유사도가 높아 문화 콘

텐츠 등을 접목하여 이를 다변화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광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세계적인 관광의 트렌드에 맞추어 한류(K-pop, 영화, 드라마 등) 등과 

관광을 접목하여 관광객 스스로가 관광지(장소)에 가치를 부여하게 함으로써 관광사업

을 활성화하는 등 소프트한 남북협력으로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관광산업은 계

절적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안정적 관광수요를 위하여 영화나 드라마 촬영 

등을 통한 장소마케팅으로 계절적 변동성(seasonality)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대규

모 투자 없이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관광객 스스로가 관광지(장소)에 가치를 

부여하고 재생산하기 때문에 비성수기에도 신규 관광 및 재방문율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한 남북 관광협력은 대북제재하에서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

북제재 해소 이후에도 관광 인프라 투자와 함께 남북이 지속가능하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이다. 또한 소프트한 남북 관광협력은 공간계획 및 디자인, 농수산・건설 등 다양

한 남북협력산업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어 남북협력의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이와

같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소프트한 남북 관광협력은 정체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실천적인 협력사업을 마련함으로써 남북협력 구상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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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DMZ 동부권의 남북연계관광의 필요성

앞서 제시한 소프트한 남북 관광사업 추진은 다자협력 및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남

북협력의 돌파구 마련, 한반도 신경제 구상 하의 정부 정책 지원과 이를 통한 남북협력 

강화가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남북협력 발전방향을 제시

함으로써 DMZ 국제평화지대 조성의 마중물 사업이 되리라 본다. 설악-금강-원산을 

중심으로 한 DMZ 동부권의 남북 연계관광은 금강산 관광의 경험 등을 통해 남북이 

관광협력을 추진하기 가장 용이한 지역 중 하나이다. 또한 설악산과 금강산은 유네스

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그 생태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를 연계・

발전시키기 위한 남북협력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브랜딩하는데도 장점이 있다.

또한 남북 정상은 이미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DMZ 동부권을 동해관광공동특구 조

성을 통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관광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지역에 해당한다. DMZ 

동부권을 남북 관광공동특구로 지정하여 추진함으로써 남북의 정치적・군사적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법적・제도적 틀과는 분리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

과 대만의 양안 사례에서와 같이 DMZ 동부권을 특구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구체적

인 협의서를 제정하는 등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남북 관광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이 공동으로 설악-금강-원산을 중심

으로 한 DMZ 동부권의 자연・생태적 관광자원 뿐만 아니라 문화・역사적 자원과 평화・

안보자원을 활용하여 남북 공동의 관광특구 지대로 조성함으로써 남북 간의 정치적・군

사적 상황에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DMZ 동부권은 남북이 공통으로 관심사를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자연・사

회・문화 관광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DMZ 동부권의 다양한 유형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국제적 관광지대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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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 여건 분석 

북한의 비핵화는 남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이며 남북관광협력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코로나에 대응한 관광협력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탈세계화와 코로나로 촉발된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복탄

력성(Resilience)의 확보가 중요하며 이는 다자적이고 다층적인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백신협력에서 포괄적 안보협력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관광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나 관광 콘텐츠 및 인프라의 한계, 자유여행 제한 등으로 대북제재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급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WOT 분석을 통해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위한 전략방안을 도출하였다.

1. 국제환경 변화와 대북이슈

1) 국제환경 변화

(1) 탈세계화와 코로나로 촉발된 뉴노멀 시대

전 세계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물결속에서 자유무역 확대를 통해 전문화와 분업

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상호교류 및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선진국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등의 비판도 있으나 리카르

도(1817)의 비교우위론(Law of comparative advantage)과 같이 무역에 있어 절대우

위를 점하는 국가 간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국가와의 무역도 두 국가 모두에게 이익

이 될 수 있다1).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 선택 시 경제가 낙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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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기술력이 낮다고 할지라도 전략적 선택과 전문화를 통한 발전이 가능함을 시사해

준다. 이에 더해 남한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남북협력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 확대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

는 지역 내에서의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무역장벽을 높임으로써 탈세계화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국제적 인구 및 물류 이동의 

단절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의존성 심화는 보호무역주의를 더 강화시키고 있다. 이

러한 보호무역주의는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므로 이에 위배될 시 언제

든 상황이 바뀌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국

제사회에 참여를 통한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와 반대로 세계의 한편에서는 대규모 경제통합도 이루어지고 있

다. 대표적 예로써 한국을 포함 15개국이 참여한 GDP 및 인구 면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하 RCEP), ’20.11.15 체결)이 있다. RCEP는 양자 FTA의 부정적 효

과를 최소화하고 다자협력을 통한 역내 교역 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경제통

합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EU・일본 FTA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통합

이 될 전망이다. RCEP가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역내 인구 34억명에 대한 시장 접근성

을 확보할 수 있어 실질 GDP의 증가 및 후생(厚生)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2).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가 강대국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제질서의 혼

돈, 코로나 등으로 인한 팬데믹 또는 국지적 질병 확산 등으로 인한 지역적 인간안보나 

경제를 위협하는 위기 등은 언제・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더 새롭고 더 강력

한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 즉, 뉴노멀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

서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협력도 이러한 뉴노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기존의 효율(수익)성 중심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3) 중심으로

1) 오근엽, 유진만. 2020. 국제무역론. 학현사.

2) 산업통상자원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https://www.fta.go.kr/rcep/info/1/ (최종접속일: 2021.2.12.)

3) 회복탄력성: 큰 재난을 겪은 사회나 도시가 그 이전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역량(김묵한. 2015. 회복탄력성 

도시(Resilient Cities). 서울정책아카이브. https://seoulsolution.kr/sites/default/files/세계와도시%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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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점의 전환을 하는 것이다. 관광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 중심의 전환은 관광

협력 네트워크의 다변화 및 다층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관광협력 네트워크의 

다변화는 관광 공급망의 다변화를 통하여 국지적 위협 발생시 이를 대체함으로써 피해

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협력 네트워크의 다층적 구조 구축은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국 간 또는 글로벌 수준의 관광협력 네트

워크를 다층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

원을 경제단위가 아닌 시스템의 일부로써 인식하고 총체적 위험관리를 위해 잉여 네트

워크를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위기 발생 시 회복력을 담보할 수 있다. 

관광협력 네트워크의 다변화와 다층적 구조 구축의 필요성을 나타내 주는 사례로 쿠바

의 관광업이 있다. 쿠바는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 장기간의 계획경제로 인해 경

제가 낙후되고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북한 경제발전의 롤모델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특히 오바바 대

통령이 쿠바의 금수조치를 해제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16년 이후 관광산업

은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정치이데올로기를 이유로 쿠바관광을 

금지하면서 ’18년 대비 ’19년에는 9.3% 감소(▾14만명)4)하였으며 베네수엘라의 원

조 감소와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북한 관광산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북한이 기대하는 수준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요인이라는 점, 그리고 관광산업 네트워크의 다변화가 

뉴노멀 시대의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방안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네트워크의 

다변화가 국가차원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또는 지역 경제통합체 등에 대한 다층적 

구조로 구축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

하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

호%20주목할도시자료%20보고서%20.pdf (최종접속일: 2021.1.15.))

4) Havana Times. 2020. Cuba’s Tourism Industry Suffers Sharp Decline. https://havanatimes.org

/news/cubas-tourism-industry-suffers-sharp-decline/ (최종접속일: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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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온라인 게임 등)과 서비스(디지털 커머스, 원격근무 등)에 대한 경험이 일상화되

는 등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5). 이는 단순히 VR(Virtual reality) 등을 통해 

대안관광 형태의 코로나 대응 수준을 넘어 관광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Intelligent virtual assistant(IVA)6), 게임,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AR)) 등의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디지털 경험에 익숙한 관광객들이 쉽

고 빠르게 관광산업에 접근할 수 있고 위험경고 또는 위험회피 안내 등을 통해 관광객

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관광콘텐

츠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국제사회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관광객의 가치가 

다변화되고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공급자적 중

심의 접근7)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성의 심화로 인해 모든 관광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급자에 의한 가치충족이 

아닌 관광객 스스로 가치를 찾고 배가(倍加)해 나가는 관광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디지

털 기술은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현실(관광자원)과 가상현실(역사적 사실, 신화, 

판타지 등의 다양한 이야기 등)을 앱(App)과 같은 디지털 기술로 접목(AR)하고 IVA

가 관광객과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야기를 만들고 관광객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 

나가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가치 추구에 대응할 수 있다.

(2)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대북정책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 및 다자협력으로 회귀, 동맹국과의 협력 및 신뢰 강화, 

세계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관여, 인권 강화 및 개선 요구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5) AlixPartners. 2020. Disruption Insights: COVID-19 through the lens of disruption.

6) Intelligent virtual assistant는 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IPA)로 불리기도 하는데 사용자의 명령이나 

질문에 대해 서비스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텍스트 기반의 챗봇(Chatbot), 음성 기반의 

애플의 시리(Siri), 아마존의 알렉사(Alexa), 삼성의 빅스비(Bixby) 등이 있음(위키피디아. Virtual assistant. 

https://en.wikipedia.org/wiki/Virtual_assistant (최종접속일: 2020. 12.15))

7) 관광자원을 통해 관광객이 얻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고려없이 관광자원에만 초점을 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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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가 엿보이는데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고 미

국의 독자적인 접근방식을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

북문제에 대한 합의된 원칙을 가지고 다자적으로 압박해 나가는 형태의 외교전략을 구

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오바바 행정부의 대아시아 리더쉽 강화전략이었던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8)를 계승하여 환태평양경제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 복귀를 포함한 경제면에서 적극적인 관여와 지역 질서를 형성해 나갈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9). TPP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단순히 경제적 협력을 

통한 이익창출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노동, 환경, 투명성 및 반부패 등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한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기로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인권침해 

국가에 대한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후 가진 시진핑 

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홍콩 탄압, 신장 지역의 인권침해 등에 우려를 표시10)함으로써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왔는데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04년 북한인권법 통과를 지지하기도 

하였다11). 따라서 앞으로 개최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과 북한 등에 대한 인권 

결의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제75차 유엔총회 결의

(’20.12.28)도 있었던 만큼 인권개선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파리협정(Paris Agreement, ’16.11.4 채택)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세계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었다. 파리협정은 

195개국이 참여하고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유연하고 보편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

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려는 전 지구적인 장기목

8) 오바바 행정부가 아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참여와 리더쉽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의회와 

협력하는 방법(CSIS. 2015. Pivot 2.0. https://www.csis.org/analysis/pivot-20 (최종접속일: 2020.12.27))

9) 이재현. 2020. 바이든 행정부의 동남아 정책 전망: 원칙과 관여 사이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10) 동아일보. 바이든, 시진핑 통화 다음날 “中이 우리 점심을 먹어버릴 것”. https://www.donga.com/news

/Inter/article/all/20210215/105413445/1 (최종접속일: 2021.2.16.)

11) Daily NK. [NK포커스] 바이든 행정부, 참혹한 北인권 개선 드라이브 걸까. https://www.dailynk.com

/nk-포커스-바이든-행정부-참혹한-北인권-개선-드라이/ (최종접속일: 20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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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에 추진하고 있다12).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파리협정 탈퇴로 손상된 미

국의 신뢰도 회복과 함께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난제(難題)에 대

한 공공선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감으로써 미국의 국제적 리더쉽을 되찾고 강

화시키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친환경적인 행보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발달로 인한 단가 하락 

및 에너지 효율성 상승으로 탄소 중립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미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방식의 변화는 정상간의 합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던 북한에게 접근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정상간 합의는 하향

식 방식이나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 원칙 하에 동맹국과의 협의를 통해 상향식 형태

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중요하게 생각

하는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인

권문제를 핵문제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제기한다면 북한을 자극함과 동시에 대미 관계

개선을 통한 변화를 포기하고 지금과 같이 자력갱생에 더 집중하거나 코로나 완화 시 

중국에 의존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지에도 문제

가 있는데 북한의 경제사정이 자력갱생만으로는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는 것13)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주의를 펼치고 있다. 또한 다자협의를 통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행

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도 국제사회의 영향으로 북한에 대한 원활한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북한의 선택지로 도발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오마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더 강력한 대북제재 및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북한의 위기로만 보기보다는 국제관계와 경제의 정

12) 외교부. 기후변화협상. http://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최종접속일: 2021.2.13.)

13) 동아일보. 2021. 김정은 “허풍떨지 마라” 삿대질, 경제책임자 한달만에 날렸다. https://www.chosun.com/politics

/north_korea/2021/02/14/HTXNSE5KWFFM5FLHUBOXXY7YDU/ (최종접속일: 2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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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 기회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이든 정부는 인권문제의 하나인 

이산가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되지 않았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이 특정 장소에서 이산가

족 상봉을 추진하기보다는 이산가족에게 북한이 허락한 지역에 대하여 가족과 함께 고

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해줌으로써 ‘개별관광’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남북의 이산가족 수는 총 133,365명(’19년 11월 기준)으로 ’18년에

는 남북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이산가족 신청자 수가 1,864명에 달했다14). 이러한 인

도주의적 남북관광협력으로의 접근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전

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도 해외 관광객에게 

북한 내부를 점진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남북이 협력적으로 추진한다면 실행 가능

성이 큰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인권 문제에서 또 다른 이슈로는 여성 인권 문제가 있

다. 이에 여성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성평등적 산업15)인 관광사업 추진의 당위성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관광사업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광산업

과 연관하여 여성의 경제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높은 분야

인 ‘장마당’을 관광 상품화하여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은 해외 관광객

에게 장마당을 공개한 사례가 있으며 장세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방)정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이다. 이외에도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

응과 연계하여 북한의 산림복원에 대한 성과16)를 제시하고 관련 협력분야(예: 양묘장, 

산림병해충 공동방역, 재생에너지 원조를 통한 산림벌채 방지 등)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4) 통일부 공식 블로그. 남북 이산가족 현황은?. https://m.blog.naver.com/gounikorea/221981766256 

(최종접속일: 2020.11.8.)

15) Roe, D.. 2001. Pro-Poor Tourism: Harnessing the World’s Largest Industry for the World’s Poor.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IED, ODI and CRT.

16) Bruce S.C.. 2020. North Korean Forestlands Have Rebounded in Recent Years. 38North. 

https://www.38north.org/2020/12/bchung201231/ (최종접속일: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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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북이슈 분석

대북이슈에서는 대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문제 인식과 향후 북한의 국내외 대응 방향과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 대해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17)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제외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는 분야로 ‘인권’

이 있다. 유엔 총회에서는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20.12.28)하고 있으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18). 북한인권결의안에서는 고문과 구금, 강제노동과 정치범 수

용소, 여성 인권 및 자유 침해, 경제난 해소 등 16개 항목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였다. 

약 1,040만 명의 주민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보다 

핵무기 등의 무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제협력을 통해 식량난과 

위생 등의 보건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결의안에서는 북한만의 변화만

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도 권고하였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인

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이에 관해 포괄적 연구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19). 국제사회는 북한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제사

회의 지원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받아들여야 하고 식량, 식수, 위생, 주거 등 북한 

주민들의 생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20).

17) UN General Assembly 3rd committee. 2020.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ite Nations. 내용을 요약정리 하였음.

18) KBS world radio. 유엔총회,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북 상황, 코로나로 빠르게 악화 가능성".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71043 (최종접속일: 2021.1.11.)

19) VOA. 2020a. 퀸타나 보고관 “북한 인권 상황 개선 없어...국제 협력, 부패 척결 권고”. https://www.voakorea.com

/korea/korea-social-issues/quintana-un-report-nk. (최종접속일: 2020.12.12.)

20) VOA. 2020b. 퀸타나 보고관 “북한 인권 코로나, 자연재해로 악화…한국 민간인 피격, 국제법 위반”.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international-community-condemn-nort

h-korea. (최종접속일: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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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북한탄압을 

위한 음모라고 일축하면서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

안이 될 수 없으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엔은 주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재에 대해서는 포괄적 연구를 통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가시적이고 분명하게 북한 주민의 생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제재해제를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로서 ‘신성오수정화장’ 투자유치 사업 등이 있다. 원산-금강산투자대

상 안내서(2015)21)에서 신성오수정화장은 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 소개하고 있으

며 오폐수를 처리를 통하여 생활 및 생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고 가장 

시급한 시설로 제시하였다22). 오폐수와 같은 경우에는 수질과 토양오염이 심각하고 

주민의 식수 공급, 위생 등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의 경우는 국제사

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마당의 상하수도 시설, 냉동・냉장 시설 개선, 살림집 건설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제재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국제사회

와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인도적 지원23) 또는 물물교환 방식의 

교류도 사실상 어려운24) 강력한 대북제재 상황이므로 국제사회가 인권 차원의 대북제

재 완화를 언급한 것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신행정부도 인권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산가족의 

고향방문과 이를 관광산업으로 연결하는 노력 등은 단절되었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21) Wonsan Zone Development Corporation. 2015. Introduction to Investment Projects in Wonsan-Mt. 

Kumgang International Tourist Zone.

22) 신동아. 2018. 北 공식발행 ‘원산-금강산투자대상안내서’.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580381/1 

(최종접속일: 2020.9.10.)

23) 한겨례. 2020. 인도적 사업까지 막는 ‘한-미 워킹그룹’…경직성 탈피할까.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

/950021.html#csidx017af6b73f0349d832272526130255b (최종접속일: 2020.11.29.)

24) 경향신문. 대북 제재에 막힌 이인영의 ‘작은 거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8242047005 (최종접속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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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노동당 8차 대회

조선노동당대회는 북한의 정책방향과 대내적 대응방안을 가늠할 수 있는 행사로 최

근 제8차 대회(’21.1.5-’21.1.12)가 열렸다. 조선노동당 8차 대회는 국제재제와 코

로나로 인한 상황,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추진방향에 대한 언급

을 기대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원칙적인 강경입장과 자력갱생과 같은 

내부결속을 강조하였다. 제8차 당대회의 결정내용으로는 ‘우리식’을 강조한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핵무력의 중단없는 강행 추진, 대남・대미관계의 원칙 강조, 내

적통제 강화를 위한 인선 등이 있다25). 미국에 대해서는 ‘선대선’, ‘강대강’ 등의 상

대적 대응을 제시하였고 남한에 대해서는 남한 정부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조건부 관계개선론’을 제시하였다26). 이는 북한의 대외정책이 이전과 

변화 없이 미국과 남한을 분리한 이원적인 양자협력을 추구하며 미국에 대해서는 핵보

유국 지위와 대북제재 완화를 얻어내고 남한에 대해서는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전

략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다자협력의 틀 안에

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며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기반으로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자중심의 하향식 접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차 당대회(2016.5) 8차 당대회(2021.1)

지도이념 김일성-김정일 주의 김일성-김정일 주의

의미부여 주체적 혁명위업의 역사적 분수령 혁명발전의 새로운 고조기

핵심비전 ‘사회주의 강국’의 완성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주요 제시업적 경제 회복, 핵전력 발전 핵 및 재래식 군사력 발전

권력구도 권력집중 시도 권력집중/분산의 가능성 모두 내포

표 3-1 | 김정은 위원장 시대의 당대회 비교

자료: 차두현. 2021. 북한 8차 노동당대회 분석: 말의 성찬(盛饌) 속에 감춰진 평양의 고민. 아산정책연구원. p.12.

25) 이승열, 이승현. 202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6) 홍민. 2021.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1): 전략적 기조.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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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8차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였는데 7차 당대회 이후 

추진되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인정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경제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과학기술 기반의 성장에서 (국

영)상업발전을 통한 경제성장 그리고 이를 위한 금융부분의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중

점산업도 7차 당대회 때 제시한 7개 산업에서 8차 당대회에서는 4개 산업으로 축소되

었는데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

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27). 이에 반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농업

과 경공업은 유지하였는데 북한내 자원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경제에 있어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만을 제시하였는데 

대북제재하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를 인식하는 한편 관광분야에 대한 북중경

제협력 강화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28). 북한의 상업・유통 발전을 통한 

경제부흥과 관광에 대한 관심은 남북협력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농업과 경공업 협력도 

연계하여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7차 당대회(2016.5) 8차 당대회(2021.1)

경제발전계획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2016-2020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2021-2025년)

대내
경제

중점
산업

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기계
 농업, 경공업

 금속, 화학
 농업, 경공업

경제
관리

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
 국영상업망 발전
 우리 실정에 부합, 최량화·최적화 위한 경제

관리방법

특징  과학기술의 성장 견인 강조  재정, 금융, 가격 공간의 활용 강조

대외경제
 가공품수출, 기술·봉사무역 학대
 합영·합작과 경제개발구 개발
 관광사업 활성화

 관광사업(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표 3-2 | 제8차 대회의 경제 부문 주요 내용(제7차 대회와 비교)

자료: 홍제환 외. 2021.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2):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통일연구원. p.4.

27) 최은주. 2021.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전략.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boad/1

    /egoread.php?bd=2&seq=5806 (최종접속일: 2021.2.10.)

28) 홍제환, 최지영, 정은이, 정은미, 조정아. 2021.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2):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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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관광 현황과 정책변화

1) 북한 관광 현황

북한의 관광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은 ’19년부터 관광을 통한 경제난 해소에 적극적

으로 나서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 등을 재개하였다(VOA, 2019a).‘조선의 오늘’은 

2019년 7월 하순부터 11월 말까지 금강산 관광 시작’, ‘조선관광’은 ’19년 7월 

30~31일 전세기를 이용한 백두산지구관광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북한은 

’19년 7월 중국 지린성 투먼에서 북한 칠보산으로 가는 철도관광을 재개하였으며 ’19

년 7월 19일부터 평양-다롄 항공노선을 재개하는 등 시진핑 방북 이후 북한과 중국은 

관광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VOA(2019b)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자국의 관광산업에 대하

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중국도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 

기업들에 의한 북한의 호텔이나 관광지,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등 해외

자본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관광

총국의 김춘희 관광국장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삼지연, 

원산ㆍ갈마, 양덕을 세계 수준의 관광지구로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북한의 여행사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의 여행사와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 상품과 가격도 다양화하고 있다. 북한의 여행사로는 

‘조선관광’ ‘주체관광’ 등이 있으며 해외의 여행사로는 China International Travel 

Service(CITS), 고려투어와 young pioneer tours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의 

‘찬 브라더스’, 독일의 ‘평양 트레블’, 스웨덴의 ‘코리아컨설트’, 네델란드의 ‘GPI 컨

설턴시’, 폴란드의 ‘로고스 여행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관광객 모집하는 등 관광

산업 네트워크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서방 국가들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대북 인식변화를 통한 

대북제재 해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VOA, 2019c).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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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광객의 90%는 중국인으로(VOA, 2019a)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

준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관광사업과 관련한 조직을 살펴보면 북한은 선전선동부와 국제부, 국가관광

총국 및 외곽기구 등 다수의 기관이 관광 업무에 참여 및 담당하고 있다29). 조선노동

당 산하의 선전선동부와 국제부는 관광정책을 입안, 국가관광총국은 관광관리 기구로

서 실질적인 정책수립 및 관광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도시경영부는 관광 관련 시

설개발, 문화유물보존국은 문화재 및 유물의 보존과 관리 담당, 대외봉사총국은 외국

인의 여행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도 여행사로서 백두산여행사, 묘향산여행사, 라선여행사, 칠보산여행

사 등이 있으며, 외곽기구로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는 비정부기구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대남 정부 및 민간 협상 전문기구에 해당한다.

그림 3-1 | 북한의 관광관련 조직

자료: 통일교육원. 2020. 북한 관광의 이해. 2020년 통일교육 7기 교육자료 및 북한 권력기구도(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heme/getPowerStructureDang.do(최종접속일: 2020.8.20.))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29) 통일교육원. 2020. 북한 관광의 이해. 2020년 통일교육 7기 교육자료 및 북한 권력기구도(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heme/getPowerStructureDang.do(최종접속일: 2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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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관광의 정책 변화30)

북한은 관광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관

광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타 산업으로의 시너지 효과 확대, 내

수 관광시장 활성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관광을 통하

여 북한의 대외 이미지・전략적 위상 제고, 민생 안정 도모 및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최선의 경제개발 전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즉, 국제사회의 제재대상이 아닌 관광산

업 활성화를 통해 외화획득 및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한편 이를 확대하여 타 산업 분야

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및 개발, 체험 및 테마 중심 개별관광 등을 통해 다양한 

관광서비스 제공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관광산업을 반생산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외화획득 수단으로만 인식하였으나 김정은 시대에는 시장경제 활성

화로 인하여 구매력을 갖춘 소비층이 증가하면서 내국인 관광상품 개발도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북한은 관광지 개발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이 외화벌이 수단에서 관광을 통한 민생 안정과 내수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시장화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신흥

부유층인 돈주들을 겨냥한 내국인 대상 관광상품을 출시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김정은 시대의 북한 관광은 외국여행사가 제안해 상품화하는 등 새로운 아

이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관광상품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

다. 김정은 시대의 특징적인 관광상품으로는 골프, 맥주, 스키 등이 있으며 정치체제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에서 스포츠를 결합한 상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2년

에는 외국 관광객에 대한 시장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소비자 중심의 관광정책으로

의 변화를 의미하며 새롭게 개발되는 관광상품은 유럽 등의 서구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관광의존도의 탈 중국화 또는 시장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국제관광에 대한 관심은 관광상품 뿐만 아니라 홍보분야에서도 나타나

30) 통일교육원. 2020. 북한 관광의 이해. 제7기 사이버 통일교육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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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유럽, 동남아 등에서 국제박람회 참여 및 북한 관광소개 웹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31). 북한은 ’13년에 북한 주재 국가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분야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컨퍼런스, 박

람회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13년 런

던 세계여행박람회, 카자흐스탄 제1회 유로-아시아 스키 리조트 컨퍼런스 참가, ’14

년 하바롭스크 관광설명회 개최, ’15년 스위스 홀리데이박람회 참가, ’18년 대만 관광

홍보설명회 개최, ’19년 베트남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관광 관련 명소정보, 비

자발급 등 여행정보를 게재하여 북한 관광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관광 

전문 웹사이트인 ‘조선관광’, ‘주체여행사’ 등을 개설하고 북한 관광 소개, 새로운 관

광상품 안내, 일정 및 비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북한은 

코로나로 인하여 국경을 봉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주체여행사’ 홈

페이지에서는 ’21.10.18-22(4박5일) 일정으로 그랜드항공투어(평양-원산 왕복 항공

투어) 개최를 소개하는 등 국제관광객 유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32)

특히 북한은 경제개발구법(’13)에 따라 직할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서도 자

체적인 권한을 갖고 지역 특색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지

방정부 스스로 외국투자를 유치해 관광특구 개발 및 운영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중앙의 권한을 일부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적극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투자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지방 관광 전문 개발구는 청수관광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가 있다. 지방정부가 관광사업을 책임지게 됨으로써 기존에는 개방하기 

꺼려했던 북한 내부의 여러 생활자원을 관광자원화(예: 라선시장, 칠보산민박숙소33) 

등)하고 있다.

31) 이해정, 김성환, 강성현. 2019.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42.

32) 주체여행사. http://www.juchetravelservices.com/the-tours/aviation-tours/ (최종접속일: 2020.9.3.)

33) 칠보산민박숙소: 외국인 및 외지 손님들이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북한주민들의 생활세태와 가정생활 풍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음.(통일교육연구원. 2020. 북한관광의 이해. 제7기 제7기 사이버 통일교육 자료.) 북한 가족

과 어울리기에는 집안일 돕기, 아이들과 놀아주기, 청소 돕기 등이 있음(고려투어. https://koryogroup.com

/travel-guide/north-korea-homestay-chilbosan-north-korea-travel-guide (최종접속일: 2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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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관광상품명 주요내용

2011

자전거투어 자전거로 평양-남포 간 청년영웅도로 이동

자동차관광 자동차를 이용한 북중 라선변경관광

환형관광 북·중·러 3국 환형관광

주체사상관광 주체사항 선정 및 학습 관광

2012

경제관광 남포 천리마제강소 등 견학 상품

테마관광 김일성주석 탄생 100주념 기념 관광상품

골프관광 평양골프장에서 진행하는 아마추어골프대회

비행기관광 고려항공 보유 비행기 관람 및 견학

2013

정치관광 군관계자 대화, 남북대치상황 및 핵문제 설명

철도관광 철도이용 원산, 함흥, 청진 등 동해안 관광

베테랑투어 평양에서 무궤도전차와 전차를 타고 도심을 이동

맥주관광 낙원백화점, 생맥주양조장 등 견학

2014

새해맞이관광 불꽃놀이참가, 가정집과 양조장 및 미림승마구락부 방문

노동체험관광 농민과 함께 모내기, 김매기, 과일수확체험

묘향산캠핑관광 묘향산 트래킹 후 캠핑

열차관광 관광열차로 지방 및 명승지 관광

스키투어 마식령스키장에서 스키타기

지하철관광 평양 지하철 2호선 체험

프로레슬링관광 일본 안토니오 이노키 주최 국제프로레슬링 대회 참관

2015

파도타기관광 함경남도 마전해수욕장에서 서핑

태권도관광 일반인 대상 평양 태권도 투어

열병식관광 김일성광장에서 펼쳐지는 열병식 참관

김정일생일관광 김정일 생일 기념 관광상품

평양헬기투어 평양 상공 헬기 관광

북한관광팬미팅 최신 북한 관광정세 안내, 북한 전통요리 관련 강연, 북한 여행경험자 강연 등

2016

나무심기관광 야산에 나무를 심는 체험

빅토리아데이관광 7월 24일~30일 전승절 기념 관광

농축산관광 강원도 고산 과수종합농장 및 세포지구 축산 관광

경비행기관광 북한이 자체 개발한 경비행기로 평양 관광

에어쇼관광 원산국제공항에서 에어쇼 관람

대동강맥주축제 대동강 유람선 무지개호에서 맥주축제

2017

두만강수상관광 두만강을 배를 타고 둘러보는 관광

도보관광 4박5일의 평양시내 도보관광

가을철 마라톤대회 매 4월의 국제마라톤 대회와는 다른 가을철에 평양시내를 달리는 국제마라톤 대회 

동해 스쿠버다이빙 기차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동해로 이동 후 스쿠버다이빙

평양·원산자전거투어 평양시내와 원산 해안가를 자전거로 이동

2018
해산물투어 북·중 접경지역 북한 도시에서 해산물 취식 후 쇼핑

어학연수 평양김철주대학에서 1달간 어학연수 및 유명지 관광

2019 낚시투어 일본의 유명 낚시꾼 ‘모기 요이치(茂木陽一)’ 동반 낚시 체험

자료: 통일교육원(2020, p9.), 이해정 외(2019, p41.)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3-3 |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북한 관광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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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광정책의 또 다른 변화는 생활자원을 관광상품화 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정

책의 변화는 관광서비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조선투어는 북한주민과 접할 수 있는 관

광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고려투어는 북한관광의 기본 형태인 그룹여행 이외에도 개인, 

전문가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투어는 평양의 전차・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투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기차・자전거・노동 여행 등 북한의 생

활방식을 관찰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상품은 대부분 잘 정

돈되고 북한의 발전상을 보여줄 수 있는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인과의 접촉

에 기반한 북한의 생활상도 관광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중교통 투어

전차 탑승 평양 지하철 탑승

자료: 조선관광. 대중교통수단 관광. http://www.tourismdprk.gov.kp/index.php/c_thematic?idx=7&mu_idx=4 

(최종접속일: 2020.9.13.)

그림 3-2 | 북한 대중교통 투어

또한 북한의 전문가 관광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북한 상주 관광 전문가 인도하는 안내관광, 

북한 교외지역의 열차 타기(평양-나진) 등의 활동 관광, 영화・건축 등 전문분야 목적

관광 상품도 제공하고 있다34). 예를 들어, 고려투어는 북한 관광상품 개발을 제안하여 

관광상품화하기도 하는데 2010년 8년간의 제안 끝에 함흥시와 함경남도 부전읍을 관

광지로 개방하는데 기여하였고 북동부 신규 지역을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4) Koryo tours. North Korea specialist tours.

https://koryogroup.com/tours/dprk-north-korea/specialist#next-tours (최종접속일: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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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에 짐을 싣고 있는 북한 주민들 철도 건널목 차단기 앞에서 기다리는 북한 주민들

자료: (좌) Koryo tours Trans-DPRK: Across north Korea by local train. https://koryogroup.com/uploads/private_page_files /50/original-original-P

yongyang_to_Vladivostok_%28private_tours%29.pdf?1535019972 (최종접속일: 2020.9.12.)(우) National geographic. 

Take a train through North Korea's rarely seen countryside.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travel/des

tinations/asia/north-korea/take-train-through-north-korea-unseen-countryside/ (최종접속일: 2020.9.12.)

그림 3-3 | 북한 지방 기차여행

다음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관광시설 철거 지시(’19.10.23)35)에 

대한 의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남측 관광시설 철거지시는 대북제재로 인해 막혀

있는 남북협력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과 동시에 북한 주도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은 현대아산 주도로 개발, 운영, 서비스 

되었고 북한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

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비판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 현

대적 도시 인프라 개발, 삼지연・양덕・원산갈마 등의 국제관광지를 개발한 경험을 통해 

‘우리식(북한식)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원산・갈마의 

사례와 같이 관광개발 추진 시 북한식 공간계획의 틀 안에서의 개발을 추구할 수도 있

다. 북한은 국토계획 차원의 국토건설총계획, 도시계획 차원의 도시・마을 총계획, 세

부계획, 구획계획의 공간계획체계를 가지고 있으며36) 입지 및 경제분석 등을 통해 과

학적・경제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현대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5) VOA. 2019d. 김정은 “금강산 남측 시설 들어내라”…전문가들 "대남 압박과 실망감 표출", https://www.voak

orea.com/korea/korea-politics/5135814 (최종접속일: 2020.9.11.)

36) 박세훈, 김태환, 김성수, 송지은. 2016. 북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안양:국토연구원.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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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관광 정책과 남북연계 관광의 시사점

북한의 변화된 관광정책에 따라 남북연계 관광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

째, 남북 연계관광은 국제 협력과 주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은 관광

산업 활성화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길 걷기 및 자전거 타기, 시장(市
場) 개방, 홈스테이 등 북한 주민과 접촉하고 주민 생활(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북한 사회의 점진적 개방과 인도적 차원의 북한 주민 

생활수준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남북연계관광 협력의 효과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및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시장(市場)과 살

림집(홈스테이)과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과 북한 주민의 밀접접촉에 따른 이해력과 친

밀감을 높일 수 있고 생활양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치관광자원인 동시에 현지 

소비는 북한 주민의 소득으로 북한 주민의 생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남북연계 관광은 남북 지자체 간 관광 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북한 지방급 관광개발구 특성에 맞는 남한의 지자체를 연계함으로써 관광 및 관련 

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능적 전문화와 상보성 증대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지방급 관광개발구가 위치한 북한 지방정부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을 브랜드화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맥주의 브랜드 예: 금강맥주, 대동강맥주 등) 

이와 연계 가능한 지자체와 협력(공동축제, 판매・유통 등)할 수 있다. 향후 남북 화해

기조가 정착되고 지역간 연계가 강화되면 지방공항을 연계한 관광(예시: 양양국제공항

-원산비행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방 공항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여기에는 미림항공구락부에서 평양 상공 관광상품과 같이 원산

비행장을 활용한 항공관광 상품개발이나 양양-원산(약 158km) 간 아마추어 항공기 

대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남북연계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공간계획 및 투자여건을 고려

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북한의 ‘우리식 개발’ 기조는 남북관광협력에 있어 북한의 

공간계획과 투자 여건을 고려하고 이에 맞는 협력사업을 북한에 제시하는 형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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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존의 금강산 관광은 사업의 자율성은 보장이 되나 관광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획 및 기초 인프라부터 운영 중에 발생하는 모든 일을 사업자가 처리

해야 하는 부담이 컸으며, 따라서 자본이 큰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했다. 

또한 북한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사업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 대응 및 

처리시간이 과도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북한의 ‘우리식 개발’ 하의 

남북협력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대상안내서’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

한이 지정한 대상(인프라, 숙박시설, 관련 산업 시설 등)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기업

의 부담이 줄어 관련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현대 아산의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을 

위해 교통 인프라(부두・도로 건설 등) 초기투자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기도 하였는데 

‘우리식 개발’하에서는 교통 인프라(예:‘원산-금강산철도’ 등)에 대하여 별도의 투자

로 제안하는 등 투자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연계 관광은 관광객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 북한의 보험 및 응급 

의료서비스 등의 관광객 안전에 대한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관광안내문

에 의료용품의 개인별 지참을 안내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현지치료가 불가능하

여 중국으로 이송 후 치료 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평양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인 ‘Pyongyang friendship hospital’이 있으나 이도 중증환자는 베이징

으로 이송하여 치료해야 하며 지역병원은 치료 여건이 더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

객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시설 부재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연계관광 협력 시 경상의 경우 현지에서 치료가 가능

하도록 의료협력(약품지원, 응급조치 관련 시설 지원 등)이 병행하여 계획되어야 한

다. 응급 중증 환자와 같은 경우에는 헬기 등을 이용하여 이송할 수 있는 남북 응급항

공협정 체결과 접경지역에 인접한 의료거점 지정 등이 필요하다. 남한 의료거점의 경

우 수도권에 입지한 대형병원 등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므로 접경지역에 의료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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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MZ 동부권 관광 여건 및 남한 접경지역 추진사업

1) DMZ 동부권 관광 여건

(1) 설악산의 관광 여건 및 현황37)

설악산국립공원은 1970년 남한의 다섯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생태・문화・역사적 보존 가치가 인정되어 198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남북연계관광 추진 시 세계적 관광지로 선도할 수 있는 관광지라고 할 수 있

다. 설악산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이자 수려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설악

산은 대청봉-향로봉-무산-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이며 울산바위, 금강굴, 대

승폭포 등의 자연경관자원과 희귀동식물 이외에도 수많은 사적지를 보유하고 있다. 설

악산은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일대에 398.2㎢의 면적으로 분포하고 있으

며, 이 중 인제군의 면적이 241.4㎢로 약 60.6%를 차지하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12. p.6). 최고봉인 대청봉을 중심으로 설악산맥, 서북주능, 화채능선 등 3개의 주

능선으로 구분하며 설악산은 우리나라 제일의 암석지형의 경관미를 갖춘 국립공원으로 

낙엽활엽수와 상록침엽수, 혼효림으로 이루어져진 원시림을 형성하고 있다.

구 분 면 적(㎢) 비 율(%) 

공원자연보존지구 335.7 84.3

공원자연환경지구 61.3 15.3

공원마을지구 0.1 0.1

공원문화유산지구 1.1 0.3

합 계 398.2 100

표 3-4 | 설악산국립공원 용도지구 면적 및 비율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2012. 제1차 설악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2013~2022).. p.57

37) 설악산 국립공원, 국립공원. http://seorak.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

120400&vcursId=&vnewsId=&menuNo=7020093 (최종접속일: 2020.9.6.)내용을 요약정리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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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설악산 일대는 세계적인 희귀종의 서식지로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

역으로 2005년 12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으로부터 카테고리Ⅱ(국립공원)로 지정

되어 있다. IUCN 카테고리Ⅱ 관리방향38)을 살펴보면, 보호, 국가적 대표성 확립, 방

문객의 영향 최소화, ④ 지역주민의 생물자원 이용과 보전 균형, 원칙에 입각한 관리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설악산국립공원 적용방향39)으로는 ① 지역의 특별관리 및 멸

종위기종 복원 추진으로 생태계 보전 관리 강화, ② 탐방객 이용강도 차별화, ③ 지역

사회 협력 강화, ④ 과학적 자료 구축 및 공원 관리에 활용, ⑤ 주민의 자원이용 관리 

체계화, ⑥ 공원관리자 역량 강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림 3-4 | 설악산국립공원 보호지역 현황도 

자료: 한국보호지역 통합관DB관리 시스템(KDPA). http://www.kdpa.kr/# (최종접속일: 2021.1.22.)

38) 국립공원관리공단. 2012. 제1차 설악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p.58

39) 국립공원관리공단. 2012. 제1차 설악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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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의 탐방객 현황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를 살펴보면, 설악산 국립

공원은 생태계서비스 혜택이 높은 지역으로 탐방객들에게 등산 탐방 해수욕 등 여가 

휴양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의 2018년 국립공원 

여가 휴양 실태조사 보고서(2019)에 따르면, 방문동기가 자연경관 및 문화재 감상체

험을 탐방목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설악산국립공원의 경제유발 효과는 총 8,215

억 원이며 고용 유발효과는 7,32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설악산국립공원 3,539,714 3,355,272 3,628,508 2,821,271 3,654,211 3,693,991 3,241,484 2,868,098

자료. 국립공원공단. 2020. 2020 국립공원 기본통계. p12-13

표 3-5 | 연간 탐방객 수(명)

구분
경제유발효과(억원) 고용 유발효과(명)

생산파급 소득파급 부가가치파급 고용파급

설악산국립공원 3,905 1,440 2,870 7,327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2019. 국립공원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 p.174

표 3-6 | 설악산국립공원의 지역경제 효과

특히 국제관광지대 조성을 위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외국인 탐방객의 현황40)을 

살펴보면, 설악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외국인 탐방객은 성별은 비슷하며 20대가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2017.). 외국인 탐

방객의 주요 국적은 미국(14.7%), 프랑스(13.3%), 독일(8.9%) 순이며 방문 횟수는 

처음(73.6%), 2회(15.3%), 5회 이상 방문(6.2%)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방문형태

는 개별여행이 85.9%로 가장 높고 단체여행, 패키지여행, 세미패키지여행 등이며 체

류형태는 당일 70.9%, 숙박 29.1%, 숙박 기간은 2일(43.7%), 3일(22.5%), 1일

(12.7%) 순으로 나타났다.

40)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2017. 외국인 탐방객 이용실태조사: 설악산, 북한산, 경주국립공원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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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문 형태 비율 (%) 구분 방문 형태 비율 (%)

개별여행 85.9% 세미패키지여행 1.0%

단체여행 9.0% 기타 1.0%

패키지여행 3.1% 합계 100%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2017. 외국인 탐방객 이용실태조사: 설악산, 북한산, 경주국립공원을 대상으로. 

p.24

표 3-7 | 외국인 탐방객의 설악산국립공원 방문 형태

(2) 원산-금강산의 관광 여건 및 현황

남북연계의 설악-금강-원산을 중심으로 한 DMZ 동부권의 관광지구 조성을 위해서

는 원산-금강산의 자연・지형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의 행정구역은 원산시와 법동・안변・통천・고성・금강군과 천내 고산군 일부지역까지 포

함하고 있다. 원산-금강산 관광지대에는 생태관광을 위한 자연・지리적 조건과 환경이 

보존되어 있다. 

또한 원산은 역사적인 항구도시로서 역사・문화적으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경원선을 통한 러시아 진출의 관문지역이라고 할 수 있

다41). 원산에는 약 35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 면적 320㎢의 항구도시로 

대부분이 구릉과 저산성 지대로 되어 있다(한국민족대백과사전42)). 금강산은 최고봉

인 비로봉(1,638m)을 중심으로 회양・통천・고성의 3개 군에 걸쳐 있으며, 면적이 약 

160㎢에 달한다(한국민족대백과사전43)). 금강산은 서쪽의 내금강, 동북쪽의 외금강, 

동남쪽의 신금강(新金剛)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쪽 해안으로 해금강이 흐르고 있다.

41) 강민조. 2019. 신한반도 평화체제 하의 남북 경제공동특구 추진방안. KDB북한개발. 통권20호. p6-61.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42)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원산시 자연환경.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0691 (최종접속

일: 2020.9.7.)

43) 한국민족대백과사전. 금강산 자연환경.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금

강산&ridx=5&tot=206 (최종접속일: 2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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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원산항의 모습 ’19년 원산일대 위성영상

자료: (좌) 최용탁. 2019. [최용탁의 근대사 에세이 31] 아, 원산 총파업! (1). 한국농정. http://www.ikpnews.net/news

/articleView.html?idxno=38388 (최종접속일: 2020.9.13.) (우) ’19년 SPOT 영상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5 | 원산의 과거와 현재

이 외에도 북한은 원산・갈마비행장의 민간항공 허용을 통한 관광 교통망 확대, 국제

관광개발을 위한 해외투자 설명회(다롄, 심양 등) 등을 통해 원산-금강산을 국제관광

지대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에 역점을 두고 있다(이상준 외. 2015)44). 북한은 관광산

업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원산-금강산 관광지구를 지정・발표하였으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제개발구 정령(법) 발표・투자설명회 개최, 군사용이었던 갈마비행장

을 민간 목적의 국제공항으로 변경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원산은 명사십리, 송도원 해수욕장 등 670개 명소와 인접한 지역으로의 접근성

이 우수하므로 주변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45) 관광분야 개발에 따른 원산의 도시개발 계획은 ① 도시 중심부는 도로를 중심

으로 상업, 문화, 과학기술 지역 등 배치, ② 주택지구는 방하산, 삼봉산, 두남산 일대

에 7~12층 건물과 체육공원 건설, ③ 상업지구는 갈마천을 중심으로 관광을 위한 상업

지구 조성, ④ 해안가를 따라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고 송도해수욕장 증설을 포함하고 

있다(유승민, 2018. p.27).

44) 이상준 외. 2015.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45) 유승민. 2018.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을 위한 원산개발협력은행 활용 방안 제언.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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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 원산시 관광개발에 따른 도시개발 계획 조감도

자료: 유승민. 2018.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을 위한 원산개발협력은행 활용 방안 제언. 삼성증권. p.27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는 금강산광광특구지구와 마식령, 원산, 울림폭포, 석왕

사, 통천 등 6개 지구의 통합개발 사업으로 140여 개의 역사유적, 10개의 백사장과 

호수, 680여개의 관광명소, 4개의 광천자원과 330만톤의 온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상태, 2015). 북한이 제시한 원산-금강산 관광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철도 보수, 

보트장 등 교통 인프라 시설과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의료시설과 산업시설도 포함하고 

있으며 면세점, 골프장, 동물원 및 식물원, 카지노 등의 국제 관광자원 개발에도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의 원산-금강산지구 총계획(2014)46)에 따르면, 주

요 관광명소와 함께 철도・도로・항공 연계망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는 원산시

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시설과 생태환경이 조화된 세계적인 관광지구로 개발하며, 금

강산 지구와 석왕사지구는 역사유적관광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46) 조선 원산지구개발총공사. 2014.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 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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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 원산･금강산 관광지구의 주요 관광지 및 명소

자료: 저자 작성

   

원산의 교통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면, 원산은 철도(경원선, 함경선, 평원선 등)와 

도로를 통해 동해와 서해를 연결할 수 있으며 서쪽으로는 평양과 신의주, 북쪽으로는 

함흥과 청진까지 연결할 수 있다. 특히 군사비행장이었던 갈마비행장은 민간 국제공항

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향후 원산은 도시중심부를 개발함으로써 시내 관광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금강산지

구는 내금강, 외금강, 삼일포-해금강(금강산), 통천(휴양 및 치유공간), 석왕사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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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유적지, 휴식공간) 등으로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다(윤인주 외, 2018). 원산-금

강산 관광지구 및 주요 관광지 분포를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을 중심으로 관광개발 가

능 대상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인프라와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금강산이 위치한 고성은 원산-금강산 간 고속도로를 통해 약 

1시간 30분 소요되며 온정-금강, 봉화-월비산 간의 도로뿐만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도로와 철도가 구축되어 있다.

2) 남한 접경지역 남북관광협력 계획 및 추진현황47)

다음으로 DMZ 동부권의 남북연계 관광을 위하여 남한 접경지역의 남북관광협력 계

획 및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는 DMZ를 기반으로 한 공원 및 문화교류 사업 그

리고 청소년 스포츠 협력사업을 추진 또는 구상하고 있다. 강원도의 DMZ 관련 사업으

로는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세계평화공원 및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세계평화공원은 철원에 위치한 DMZ 철수 GP

를 활용하여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고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한 유품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 및 주변지역을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DMZ 문화예술 삼

매경 사업(사업기간: ’20.1-’20.12)은 생태평화벨트 조성과 연계한 광역사업으로 철

원・고성지역에 평화 랜드마크 설치, 아트하우스 조성, 평화아트투어를 추진하고 있다.

양구군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관광, 방역, 문화・역사 복원, 인프라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구상 또는 추진하고 있다. 양구군의 관광 관련 사업으로는 을지전망대 개선사

업(국방부), ‘평화의 길’ 조성사업, 해안 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현재는 남한 접경지역의 평화・안보 관광지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 있으며 남북연계를 

통해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 사업으로는 남북 백토 통일도자기 사업, 전통

47) 연구지역내 접경지역 지자체 면담조사(’20.5.26-’20.6.4): 강원도청(’20.5.26), 철원군청(’20.5.27), 양구군청

(’20.5.28), 고성군청(’20.5.29), 화천군청(’20.6.3), 인제군(’20.6.4) 지자체 실무자 면담조사 결과(연천군, 속

초시, 양양시 면담은 코로나로 인하여 전화 자문 및 문헌연구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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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 문화밸리 조성사업, 민통선 북방마을 복원 프로젝트가 있다. 이 중에서 남북 백토 

통일도자기 사업은 백자와 이성계를 모티브로 한 남북문화교류 사업으로 ‘남북 예술인

교류단지’로 관광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전통명주 문화밸리 

사업의 경우에는 DMZ의 청정수를 활용한 사업으로 남북협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통선 북방마을 복원 프로젝트는 마을 미니어처와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사업을 포함

한다. 특히 남북공동방역 사업으로 해안면 통일농장시험장에 남북공동방역 연구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말라리아 방역과 차별적으로 양구군은 농축산 공동방역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농축산 병충해 관련 남북공

동방역을 위한 주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고성군은 동해관광공동특구의 일환으로 남북 고성군 관광특구 조성, 동해북부선 철

도 복원 및 종교관련 협력 등을 구상하고 있다. 남북의 고성군이 협력하여 관광특구를 

조성함으로써 평화증진, 군사적 긴장감 완화, 수산물 남북협력 등을 구상중이며 남북

관계 정상화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특구 안에 ‘고성-UN 평화특별자치군’ 구상 

중이며 UN-Habitat(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 Programme) 유치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 고성군은 남북 종교・문화교류의 하나로 건봉사에서 북한의 유정사 복

원 사업이나 불교순례길을 구상 중이며 4D를 이용한 북한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사업

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유정사 복원을 위해 민간인 방북 사례 있어 재추진이 쉬울 

것으로 판단되며 건봉사 유적지 탐방길과 연계한 순례길 조성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이 외에도 고성군의 동부에는 임진각과 같은 실향민을 위한 시설이 부재하여 고성군에 

이산가족을 위한 시설건립을 구상하고 있다. 연초, 연말에 임진각과 같이 실향민이 고

성에 방문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이산가족방문 시설이 없으므로 고성 통일전망대와 

연계한 실향민 위로시설 등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DMZ 동부권 지자체 중의 하나인 인제군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남북협력

과 연계하여 산림복원 및 생태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제군은 군사 활동 

및 개간 등으로 파괴된 산림을 공동복원하고 생물종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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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예정지

자료: 북한발전연구원. 2018. 한반도 신경제시대 고성군 발전 로드맵. p.49.

      

무엇보다도 정부는 접경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동서평화고속도로, 동해북부선 

등의 교통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의선, 경원선, 동해북부선의 남북연결을 

추진함으로써 북한뿐만 아니라 대륙으로의 국제적 연계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새롭게 건설되는 도로・철도 인프라를 이용하여 남한 접경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함으

로써 접경지역의 지역경쟁력을 육성하고 남북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지자체 참여 방안

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남북 도로 및 철도체계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장기

적인 철도 이용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3-9 | 동해북부선 노선도 (강릉~제진) 

자료: 국토교통부. 2020. 동해북부선 53년 만에 복원 대륙철도망 연결의 길 열려. 보도자료.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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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을 위한 SWOT 분석 

1) SWOT 분석을 위한 고려 요소

SWOT 분석을 위한 주요 고려 요소는 앞서 살펴본 국제환경과 대북이슈, 북한 관광

정책 변화, 관광자원 및 추진(계획)사업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외부요소로 대북제재, 코로나 팬데믹, 바이든 행정부 출범, 기후변화, 인권, 탈세계화

와 지역통합 공존 등을 고려하였다. 관광산업의 특성으로는 비(非)대북제재 사업, 남

북정상 합의 사업, 성평등 산업, 다양한 보편적 가치 추구 가능 사업, 관광과 타 사업 

연계 용이 등을 선정하였다. 내부적 고려요소에는 남북연계관광상품 개발, 회복탄력성

(Resilience) 확보, 민족 동질감 회복 및 경제발전, 지뢰제거를 통한 관광객 안전 확

보, 남북 공동의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고려하였다.

그림 3-10 | SWOT 분석을 위한 주요 고려 요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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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OT 분석

SWOT 분석은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하는데 있어 강점(Strengths), 약

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요인를 정의하고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부터 강점은 더 강화하고 약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수립을 위해 수행

하였다.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은 남한 또는 북한, 남북이 공동으로 통제가능한 내부요

인으로 설정하였으며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은 통제가 불가능한 주어진 환경으로 간주하

여 외부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PEST 분석(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analysis)도 수행하였다. PEST 분석은 SWOT의 기회와 위협에 해당하

는 외부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외부요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이상 4개 분야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PEST 분석을 모든 요인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남북연계관광은 남과 북이

라는 의사결정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긴밀한 협력시에는 온전한 내부요인이나 분쟁

이 있을 경우 남북의 독단적 의사결정은 외부요소 그 중에서도 위협요소로 전환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점과 약점도 PEST에 맞춰 구분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따

른 외부요소의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분석하였다.

강점요인으로는 관광산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연・생태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사

회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이라는 남북관광협력의 경험이 있다. 남

북은 한민족으로서의 역사・문화・사회 관광자원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유사하므로 

관광자원 개발협력 시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도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강

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거점 중심의 관광보다는 몇 개의 거점을 연계하는 

관광프로그램을 만들고 거점과 거점간 이동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요인으로서 남북 정상간 합의, 관광 트렌드와 관광정책의 부

합, 한민족의 장점인 언어소통, 역사・문화적 동질감을 통한 갈등 저감으로 사업추진의 

용이성 등이 있다. 또한 남한과 같은 경우에는 관광의 트렌드와 관광객의 요구에 부합

할 수 있는 기술 및 전문인력이 풍부하다는 강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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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의 약점요인으로는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요인

이 가장 많이 도출되었다. 정치・군사 문제와 연동되는 남북협력사업은 정치적 불안전

성 때문에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큰 약점이 되므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추진할 필

요가 있다. 이는 양안협력의 모델을 적용하여 정치・군사적 갈등시에도 지속가능한 남

북협력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남북협력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는 남북공동의 거버넌스 부재, 법・제도적 기반 미흡 등도 남북협력 추진에 약점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지뢰제거 문제 및 이로 인한 국민 안전문

제, 북한의 관광객 자유제한, 최첨단・대량살상 무기 지속개발(2021년 조선노동당 제8

차 대회) 등도 약점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들은 정치적인 것에 해당하므

로 ‘정치적 결단’이 있다면 오히려 쉽게 최소화할 수 있다. 경제적 약점은 기존의 관광

거점 중심의 개발로 인하여 남북을 연계(연결+관계)하는 기반이 부족하고 관광대상지

가 매우 넓기때문에 초고속 열차와 같은 광역 교통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예산 마련 

등의 난재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관광은 경제적 이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

나 국제사회의 탈세계화와 지역경제 통합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특히, 코로나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중심으로 관광사업

도 전환될 필요가 있다. 비용의 효율성보다는 다양성과 계층(국가, 지역, 글로벌)적인 

구조를 가지고 국제적인 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

한 구조는 비록 비용소요가 크고 관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코로나

와 지역적 위기(분쟁, 경기침체 등)가 발생했을 시 회복탄력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북한 관광콘텐츠의 부족도 약점으로 도출되

었는데 관광자원분포에서 알 수 있듯 관광자원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아직 미개발된 자

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광협력 이전에 남북공동 관광자원 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점으로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많은 자원과 

관심이 방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동제한, 집합제한 등으로 인해 관광산업을 영위하기

가 어려워졌다.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남한 사회는 충격에 빠졌으며 이로 인해 남북협력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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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관광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남북협력을 위하여 국제표준을 준수하기로 합의

하거나 특별한 경우 남북 공동의 표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기회요인 중 정치적 요인으로는 제75차 UN총회(’20.12.28)에서 북한의 열악한 식

량, 식수 사정으로 인한 만연한 영양실조를 우려하여 북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결의하였다. 대북제재로 사실상 추진할 수 있는 남

북협력 사업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인도주의적 지원을 유엔에서 먼저 제시한 것이다. 이

를 위해 제재해제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또

한 북한의 국제지원 거부 등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국제협력에 나서라고 요구하였다. 

남북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같은 경우

에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지금과 같이 무시하거나 외면하기보다는 일회성 지원을 지양

하고 민생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자립경제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경제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제재 사항의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개발방안 마

련 시에 남북이 협력적으로 공동의 실리를 얻을 수 있고 협력의 시너지가 큰 분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관광사업에서는 국제사회에 관광사업을 위한 전반적인 

제재 완화 요청을 하기보다는 관광과 주민생계를 연동할 수 있는 민박과 장마당 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계획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공급 또는 국제표준에 맞는 위생 등의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장마당 재생 등

의 생활인프라 투자요청과 친환경적인 자전거 도로나 트램 등의 교통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국제협력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경제적 약점요인도 최

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북한이 독자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려는 노력보다 더 효과

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경제적 기회로는 대북제재 사업 중 관광 분야가 제외되어 있

고 설악산・금강산 유네스코보전지역 등재에 따라 남한에서 제시하였던 DMZ 및 주변 

접경지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면 남과 북을 연결하는 초광역 유네스코보전지

역으로 조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국제관광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

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경제적 기회요인이 될 수 있는데 북한의 산림복원 성과

(Bruce S.C., 2020)를 연계하여 관광의 기반이 되는 산림복원을 더 확대하여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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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남북연계관광은 광역 또는 초광역 사업이므로 이를 위한 초광역 교통망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현재는 대북제재로 추진이 어려우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여 국제협력 추진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인 기회

요인으로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가 있다. 한류는 영화, 드라마, K-POP 

그리고 음식문화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국

제관광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류를 남북연계관광에 활용하

는 방안으로는 영화, 드라마 공동투자 및 남북을 오가는 촬영지 조성, K-POP 공동 

개최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관광지대로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류로 인해 

관광지를 방문한 팬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구조로 계절 등의 다른 외부요소의 

영향이 적어 지속가능한 관광객 유치도 가능하다. 관광으로 인한 북한주민 정보 접근

성 향상도 또 다른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국제사회의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에 대한 대북제재 완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은 

관광에 대한 정보획득을 통해 관광서비스 품질을 국제수준에 준하는 향상 노력을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관광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기술적 기회요인으

로는 안드로이드, iOS 등 표준화된 디바이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관광에 대한 

디지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적용이 용이해졌다.

위협요인으로는 정치적 요소로써 대북제재 강화,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요구 및 이

에 대한 북한의 대응, 다자협력 중심의 국제제재 강화를 통한 남한 정부의 독자적인 

협력 추진 제한,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인한 대북정책의 변화 등이 있다. 경제적 요소

로는 국제 교통망 부족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관광객의 접근성 제약, 분쟁 또는 위험지

역으로 인식됨에 따른 관광가치 절하 및 해외투자 유치의 어려움, 대북제재에 따른 북

한의 중국 의존도 심화에 따른 종속성 및 회복탄력성 저하 등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

다. 사회적 요소로서는 탈세계화에 따른 보호무역 등으로 중・저개발 국가의 국제참여

를 통한 경제발전을 제약시킬 수 있으며,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기술적 요인으로는 대북제재로 인한 인적・기술적 협력 

제한과 전략물자(통신・전자 등)의 반출금지는 사업추진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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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과 PEST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들을 토대로 기회요소를 이용한 강점 

강화 및 약점 최소화, 위협요소 최소화를 통한 강점 발휘에 대한 장애로 작용하지 않고 

위협요소를 회피하여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기회요소와 위협요

소의 PEST는 강점요소와 약점요소의 PEST에 교차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강점요

소를 더 강화하고 약점요소를 최소화하는데 목표가 있으므로 강점요소와 약점요소의 

PEST를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하였다.

기회요인을 이용한 강점요인을 더 강화시키는 방안으로는 DMZ 일원을 유네스코보

전지역으로 등재하고 설악과 금강의 유네스코보전지역과 연결하여 초국경 관광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남북 정상간 협의사항을 이행시킬 수 있다. 위협요인의 최소화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요구를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 마련을 통하여 다자적 제재가 다자적 협

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인권 차원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관광과 연계하여 발전 및 타 분야(산림협력 등)로 확대

시킬 수 있어야 하며 한류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제관광 활성화 및 관광투자 

소요비용 절감 등을 통한 남북연계관광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기회요인을 이용한 약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사회・문화적 관광자원 연계를 통

한 관공 콘텐츠 부족을 해결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연계한 융복합 관광을 시작

으로 국제 관광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회복탄력성(Resilience)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

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한 코로나 백신 확보로 관광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며 국제적 신뢰확보를 위해 관련 통계를 국제표준에 맞게 작성하고 공개할 필요

가 있다. 위협요인의 회피를 통한 약점요인의 최소화 전략으로는 국제제재하에서의 협

력을 위한 남북 공동의 거버넌스 구축, 분쟁지역 이미지 해소를 위한 관광객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및 정치적・군사적 도발행위 중단, 관광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을 추진함으

로써 관광객 안전성 확보, 정보인프라 구축 등의 협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분석내용을 종합하면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협력 

및 참여 여건 조성, 남북 관광자원 연계, 사회・문화 기반의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객

의 안전을 도모 방안,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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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y Threat

S
t
r
e
n
g
t
h

P

 DMZ 및 접경지역 일원을 유네스코 보전지역 남
북 공동 등재로 초광역 국제관광지대 조성 

 북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인도적 지원 포함)이 가
능한 남북협력사업 도출

 한류 등 사회·문화 콘텐츠 기반의 국제관광지 조
성을 통한 남북 정상 간 협의 사항 이행

 다자협력 중심의 긍정적 관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초국경 관광협력 기반확보

 우선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인권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 남북협력 장애물 제거

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 가능한 남북 공동의 관
광정책(법·제도 포함) 마련 

E

 국제협력 기반의 인도주의 사업과 연계한 융복합 
관광 추진

 대북제재 조건부 완화에 따른 생활 인프라 개선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 설악산-DMZ-금강산을 연계하는 광역형 유네스
코보전지역 조성 및 국제관광 추진 

 뉴노멀 시대의 대응을 위해 관광 네트워크 다양화 
및 다층화를 통한 회복탄력성(Resilience) 극대화

 코로나 백신 공급을 통한 원활한 관광협력 추진
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중단을 통한 대북제

재 해소

S

 재난재해 복구,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통한 민족 
동질감 회복 및 강화

 한류의 세계화를 공유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 고취
 초광역 교통망 추진을 통한 BESETO의 공간적 

확장과 국제관광 추진

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인류애적, 민족적 남북협력
 관광에 대한 인식(가치) 차이로 인한 갈등해소를 

위해 관광전문인력의 인적교류 추진
 분쟁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보편적 가치를 기반

으로 한 남북 공동의 국제홍보 및 캠페인 추진

T

 북한주민 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한 남북 공동의 
관광 디지털 전환 및 관광 활성화

 관광객 안전을 위한 표준화된 관광안내서비스(위
험회피, 조난요청 등) 기술개발

 대북제재 조건부 완화에 따른 기술 및 전문가 교류

 대북제재 조건부 완화 분야에 대한 남북 공동의 
표준(안) 마련

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한 교통기술협력 추진
 북한주민 정보 접근성 향상 및 관광객 안전확보를 

위한 전략물자반출에 대한 국제사회 동의 확보

W
e
a
k
n
e
s
s
e
s

P

 대북제재의 조건부 완화에 따른 정치·군사 문제와 
별도의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 마련

 남북 공동의 국제관광지대화 조성을 통한 개방경
제로의 유도

 국제협력 분야 확대를 통한 경제적 성과 가시화와 
이를 통한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유도 

 다자협력 중심의 국제재제 준수 및 대응을 위한 
남북 공동의 거버너스 구축

 대중국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국제협력이 가능한 
개방경제로 전환

 분쟁지역 이미지 해소를 위해 남북공동으로 관광
객 안전 위해요소 제거

E

 사회·문화적 유산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관광 콘텐
츠 부족 해결

 초광역 교통망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구체화시킴
으로써 광역교통망 확보 방안 마련

 국제사회의 인도적지원과 관광산업 간의 결합을 
시작으로 관광 네트워크의 회복탄력성 강화 유도

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남북 관광자원 연계방안 
마련

 남한 국제교통망과 경원선·동해선 연결을 통한 교
통 인프라 부족 해결

 분쟁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치적·군사적 도발
행위 중단

S

 국제협력을 통한 코로나 백신 확보 및 관련 통계
작성

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등의 실익에 대한 대국민 홍
보를 통하여 남북교통협력에 대한 동의 확보

 북한의 국제사회 및 남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
화와 실천을 통한 도발로 인한 사회적 충격완화 

 가치관의 다양화 및 남북협력에 대한 의견차를 좁
힐 수 있는 정량적 근거제시를 통해 국민동의 확보

 지역경제통합(RCEP 등)에 대비한 국민의 문화정
체성 및 타문화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 남북 공동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 확립과 이를 통한 민족 동질성 확보

T

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남북 공동의 표준(안) 마련
 남북연계관광 시 적용 가능한 관광 디지털 기술 

공동개발
 관광객 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 대북제재 하에 가능한 우선 기술협력분야 선정
 국제사회의 검증체계 마련을 통한 전략물자 반출 
 관광트랜드 변화에 대응한 첨단기술(AI, AR 등) 

적용 방안 마련

표 3-8 |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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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방안 

SWOT분석 결과를 토대로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의 기본구상을 제시하였다. 추진

전략으로는 국제적 Voluntourism, 베세토+2, 한류기반의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고 산악형·가

람형·호반 및 해양형 자연관광자원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문화자원 연계방안과 함께 

스토리텔링 기반의 사회·역사자원 연계방안을 도출하고 각 전략에 필요한 중점추진 과제를 제시하

였다. 또한 관광객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물리적인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방법과 AI 등을 이용

한 기술적인 안전망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남북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 준비·초기·확대·심화의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1.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의 기본구상

1)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의 기본전제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의 기본전제로 국제사회가 동의와 참여를 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공공선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의 협력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개발 단계가 아닌 핵무장 단계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북

한과의 어떠한 거래라도 국제사회를 자극할 수 있으며 대북제재를 더 강화시키는 요인

이 될 수 있다. 이는 남북협력이 더는 ‘우리 민족끼리’의 사업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작은 교역이라 할지라도 국제사회의 

동의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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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하에서의 협력분야는 제재대상 분야가 아니어야 하고 국제사회 관심이 높

고 협력이 용이한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분야로 관광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관

심이 높은 인도주의적 사업을 접목하여 융・복합적 관광협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관심분야로는 제75차 유엔총회(’20.12.28)에서 제시한 만연한 식량부족 

및 영양실조 해소, 여성인권 침해 우려, 이산가족1) 상봉 등이 있으며 이러한 국제사회

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 

식량부족 문제와 여성인권 침해의 해결은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제도마련을 

통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주민의 소득향상, 여성인권 향상과 이를 

위한 자립경제 지원을 통한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광을 기반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DMZ 동부권 지역은 DMZ과 백두대간의 중추지역으로서 자연・생태적 가치가 높고 

민족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므로 보존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남북이 분

단된 상황에서 경제협력 등의 실리적인 접근을 통한 단계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력사업이 필요하고 장기간의 대립에 따른 대상지역의 사회・산업・교통 등 대부분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므로 개발중심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DMZ 동부권 

지역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존적 가치가 높고 미래세대와 함께 누려야 하는 가치

이므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자연・환경적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경관 및 동・식물의 주요서식

처 역할을 하며 치산치수(治山治水)의 근본인 산림에 대한 최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

다. 한반도는 산지가 많고 특히 연구대상지역은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로 등의 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면형적으로 불가피하게 산림을 

제거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림의 분리 즉, 파편화는 분

리된 면적의 비율대로 산림의 기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급격한 기능 저하를 가져

온다(Pereira et al., 2010; Rands et al., 2010). 따라서 산림파편화 분석을 수행하

1) 이산가족은 개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족과 분리되거나 다시 가족과 만날 수 없어 가족간 결속(unity)을 유지할 

수 없는 가족(United Nations Human Rights. 2016. Torn apart.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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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파편화가 진행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찾고 파편화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개

발 가능지와 전이지역 및 보전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파편화가 이미 진행된 지역

은 새로운 협력사업 계획 시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생태・자연적 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다.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은 남북을 물리적 인프라로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

라 의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진정한 연계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관광 인프라를 공

급하는 탐방로 설치 및 연결, 관련 시설 건축 등의 물리적 연결과 역사・문화 콘텐츠를 

연결함으로써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프트한 연결이 있

다. 관광인프라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에 가까우므로 관광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의 운영도 개별적으로 하기보

다는 그룹으로 연계하여 이야기의 이야기를 만들어나감으로써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

하고 콘텐츠의 흐름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남북연계를 통한 협력적인 

광역형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해나가야 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드라마, 

영화, K-POP, 음식문화 등) 등을 접목한 소프트한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류의 관

광접목은 국제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며 자연관광과 비교하여 계절적, 효

율적 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정치 이데올로기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 다양한 국가의 

관광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 안전보호를 위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광객에 대한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구금 및 고문 금지를 위한 법・제도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접경지역 일대는 군사적 긴장감이 높고 무장한 군인들이 경계 및 감시를 하고 

있으므로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우발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 이외에도 관광지 또는 이동

로 주변으로 여유공간을 설치하는 방법과 지형 및 지리를 잘 모르는 관광객에 대한 안

전경고 및 안전지대로의 유도 등을 위해 Virtual assistant, IoT, 모바일 지도서비스, 

5G 통신, 클라우드 등의 기술기반의 관광객 안전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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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의 기본구상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은 한반도의 평화지대화를 통한 국제평화에 기여

할 수 있고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협력의 번영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사업이다. 

추진전략은 SWOT에서 도출한 5개 분야로 ① 국제사회의 협력 및 참여여건 조성 , 

② 남북의 관광자원 연계방안 마련, ③ 사회・문화 기반의 관광콘텐츠 개발, ④ 관광객

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광협력 방안 마련, ⑤ 법・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추진전략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국제사회의

협력 및 참여 여건 조성 

 국제 볼런투어(International Voluntourism) 프로그램 개발
 BESETO의 공간적 확산과 연계를 통한 러시아 및 북한 참여 추진
 한류를 적용한 남북 공동의 관광콘텐츠 및 브랜드 개발

 남북 관광자원 연계방안 마련

 관광의 기반인 생태·자연 보호를 위한 환경 모니터링 방안 마련
 남북 관광협력을 위한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 정립 및 관광콘텐츠와 

연계
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사회·문화 기반의

관광콘텐츠 개발

 생활자원(살림집, 장마당 등)의 관광 자원화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 코로나에 대응 가능한 단계적인 남북 항공 연계관광 등 대안관광(안) 마련
 스토리텔링 기반의 체류형·광역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관광객의 안전보장을 위한
관광 협력방안 마련

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계획(안) 마련
 국제법 기반의 관광객 안전보장을 위한 의료 및 응급수송 등 협력방안 마련
 AI, IoT, AR 등의 기술을 이용한 관광객 안전확보 프로그램 개발

남북 공동의
법·제도적 기반마련

 ‘관광교류협력의정서(가칭)’ 및 ‘국제관광개발 지원 특별법(가칭)’ 등을 통한 다
자적 참여가 가능한 남북관광협력 법·제도 기반마련

 정경분리를 통한 남북협력 사업 안정화 제도마련과 자유관광특구 조성

그림 4-1 |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의 기본구상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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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의 추진방안

1)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분류

남북연계관광은 지역의 특징에 따라 생태・역사・문화 등의 주요 자원을 그룹화하고 

지역별로 차별화 할 수 있으며 지역연계 시 중복되지 않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관광지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존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은 해변형, 

호반형, 산악형으로 나누어 계획(이재형, 2018)되었으나 내금강을 포함한 금강산 서

부지역 및 남측지역과 연계개발하기 위해서는 춘천댐 상류의 북한강 유역과 소양강 상

류지역을 관광지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관광지역을 그룹화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지형적 분류를 통해 구분하고 그룹 안

에서 가장 특징적인 자원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광지 조성의 기반을 제시할 수 있다. 

관광지대를 분류하는 방법은 분수계(Watershed)를 이용하여 나누는 방법을 이용하여 

구분하였다. 분수계는 지역의 지형연구 분야에서 사용하는 자연적 경계구분 방법으로 

수계, 산계, 유역 등의 지형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2). 

그림 4-2 | 관광지대 분류 프로세스

자료: 저자 작성

2) 이민부, 한주엽. 2000. 분수계의 지형적 개념과 기능. 대한지리학회지:35(4). pp.5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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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분류는 원산시, 고산군, 안변군의 ‘도시문화형’, 동

해안에 인접한 ‘호반 및 해양형’,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산악형’, 북한강을 포함하는 

‘가람형Ⅰ’, 소양강을 포함하는 ‘가람형Ⅱ’ 이상 5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4-3 |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구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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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협력 기반의 국제적 관광지대 조성방안

유엔 세계관광기구(UN World Tourism Organization(UNWTO), 2020))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국제 관광객은 4%가 증가하여 1,500만명에 달했다3). 또한 

세계여행관광협회(World Travel & Tourism Council(WTTC), 2020)에 따르면 관광

산업은 세계 GDP의 10.3%, 3억 3천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구촌 고용의 10%를 

담당4)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관광뿐만 아니라 교통, 제조・유통・소매산업 등 연관 산

업에 대한 확산효과가 크고, 부존자원(자연, 문화 등)의 이용으로 타 산업 대비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노동집약적이고 성평등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5). 이러

한 국제관광의 적용방안으로는 국제적 봉사와 MICE의 인센티브 관광을 융합한 국제적 

볼런투어리즘(International Voluntourism) 프로그램 개발, 베세토(BESETO)의 공간

적 확장과 연계, 한류 기반의 국제관광 추진을 제안하였다.

(1) 국제적 볼런투어리즘(International Voluntourism) 프로그램 개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고려하여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과 국제사회

의 관심이 높은 인도적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국제적 볼런투어리즘(International 

Voluntourism, 이하 Intl.V)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Intl.V는 국제적 비정부기구

(NGO)에 의한 북한에 대한 자원봉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의 관광실비

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Intl.V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고 북한도 수요가 있는 분야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야로는 식량 및 식수 등의 구호활동이 있다. 장기간의 대북제재와 코로

나, 풍수해 등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심해지고 있으며 인구의 절반가량이 영양실조로 

3)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20. World tourism barometer. vol.18:1. p.1.

4)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2020. The importance of travel & tourism in 2019. p.1.

5) Roe, D.. 2001. Pro-Poor Tourism: Harnessing the World’s Largest Industry for the World’s Poor.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IED, ODI and C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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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제75차 UN총회(’20.12.28)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환경(산림)보호 분야에 대한 Intl.V 프로그램 마련도 

가능하다.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등과 연계하여 산림복원을 위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1990년대 이래로 산림황폐화 문제가 심각하여 UN 

등의 국제기구에 산림복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남한에서도 산림황폐화에 따른 산림병

충해 방역물품 등을 지원한 바가 있으므로 국제기구 등의 자원봉사활동 단체와의 협력

을 통해서 Intl.V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의료・보건 분야도 Intl.V이 가능한 

분야로 국제사회는 코로나 관련 북한정부에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권고하

였다. 국제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염병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이

기 때문에 코로나 등의 전염병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방역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지원을 통하여 Intl.V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재난・재해 복구를 위한 Intl.V 프로그램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20년 태풍 등으로 인하여 강원도 등에 홍수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식량생산에 차질을 빚어 식량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홍수 등으로 황폐해진 농경지에 대한 복원사업, 하천물길 사업 등을 통해 피해예

방 활동을 수행하고 지역관광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Intl.V은 국제제재로 인해 국가차원의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용성이 

높다. 대량현금 이전 금지, 세컨더리보이콧 등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는 미국도 비영리민간단체(NGO)의 인도적 활동은 예외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

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비용지급의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6). 따라서 남한 정부

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 할지라도 대북제재가 엄격한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국제

적 NGO를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은 NGO에서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러한 NGO의 대표적 예로서는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있는 대북교류단체인 

‘Choson Exchange’가 있다. ‘Choson Exchange’는 북한의 창업기업을 돕는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국제 NGO 단체이다. 기존의 NGO 단체와의 협력과 더불어 북한지원의 

분야에 맞는 새로운 국제 NGO를 창설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6) 서보혁, 이무철, 서정건, 임상순, 임형섭. 2018.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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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세토(BESETO)의 공간적 확장과 연계

베세토(BESETO, 베이징(Beijing)의 BE, 서울(Seoul)의 SE, 도쿄(Tokyo), 이하 

베세토) 관광협력을 통해 남북 연계관광을 적용시킴으로써 국제적 관광지대를 조성할 

수 있다. 베세토는 유럽 연합(EU), 나프타(NAFTA)와 같이 대한민국ㆍ일본ㆍ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경제ㆍ문화권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데에서 시작하였으며, 이들 

지역에는 20만 명 이상의 도시가 112개 이상이 분포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베이징대

학교, 도쿄대학교 등도 대학 베세토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위키백과, 20207)). 1993

년 우리나라 정부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문화ㆍ예술ㆍ스포츠ㆍ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서 베세토 벨트(BESETO BELT)를 형성하고 있다(네이버, 20208)). 

그림 4-4 | 베세토(BESETO) 라인

자료: 외교통상부. 2008. 한·중·일 협력개황. p.3.

7) 위키백과. 베세토. https://ko.wikipedia.org/wiki/%EB%B2%A0%EC%84%B8%ED%86%A0 (최종접속

일: 2021.1.28.)

8)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베세토 벨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2141&cid

=40942&categoryId=31819 (최종접속일: 2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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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세토 관광은 관광 실크로드 구축을 위하여 관광객들이 ‘베세토 패스’를 이용해 다

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08년에는 한・중・일 수도권 

3각 항공망 및 동북아 단일 항공시장 구축 등도 제시되었다9). 동북아 단일 항공시장은 

한・중・일 일일 생활권 구축을 통해 비즈니스 활성화를 목표로 제안되었다. 이외에도 

관광 증진에 관한 정보 및 관광사업의 경험 등을 포괄적으로 교류하고, 공동여행상품

과 공동승차권 개발, 의료관광객 유치,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5 | 한·중·일 상대국 방문자 수 추이 

자료: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2020. Trilateral statistics. p.11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러한 베세토를 동북아를 구성하고 있는 러시아(블라디보스톡(프리모리예 지역))

를 포함하고 베세토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원산-양양을 포함함으로써 공간적 확장이 

가능하다. 북한은 물론 러시아의 동부(프리모리예 지역)는 동북아를 구성하는 주요 지

9) 외교통상부. 2008. 한·중·일 협력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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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며 남북 모두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중・일도 에너지 협력 등을 하고 있는 

주요 국가이기 때문에 베세토에 포함될 경우 경제・사회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에 대한 교통 인프라 연결의 수요가 증대하여 다국적 협력을 

통한 북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을 기준으로 동북은 러시아, 동남은 일본, 서쪽에는 중국이 있어 베세토 협력 

국가의 공간적 확장은 남북이 베세토 국가 간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서울, 평양-원산, 양양-러시아(블라디보스톡), 일본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원산-양양을 베세토의 동부권의 주요 지역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베세토의 공간적 확장을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중・일  

문화관광 회의에 북한과 러시아를 초대하고 남북공동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확장된 베세토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우에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국제 관광거점과 연계하는 중간 체류장소로 조성10)하는 계획을 수립

하고 있어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4-6 | 베세토(BESETO)의 공간적 확장과 연계  

자료: 저자 작성(철도는 김강수(2019, p.24)의 자료를 활용. 항공·해운은 확장된 베세토 도시들을 연결)

10) 토지주택연구원. 2021. 2020년 4/4분가 북한 건설·개발동향.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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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류 기반의 국제관광 추진

한류(K-pop, 영상산업 등)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이 즐기는 문화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19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17,502,756명, 1인당 평균 소비액은 

1,229달러(잠정치)로(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연도별통계(1975-2019)) 남북관

광 활성화에 이러한 한류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K-pop 팬 10명 중 9명이 

한국여행을 희망11)할 정도로 한류에 의한 관광 수요가 높으며 이러한 한류와 남북 관

광협력의 접목은 경제적・비경제적 부문 모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류는 일정 수요의 관광객을 확보해줄 뿐만 아니라 자연관광에 비해 계절의 영향이 

적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류와 남북연계관광의 접목은 북한 여행을 모험여행으로 

간주하는 관광객(신용석・최경은, 2019)을 지속적인 방문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한

류로 인한 한국 방문자 중 대부분이 스타와 관계된 장소를 방문하고 있어 한류와 남북

연계관광의 접목은 한류스타에 대한 충성심을 통해 높은 재방문율도 기대할 수 있다.

한류는 관광의 세계화에 있어 지역의 정체성 제고를 통해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높

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계기석, 2005)12). 한류

의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영향은 경제적 부문뿐만 아니라 남북협력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과 북한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남북협력 추진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19년 12월 첫 방영되었던 남북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한 드라마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에서도 큰 인기를 끌어 남북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상업성을 보여

주었다. 드라마를 이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일본, 대만,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를 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류를 장소

마케팅을 통한 관광산업과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접경지역과 북한의 현지 로케이

션이 필수적이나 남북관계로 인해 포천의 ‘한탄강 하늘다리’ 외에는 모두 세트장이나 

드라마의 배경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촬영되었다는 데에 한계점이 있다.

11) 한국관광공사. 2019. 글로벌 K-pop팬 10명 중 9명 한국여행 희망.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

12) 계기석. 2005. 한류를 활용한 관광ㆍ문화교류의 활성화: 장소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2005년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공동 workshop 결과보고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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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ilxPatrol. Crash Landing on You on Netflix TOP 10 this week.      

https://flixpatrol.com/title/crash-landing-on-you (최종접속일: 2020.8.22.)

그림 4-7 | 국가별 ‘사랑의 불시착’ 인기 순위(넷플릭스 기준 ’20.8.21 현재)

또한 K-pop은 자연관광의 비수기에 콘서트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업

을 유지할 수 있고, 드라마와 예능은 장소마케팅을 통한 지역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K-pop 팬들은 다른 관심 분야로 한국음식(82.7%), 드라마(79.1%), 예능(65.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한국관광공사, 2019a). 이는 관광과 한국 음식을 결합한 한

식 패스티벌, 드라마는 현지 촬영장소의 관광지 조성 등을 통해 한류 기반의 관광산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역대 흥행순위 100위 내의 영화 중 남북을 소재로 한 영화는 15%에 달하

였다13). 역대 흥행순위 100위 안의 남북소재 영화는 총 49개국에 수출되었으며 국가

13)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 역대 박스오피스(통합전산망 집계 기준). http://www.kobis.or.kr/ko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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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는 홍콩, 일본 순이며 대륙별로는 아시아 38.8%, 유럽 34.7%로 수출이 많이 되

었다14).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대륙별・국가별 수요는 남북연계관광의 국제관광 전략

과 연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관광과 패키지화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영화명
역대 
흥행
순위

수출 국가 국가별 수출 비중 대륙별 수출 비중

태극기 
휘날리며

14위
헝가리, 이탈리아, 영국, 
아르헨티나, 대만, 스페
인, 브라질, 미국, 독일

실미도 18위
호주, 스페인, 브라질, 폴
란드, 그리스, 멕시코, 독
일

백두산 28위 독일, 스페인

웰컴 투 
동막골

30위
일본, 영국, 세르비아, 홍
콩

공조 31위 일본

베를린 38위 스페인, 호주, 홍콩, 독일

인천상륙
작전

42위
포르투갈, 일본, 미국, 아
랍에미리트, 독일, 영국

은밀하게 
위대하게

44위 미국, 홍콩, 일본

연평해전 56위 일본, 홍콩, 호주

쉬리 57위 -

의형제 64위 프랑스, 홍콩, 미국, 대만

공작 75위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대만, 폴란드, 브라질, 멕
시코, 필리핀, 말레이시
아, 일본,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강철비 90위 -

용의자 93위
독일, 미국, 영국, 네덜란
드, 호주

태풍 95위
네덜란드, 폴란드, 노르
웨이, 홍콩

자료: (영화명 및 역대 흥행순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 역대 박스오피스(통합전산망 집계 기준).  

http://www.kobis.or.kr/kobis/business/stat/boxs/findFormerBoxOfficeList.do (최종접속일: 2020.8.22.) 

(수출국가) 영화진흥위원회(KoBiz). 한국영화 해외통계. http://www.kobiz.or.kr/new/kor/02_overseas

/festival/overseasCrclStatc.jsp (최종접속일: 2020.8.23.) 이상 2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4-1 | 남북을 주제로 한 영화 흥행순위 및 수출 국가

/business/stat/boxs/findFormerBoxOfficeList.do (최종접속일: 2020.8.22.)

14) 영화진흥위원회(KoBiz). 한국영화 해외통계. http://www.kobiz.or.kr/new/kor/02_overseas/festival

/overseasCrclStatc.jsp (최종접속일: 2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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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관광자원 연계방안

(1) DMZ 일원의 생태・환경 가치 보전을 위한 산림자원 고려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교류협력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남북이 접해있는 접경지역에서 

추진이 가장 용이하므로 다양한 협력사업이 제안되고 있으나 대부분 개발 위주의 사업

이 계획 또는 추진되고 있다. 이는 생태・자연적,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가치가 높은 

DMZ 동부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공원 등의 조성사업이라고 할지

라도 보행로 설치, 편의시설 입지, 사람의 통행 및 행위에 의한 영향 등 자연파괴를 

동반하므로 생태・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모든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반 관광자원인 산림 모니터링의 한 방법인 산림파편화 분석을 통하여 인간행위에 대

한 영향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산림파편화는 자연 또는 인간의 활동으로 하나의 산림이 둘 이상으로 쪼개지는 현상

을 의미하며 산림의 기능을 급격하게 떨어트리는 요인 중 하나이다. 산림파편화를 측

정할 수 있는 방법론 중 하나인 
15)는 산림파편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파악

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
에 따른 

산림파편화의 정도에 따라 절대보존지역, 관리지역, 협력지역으로 나누고 관리지역은 

연구소 및 공원과 같은 친화경적 행위 위주, 협력지역은 주거・경제 활동 등을 계획함으

로써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생태・자연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분별한 지역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DMZ 동부권에 풍부한 산림자원 관리

를 위하여 산림파편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인구데이터와 결합하여 인구에 따른 

개발압력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지역의 산림파편화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원

산시와 같은 도시와 북한강(임남저수지)이 입지 해있기 때문이기도 하나 경사도가 낮

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경작지, 주거지 등)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15) 
 : 경관 파편화(landscape fragmentation)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경관구조를 정량화할 때 경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향성을 제거하는데 유용하며, 경계를 넘어서 파편화되지 않은 패치 내에서의 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음(강민조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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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두대간의 맥을 잇다: 산악형 연계방안

백두대간의 맥을 잇는 산악형 연계방안에서는 대단위 교통 인프라 투자가 어려운 현

실을 고려하여 도보 중심의 탐방로 연계방안을 마련하였다. 산악형 연계는 설악-금강 

내 다수 분포하는 명산들을 연결하고 자연・역사・문화유적 관광을 병행함으로써 다양성

을 확보할 수 있다. 대청봉(1,708m)-향로봉(1,296m)-비로봉(1,638m)16)은 DMZ 

동부권을 대표하는 주봉(主峯)으로 지질공원, 온천, 폭포 등의 자연관광자원뿐만 아

니라 문화・종교사적도 다수 분포하고 있다. 현재 설악산 탐방코스는 15개 탐방로17)가 

있으며 금강산은 내금강과 외금강으로 구분하고 설악산의 대청봉과 금강산의 비로봉 

간 직선거리는 약 67.5km이다.

그림 4-9 | 설악산과 금강산 탐방코스 현황  

자료: 저자 작성

16)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최종접속일: 2021.1.3.)

17)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http://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SubMain.do?parkId

=120400&parkNavGb=epil (최종접속일: 2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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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을 대표하는 명산(名山) 간의 연계는 연결이라는 ‘상징성’, 위험하고 폐쇄된 지

역의 ‘개방성’, 체험을 통한 관광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탐방로를 설치할 필요

가 았다. 설악산과 금강산은 장거리 코스인 만큼 숙소, 야영장 등의 편의시설과 구조 

및 의료시설 등의 입지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을 위해서는 지형, 관광자원, 군

사적 이유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므로 남북이 협력적으로 탐방로를 설치 및 지정할 필요

가 있다. 탐방로와 편의시설 등의 입지는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산림파편화 분석 등을 

기반으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지 시킬 필요가 있다.

설악-금강을 연결하는 방법은 주봉(主峯)을 연결하는 방안, DMZ 감시초소(GP)를 

연결하는 방안, ‘옛길’을 활용하는 방안, 
를 활용하여 산림파편화를 최소화한 방

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주봉(主峯)을 연계하는 방안은 능선을 따라 연계(기초 탐방로)

하되 지형과 주변 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탐방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

다. DMZ 이북 지역은 폐쇄지역으로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광지 연계를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명산을 중심으로 한 

기초 탐방로를 마련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협력적으로 세부 탐방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주봉(主峯)은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통행로 설치가 어려운 지

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사도를 고려하여 기초 탐방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설악-

금강의 경사도(slope)를 분석한 결과 동해를 향하는 사면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서부는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므로 능선을 따라 탐방로 설치 또는 서부를 중심으로 

탐방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청봉에서 비로봉에 이르는 주봉으

로는 신선봉-향로봉-오가덕산-국사봉-차일봉 등이 있다. 지역 내 많은 지역이 군사

시설 및 산림보호 지역으로 향로봉 이북은 입산 허가가 필요하며 북측도 군사시설이 

다수 배치되어 있어 탐방로 설치에 대한 남북의 군사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향로봉 이상의 지역은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 미확인 지뢰지대가 넓

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향로봉에서 북한의 무산에 이르는 지역 사이에는 DMZ이 위

치해 있어 이 지역의 지뢰제거에 대한 남북 공동의 단계적 계획(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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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감시초소(GP)를 연결하는 방안은 분단과 대립의 상징성을 가진 남북 감시초소

(GP)를 연결하고 감시초소(GP)를 리모델링하여 CIQ(세관검사(Customs), 출입국 관

리(Immigration), 검역(Quaratine))나 박물관 또는 관광안내소(응급 진료소 등 포함) 

등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남북은 ’18년 DMZ 내 감시초소

(GP) 일부를 폭파하였는데 역사자원으로 보존가치 논란이 있었으며 GP 트레킹 코스, 

박물관과 같은 역사적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감시초소

(GP)를 연결하는 방안은 DMZ 이외의 지역은 주봉을 연계하는 루트를 준용하고 DMZ 

내는 남북 각 감시초소(GP)를 교량 등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연계교량을 

설치할 감시초소(GP)는 관광객의 수를 고려하고 관광객이 집결할 수 있고 출입국 절차

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감시초소(GP),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감시초

소(GP)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감시초소(GP)를 교량으로 연결하는 방법

은 DMZ에 매설된 지뢰 등의 위험으로부터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DMZ 내의 

동・식물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탐방로 설치에 

따른 산림벌채 등을 방지하여 산림파편화에 대한 위험도 낮출 수 있다.

그림 4-11 | 탐방로 설치 시 DMZ 감시초소(GP) 활용방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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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가는 옛길을 이용한 탐방로는 옛날 사람들이 금강산을 갈 때 이용했다고 알

려지는 길을 따라 탐방로를 설정하고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금강

산 가는 옛길의 대표적 사례로 양구군의 ‘금강산 가는 길’이 있으며 두타연 등의 자연

관광자원 등이 분포하고 있어 통합적인 관광지 개발이 가능하다. ‘금강산 가는 길’ 초

입부터 금강산까지는 약 32km이며 민통선 안에 있어 ’13년에 이르러서야 민간인한테 

개방이 되었다18). 이러한 옛길과 설악-금강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일정 구간의 우회로

가 필요할 수 있으며 탐방객의 안전과 장거리임을 고려해 차량을 이용하는 복합운송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옛길 조성사업에 대한 남북협력도 필요한데 남북협력 초기단계

에는 옛길에 대한 공동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옛길 복원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옛길 개방 시 연계할 수 있는 자연・역사・문화관광자원에 대한 공동조사도 병행할 필요

가 있다.

그림 4-12 | 옛길을 이용한 설악-금강 연계 기초 탐방로(안)

자료: (좌 상·하) 양구안보관광지. http://stour.ticketplay.zone/portal/index (최종접속일: 2021.1.15.).

     (우) 저자 작성

18) DMZ. 두타연. https://www.dmz.go.kr/front/wantgo/tour_nature/view/895 (최종접속일: 2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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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고려한 탐방로 설치는 산림파편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

  값이 작은 지

역을 연결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
  값이 작은 지역(노란색-빨간색)을 

선택하고 이중 연결이 가능한 지역을 연계해 나가는 방법으로 탐방로를 도출하였다. 

그림 4-13 | 남북연계관광을 위한 
  분석 및 관광루트 선정 프로세스

자료: 저자 작성


를 고려하여 도출된 탐방로를 살펴보면 설악산으로부터 원통리의 453번 국도

를 따라 북상하다 해안면 펀치볼 오른쪽에서 남북 공유하천인 인북천을 따라 군사분계

선을 지나 만나는 도로를 따라 금강산까지 이어진다. 도출된 탐방로는 남측 도로-하천

-북측 도로를 통과하는 루트로써 탐방로를 설치하는 데 있어 산림파괴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북천의 경우 아름다운 하천 50선에 뽑일 정도로 경관적으로 

매우 양호한 수변공간으로 유지되고 있어19) 수변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한 인제의 향토문화축제인 합강문화제 등의 지역축제와 연계하는 방안 마련도 가능

하다. 북한에서 발원하는 인북천은 임진강 등과 함께 남북 공동 하천관리 등의 남북협

력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
를 고려한 탐방로는 자연 또는 인공적으로 산림이 제거된 지역이므로 탐방로 

설치 시 자연환경에 영향이 적고 일반적으로 관광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이 낮다는 장점

이 있다. 이렇게 자연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관광루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19) 물환경정보시스템. 아름다운 하천 50선. http://water.nier.go.kr/waterEasy/selectBeauty.do?num=21 

(최종접속일: 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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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멈출 수 없는 평화의 흐름: 가람형 연계방안

남북 분단의 상황에도 끊김없이 남북을 이어주는 가람(하천)은 그 자체로 이미 연결

된 자연관광자원의 하나이다. 가람형에는 북한강을 중심으로 한 가람형Ⅰ, 소양강을 

중심으로 한 가람형Ⅱ가 있으며 레포츠 협력분야, 민물수자원 공동활용, 동식물 유전

자원 남북공동 연구 및 활용 등이 있다. 남한을 기준으로 가람형Ⅰ에는 생태자연, 평화

안보, 박물관 등의 관광자원이 입지해 있고 가람형Ⅱ에는 평화안보 관광자원이 다수 

분포해 있다. 북한 관광자원의 정보는 거의 없어 연계사업 방안을 마련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는 관광자원이 없다기보다는 장기간의 군사적 토지이용 및 민간인 접근통제로 

어떠한 관광자원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고

대국가 시기의 유적이 다수 남아있으므로 학술적 고증을 통한 유적복원 작업은 관광자

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

다20). 이를 위해 남북 연계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측 지역의 관광자원 실태조사

가 선행되어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람형Ⅰ의 연계방안은 생태・자연 관광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남북공동 수달연구센

터 건립과 마스코트화 등을 통해 민족 동질감 등을 회복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수

달은 한반도에서 넓게 서식하는 종으로 남한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30호, 환경부 멸종

위기야생생물 1급 야생동물이다. 수생 생태계의 지표종인 수달21)을 보호하는 것을 남

북의 보편적 가치(UV)로 지정하고 협력적으로 서식 환경 개선, 수달 인공 생태섬 조

성, 수달 보호격자 부착 등의 종 보존 사업을 추진하고 체험형 학습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민물 수자원 공동활용을 통해 내수면 어업이나 수상 레포츠 공동 경영 

등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평화의 댐과 임남댐을 연결하는 ‘평화

로 가는 길’(예시) 등을 조성하고 남북이 협력하여 이 지역을 개방하는 연계협력 방안

도 고려될 수 있다. 이외에도 넓은 수면 면적을 이용해 수상태양광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임남저수지의 담수를 공동활용하는 대가로 북한의 부족한 전력을 공급해주는 

20) 김영봉, 이문원, 조진철. 2005. 북한강 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 국토연구원. pp.131-132.

21) 한국수달연구센터. 수달알기. http://www.ottercenter.org/otterInfo.html#otterInfo9 (최종접속일: 20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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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협력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가람형Ⅱ는 분담의 아픔을 간직한 펀치볼(한국전쟁의 격전지) 둘레길 등의 평화・안

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남북을 연계하고 한반도 정중앙 등 상징성을 남북이 협력하여 

이미지를 형상화함으로써 평화지대를 조성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소양강을 

활용한 ‘K-클라우드 파크’ 등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관광・산업특구 등의 

남북협력사업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K-클라우드 파크’에 저장・축적하고 남북이 공

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통신협력으로 협력을 확장해 나

갈 수 있다.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남북협력은 친환경기술로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댐 

중심의 남북협력 모델로서 임남댐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4-15 | 소양강댐 수열에너지 발생 메카니즘

자료: 한국일보. 2017. 신개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속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7101546339270 (최종접속일: 2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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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낭만과 추억이 깃들다: 호반 및 해양형 연계방안

동해안은 해양과 육지의 전이수역에 위치하며 담수와 해수가 혼합된 기수환경의 특

징을 보이는 석호가 다수 분포해 있다. 연구지역 내의 석호는 남측의 매호로부터 원산

시의 당성호까지 총 21개(남한: 9개, 북한: 12개)22)가 분포해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북한의 동정호, 천아포, 시중호가 있으며 남한에는 화진포호, 송지호, 영랑

호 등이 있다. 석호는 생물종 다양성이 높은 습지 생태계로 담수・해수・기수생물이 공

존하는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다. 

북한 강원도 통천군 시중호에는 감탕23)을 기본 치료수단으로 하고 기후치료 물리치

료를 받을 수 있는 복합 요양치료 기관인 시중호 요양소가 있다. 동정호는 둘레 길이가 

16km에 달하고 남쪽으로 천아포와 연결되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시중호;

동정호;천아포). 남한의 화진포는 둘레 길이가 16km에 달하는 석호로 큰고니, 남생이 

등의 천연기념물의 서식지이며 화진포의 성(김일성 별장) 등이 위치해 있다.(남)고성

군의 또 다른 석호인 송지호는 동해안 석호 중 수질이 가장 양호하여 재첩등을 채취할 

수 있으며 너구리, 수달 및 다양한 조류를 관찰할 수 있다. 영랑호는 신라 화랑 영랑이 

발견했다고 전해지는 석호로 관광인프라가 잘 갖춰진 관광지이기도 하다. 큰고니, 파

랑새, 아비(멸종위기종) 등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24) 이러한 남북의 석호들을 하나

로 연계하는 ‘석호문화관광지대(가칭)’로 조성할 수 있다. 석호라는 유사한 자연적 특

징을 갖으나 석호의 특징, 생물종 등의 다양성을 특화하여 차별화할 수 있다. 

해양을 기반으로 한 연계방안은 호주의 그레이트 오션 로드(The Great Ocean 

22) 연구지역내 남한 석호: 매호, 군개, 청초호, 영랑호, 광포호, 봉포호, 천진호, 송지호, 화진포 이상 9개.

    북한 석호: 감호, 령호, 흑연, 삼일포, 번개, 석도호, 시중호, 신광포, 천아포, 동정호, 상음호, 당성호 이상 12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동해안의 석호. https://www.me.go.kr/wonju/web/index.do?menuId=1084 

(최종접속일: 2021.1.10.))

23) 감탕; 호수 바닥의 모래와 진흙이 섞인 잿빛의 두꺼운 퇴적층으로 만성간염·신경통·위장병 그리고 생식기 및 

내분비계통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시중호(侍中湖).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2493 (최종접속일: 2020.9.15.))

24)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동해안의 석호. https://www.me.go.kr/wonju/web/index.do?menuId=1084 (최

종접속일: 20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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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25)와 같이 각 지역별 뚜렷한 특징과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이용한 자연테마지역

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연구지역 내에는 관동팔경 중 4경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통천군의 총석정(현무암 주상절리)),(남)고성군의 삼일포(석호) 및 청간정(민물과 바

닷물이 만나는 합수머리), 양양의 낙산사(천년고찰)가 있다. 이러한 관동팔경을 패키

지화하여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자연적,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관동팔경의 연

계는 문학사적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으며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휴식을 통한 웰니스, 

이에 더해 해양 레포츠 등을 통한 활동성 있는 여가 등도 즐길 수 있다. 또한 동해의 

해양 생태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해양관광 루트를 개발함으로써 유람선, 서핑, 

요트, 크루즈 등의 다양한 해양체험 연계 상품 개발 및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남

북 공동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북한의 관광정책이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하

는 관광상품 개발이 활발하므로 해양 레포츠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은 남북관광협력 콘

텐츠로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얼지 않은 해양환경을 이용하여 러시

아의 해양 레포츠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국제관광도 추진할 수 있다.

호반 및 해안형 관광자원의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해양 관광자원 

공동조사 및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해금강 및 석호 등의 제한적인 

관광자원 정보와 북한의 개발계획 등만이 알려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에는 어

려움이 있다. 또한 남한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오래된 문헌정보나 위성영상 등을 활용하

여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공유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협력사업 구상을 위해서는 본격적인 남북관광협력 이전에 관

광자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된 관광정보의 DB와 및 공간정보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문헌조사를 통한 관광정보의 DB화를 위해서는 우

선 현재의 모호한 위치정보가 아닌(예시: ~ 일대 등) 자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의 현황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헌정보 분석, 고해

상도 위성영상 활용 및 북한이탈주민 협조 등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25) 호주에 있는 자연테마도로로서 수직으로 깎아 지르는 해안절벽과 파도, 기암괴석이 어울리는 관광가도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한국관광공사. 2012. 관광자원화 사례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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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문화자원 연계방안

(1) 문화를 사고 팔다: 장마당 관광

도시문화형은 역사・문화 등의 다양한 관광자원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도시별 특성을 부

각시킬 수 있는 사회・생활 기반의 남북의 관광협력 방안을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남북

의 도시별 특성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장마당’을 이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 장마당26)은 기존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대체하는 경제영역으로 부상

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중심적 영역이 되었고 정치적 안정성 및 사회적 변화와도 밀접하

게 연동되어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의미를 가진다(홍민 외, 

2016). 홍민 외(2016)는 북한에는 장마당(종합시장)의 총 개수가 404개이고 최대치의 1

년 장세를 약 6천 9백만 달러로 추정하였고 VOA(2018a)는 북한 공식 장마당이 436개이

며 연간 약 5천 6백만 달러를 장세로 징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북한 장마당이 일시적

인 현상이 아닌 민간과 공공부문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장마당의 

활성화가 북한 지도부에도 이점이 있음을 나타낸다.

북한 관광이 현재는 대북재제 대상이 아니긴 하나 대량현금(bulk cash) 유입 시 언제든 

재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장마당’을 이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남북연계관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입국세, 입산료

에 의지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회피가 아닌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관광객이 현지에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장마당을 개방하고 장세를 통해 세금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수입

과 민간경제를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연구지역 내 북한의 장

마당으로는 원산시의 신흥시장, 갈마시장, 세포군의 세포시장 등 총 29개의 시장이 분포

하고 있으며, 남한에는 전통시장인 속초시의 속초시장 등이 있다.

26) 북한의 시장은 메대를 갖춘 공식시장과 골목시장과 같은 비정기시장인 장마당이 있으나 북한의 시장을 관광브랜

드화 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장마당’으로 통일하여 표현



제4장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방안 ․ 121

(북)강원도의 주요 장마당 현황

평양 통일거리 종합시장 지방의 장마당

자료: (상) Beyond parallel. The markets: Private economyh and capitalism in North Korea?. https://beyondparallel

.csis.org/markets-private-economy-capitalism-north-korea/ (최종접속일: 2020.7.9.)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하) 통일교육원. 2019. 2020 북한 이해. p.183.

그림 4-16 | 북한의 장마당(市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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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마당 접목을 통한 남북연계관광은 다양한 상품 공급하고 문화를 사고파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상품 부족 및 세계적 관광트렌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의 장마당과 남한의 재래시장의 이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즉 원산-금강-설악(재래시

장) 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확보하고 장마당 거래(인적교류)

를 기반으로 ‘문화와 가치를 거래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는 관광 콘텐츠가 

부족한 북한 관광에  활력을 공급하고 문화와 가치에 비용을 투자하는 현대 관광 트렌

드 추세에 대응할 수 있다. 

장마당에서 소비하는 비용은 장세를 제외하고 북한주민의 수입 확대로 이어져 생활

여건 향상 등의 인도적 차원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장세가 북한 중앙정부의 자

금으로 활용된다는 우려도 있으나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아직 장마당 경제가 북한 경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므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장

마당의 활성화는 북한 주민의 수입 및 지방정부의 재정 확대로 이어져 북한 주민의 삶

을 향상시키고 지방정부 차원의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장마당의 관광상품화는 북한 관광의 고질적 문제인 관광콘텐츠 부족을 완화시키고 문

화적 가치를 거래하는 관광트렌드에도 부합할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생활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고 있으며 라선시장과 같이 장마당을 개방한 

사례가 있으므로 장마당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

영상업망을 통한 배급이 주민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대체수단

인 장마당의 활성화가 북한정부에도 이점이 있으며, 김정은은 ‘09년 화폐개혁 실패 이

후 적극적으로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1960년대까지는 소매상품유

통의 1%에도 못 미쳤으나(정은미, 2007. p.174)27) 1980년대 후반 이후 경제난으로 

계획기구를 통한 소비품과 식량 공급에 어려움이 증대되면서 시장기구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 의지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것은 ’03년 종합시장 설치이며 기존 

농민시장에서 공업제품 거래도 가능한 종합시장으로 확대 즉, 장마당을 사회주의 상품 

27) 정은미. 2007. 북한의 국가중심적 집단농업과 농민 사경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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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구로 공식 인정하였다. 북한의 시장을 억압하기보다는 시장사용료, 국가납부금

을 통한 새로운 재정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마당을 토대로 북한의 물류・유통 분

야의 혁신과 이를 통한 정치기반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북한 여행 코스

의 하나로 광복거리28) 광복지구상업중심(슈퍼마켓)을 외국 관광객에게 개방하고 현지

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29). 북한의 상업중심(슈퍼마켓)은 국가

소유라는 점에서 장마당과는 차이가 있으나 상업중심의 대외개방은 장마당 과세 제도

가 체계화되고 관광사업에 대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확대될 경우 장마당도 개방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장마당을 개방한 사례로 최초의 사례로 라선경제무역지대 

내의 ‘라진시장’이 있다. 라진시장은 북한 통화로 거래할 수 있으며 흥정이 가능하고 

중국상품이 대부분이나 북한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여성의 비율이 높아 여성의 경제력 향상에 따른 여성인권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7 | 북한 최초로 대외개방을 한 자유시장인 ‘라진시장’

자료: RFA. 장마당을 통해본 북한 여성들의 놀라운 변화. 2020.5.22. 기사.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

ogram/woman_era/fe-wl-05212020212527.html (최종접속일: 2021.2.1.)

28) 광복거리(光復─): 평양시 만경대구역의 광복역에서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에 이르는 거리(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0641 (최종접속일: 2020.9.4.))

29) Juche travel services. 5 night private tour sample itinerary.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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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의 장마당은 남한의 70-80년대 재래시장과 유사하며 배수시설, 폐기물 처

리 시설 등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대외 개방이 어려울 수 있다30). 농수산물 

등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고 오픈된 시장인 반면에 냉장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배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악취 등의 문제로 대외 개방에 소극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제약은 남북협력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 도시재생과 연계한 장

마당의 관광 콘텐츠화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협력의 범위와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의의

가 있다.

그림 4-18 | 북한의 장마당과 남한의 전통시장(재래시장) 비교

자료: (그림자료) e-행복한 통일: 북한 장마당 VS 남한 전통시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http://webzine.nuac.go.kr/sub.php?number=982 (최종접속일: 2021.2.1.)

(사진자료) NK LOGIN. 장마당의 진화 3편- 쿠쿠밥솥도 버젓이 팔리는 북한시장. 

https://nklogin.com/post/Postmng?ptype=v&contentkey=BFC1566549153 (최종접속일: 2021.2.1.)

30) 홍민 북한연구실장(통일연구원) 자문 내용(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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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도시재생을 통해 성공한 사례이자 남북연계관광 콘텐츠인 장마당 재생협력을 

위한 참조모델로 로테르담의 시장(Markethal)이 있다. Markethal은 로테르담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위생법이 강화되면서 없어질 위기에 처하였으나 현대 건축디자인을 통해 도

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MVRDV31)에 의해 니즈를 만족시키고 실용성을 높인 프로젝

트로 자리매김32) 하였다. Markethal은 오픈 시장을 변화된 제도에 맞게 돔으로 감싸고 

돔의 외부는 주거지로 조성함으로써 도시 주거공간 확장이라는 새로운 가치까지 창출하였

다. Markethal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의사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

로운 강력한 위생법으로 인해 신선식품을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자 오픈마켓이 

계속 존재할 수 있으면서도 규제를 준수할 수 있고, 거주와 주차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

는 조사결과에 따라 이러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적합한 디자인을 구상하고 적

용한 결과이다. 남북 장마당 재생사업은 북한 주민의 생활향상 및 안전한 식품유통으로 건

강・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며 그린기술 적용을 통한 재생사업은 글로벌 

환경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임을 국제사회의 이해와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남북연계관광협력과 동시에 북한 장마당 시설개선과 도시기능 확대 등이 가능한 랜드

마크로 조성한다면 남북협력의 시너지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장

마당 시설개선 협력사업은 장마당에서 일하는 북한주민의 위생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주민과 정부의 수요조사를 통해 최선의 재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재생된 장마당은 남북연계관광협력의 랜드마크가 되고 이미지화되어 관광활

성화 및 감성을 더한 가치관광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러한 장마당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한국의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교통(철도・도로 등) 협력에 치중해 있

는 인프라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사업의 안전성 측면에

서도 장마당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북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 

31) MVRDV: 1993년에 창업한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건축 및 도시설계 사무소이며 창업자들 이름의 머리글자를 

조합하여 기업명을 만듦(https://ko.wikipedia.org/wiki/MVRDV (최종접속일:2020.9.14.))

32) Dutch culture Korea. MVRDV – MARKET HALL. http://dutchculturekorea.com/?p=236 (최종접속일: 

20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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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되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어렵더라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

북공동연락사무소의 경우 개성공업지구에 있으며 남북 정부 간 활용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폭파로 인한 북한측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 장마당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통행이 잦

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관광상품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Markthal의 재생 및 랜드마크화

Markthal 재개발 이전의 시장모습 재생 후 Markthal의 내부 전경

자료: (상, 하우) MVRDV. Makethal. https://www.mvrdv.nl/projects/115/markthal (최종접속일: 2020.8.23.)

(하좌) Markthal Rotterdam. https://togetherintransit.nl/markthal-rotterdam/ (최종접속일: 2020.8.23.)

그림 4-19 |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도시재생을 통한 시장시설(Markethal) 개선과 랜드마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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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로의 비상(飛上): 남북 항공연계관광

북한의 미림항공구락부는 경비행기를 이용하여 평양 상공을 관광할 수 있는 이색 체험 

관광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는 중국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어 남북 연계관광에

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미림항공구락부는 2016년 7월 운영을 시작하

여 평화 명소 및 공항 상공을 넘는 노선 등 6개의 항공노선을 구축하고 있다33). 이는 기존

의 남북한 항공시설(원산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등)을 활용하여 설악-금강-원산의 생

태・자연 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다. 

남북 항공연계관광을 적용하기 위하여 항공루트 및 기항지 등은 남북협력과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고 남북협력 확대 시 타 관광지로의 자유여행이 가능

하도록 추진하도록 한다. 북한에 취항하는 여객기의 경우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 요청과 더불어 남북협력 초기에는 전면적인 제재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북 관광전용 저가 항공사 등을 설립하여 운항하는 대안적인 

방안 마련 필요하다. 이에 강원도는 플라이강원이라는 저가 항공사를 양양국제공항을 허

브로 취항시켰다.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고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양양국제

공항과 원산 또는 평양순안국제공항과 관광객을 운송하는 데 큰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협력 초기의 항공연계관광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문제,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하여 

순수 관광비행34)만 하되 면세점 이용 등의 국외여행에 준하는 서비스 적용하는 방안을 마

련할 수 있다. 북한은 특히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 민감한 걸로 알려져 있고 보안 문제 등

으로 인해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착륙 없이 남북 항공관광을 하고 다

시 기항지로 돌아가는 형태의 순수 관광비행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순수 관광비행은 비

록 상대지역에 착륙하지는 않지만, 기내식 등은 영공 소유 국가의 음식 등을 맛볼 수 있도

록 구성하고 면세점 이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서비스를 통해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

을 마련할 수 있다. 남북협력 확대단계에는 상호 영토에 이・착륙이 가능하게 하고 관광객

33) 인민망한국어판. 항공 애호가들의 성지, 평양 미림항공구락부. 2019.9.23.기사. http://kr.people.com.cn/n3/2019/0923/c208059-

9616845-6.html (최종접속일: 2021.1.28.)

34) 순수 관광비행은 항공기 이륙 후 남북 상공을 비행하고 다시 이륙지로 돌아오는 항공관광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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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항에서 일정 거리 이내의 관광지에 대한 대중관광이 가능하도록 관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확대단계에서는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고 관광지 방문이 가능하나 신

변안전, 보안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광활동은 공항에서 일정 거리 이내의 관광

지에 대하여 대중관광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협력 심화단계에서

는 대북제재 해소 및 남북관계 정상화에 따라 자유여행이 가능하고 남북 공동 항공사 

설립 등의 산업협력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계
구분

남북협력 단계에 따른 항공관광 추진 방향 내용

남북
협력
초기

 범례

 순수 관광비행(예: 

양양공항 이륙, 양

양공항 착륙)

 영공 소유 국가의 

전통음식을 기내

식으로 제공

 면세점 이용

남북
협력
확대

 남북 공항에 항공기

의 상호 이착륙 가능

 공항과 일정거리 

이내의 관광지에 

대한 대중관광 가능 

남북
협력
심화

 자유 항공관광

 DMZ의 진정한 비

무장화에 따른 항

공기 운항로 설치

 남북 공동 항공사 

설립

자료: 저자 작성

표 4-2 | 남북협력 단계에 따른 항공관광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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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토리텔링 기반의 역사·문화자원 연계방안

남북연계관광은 생태・평화・문화 스토리텔링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감성의 재해석(김

재호, 2020)을 통해 감동이 있는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다. 관광 스토리텔링은 “관광

지를 둘러싼 스토리를 중심으로 관광지와 관광객들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의미체

계”35)이다. 따라서 콘텐츠 및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지역자원의 상징성을 강화, DMZ 

콘텐츠(생태・안보・평화)의 재해석을 통한 관광 테마 발굴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테마는 앞서 제시한 관광자원 연계를 포괄할 수 있으며 역사, 문화, 허구 등의 

다양한 스토리로 구성할 수 있다. 남북 연계관광에서 스토리텔링의 적용은 남과 북에 

별도로 존재하는 또는 개별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연결’함으로써 관광객이 갖는 가치

의 확장과 흐름을 통해 관광의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민족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두 개 관광지의 가치를 연계

하면 연계하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어 연계를 통한 가치의 확장과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설악-금강과 같이 지역이 넓은 경우에는 개별 관광지 

중심일 경우 이동시간이 길어 관광의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스토리텔링을 통하

여 관광지 간 이동 자체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이동이 관광을 위한 수단이 아닌 관광

의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스토리텔링 기반의 관광자원 연계

는 특정 이야기 또는 주제를 기반으로 관광자원을 연계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떨어진 

장소들도 동일한 이야기 내에서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역사・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대표적 자원을 찾고 관광객의 특성을 분석한 후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것인

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유사한 자원만의 연계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관광객

에게는 흥미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지역적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관광콘텐츠(음식

(주류 포함)문화 등)를 포함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35)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2008. 관광스토리텔링 그 빛을 발한다. 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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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남북 관광연계를 위해서는 남북 공동의 보편적 가치

(Universal Value(UV))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

다. 남북은 서로 다른 사회・정치・경제체계와 장기간의 단절로 인해 동일한 사상(事象)

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인식・가치를 가질 수 있고 이는 남북협력에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민족적 화합과 협

력을 위해서는 남북이 가치를 공통으로 인식하는 자연・역사・문화・경제 등의 분야에서 

보편적인 가치(UV)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보편적 가치(UV)를 확립

한다고 할지라도 협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고(思考)의 차이 또는 시대적 흐름 등으

로 보편적 가치가(UV)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북은 보편적 가치(UV)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정교화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 한 예로 아리랑은 ’12년에

는 남한, ’14년에는 북한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각각 등재함으로써 남북 공동

의 보편적 가치(UV)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정당화 등의 정치적 활용도 

가능하므로 남북이 합의한 보편적 가치(UV)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연계관광에서 스토리텔링 기반의 원활한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ABCD36)기술 

및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등을 활용한 AI 관광해설사(스토리텔러)37)를 도입

하고 관광 스토리를 모티브로 한 게임 등을 개발하여 관광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스토리텔링 기반의 관광에서는 탐방객에게 관광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인지시

킬 수 있는 관광해설사의 능력이 중요한데 개별 관광과 같은 소규모 탐방객에게는 제공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AI 관광해설사 도입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탐방객은 전문 관광해설사 서비스(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제공하고 개별(개인 또는 소규모) 탐방객은 AI 관광해설사가 증가현실에서 상호작용

(interactive)하는 서비스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중요한데 계곡이나 울창한 산림 내에서는 GPS(Global 

36) ABCD: Artificial-intelligence, Block chain, Cloud, Data

37) Voice assistant 서비스로 예로는 삼성전자의 ‘Bixby’, 아마존의 ‘Alexa’, 애플사의 ‘Siri’, 구글의 ‘Google 

assistant’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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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ing System)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조수단으로 block 

chain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38)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재해나 조난 시에도 매

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I 관광해설사는 탐방객이 위험지역 진입 시 경고 

및 안전지대로의 회피경로 안내가 가능하며 탐방객의 위치정보를 비식별화하여 분석함

으로써 탐방객 안전지도 구축, 안내판 등의 시설물 보강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관광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게임’을 개발함으로써 관광의 재미와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세대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족여행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다양한 목적과 취향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니즈에 대응하고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닌 관광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모티브로 한 ‘체험

형 게임’을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게임을 이용한 관광은 관광 트렌드가 ‘특정 장

소가 목적이 되는 단발성 경험보다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관광’39)으로의 변화

에 대응하고 스토리텔링 내에서 탐방객이 주인공이 되어 스토리를 1인칭 시점화하고 

현실 경험을 더해 관광의 가치를 강화할 수 있다. 최근 게임산업도 스토리텔링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탄탄한 스토리 기반의 게임을 출시하여 성공40)하고 있으므로 관광 스토

리텔링과의 협업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사례로 이성계의 건국 이야기와 3・1 독립운동을 보편적 가치로 

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조선은 남북 모두의 역사이자 가치 중립적인 내용이며 이성계

라는 시대의 영웅담으로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다. 연구지역내 이성계와 관련된 석왕

사, 양구 백자박물관, 금강산 일출봉을 도보 길로 연계하고 이동로 상의 관광상품과 

연계하도록 제안하였다. 3・1 독립운동도 일제 치하에서의 어려움과 독립운동을 통한 

애국・애민 정신을 높일 수 있고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독립운동을 성공시키는 감동과 

재미를 관광객에게 부여할 수 있다.

38)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 회사인 보잉(Boeing)사의 경우에는 GPS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위·변조 신호 수신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위치 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임용호, 강민조. 2018)

39) 이데일리. [관광벤처] 뻔한 여행 대신 '펀'한 게임으로 '뇌섹투어'.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8896

6619440816 (최종접속일: 2021.1.20.)

40) 심상우. 2019. 신화 기반 게임 스토리텔링 성공요인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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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태조 이성계와 함께 하는 여행: 조선 건국의 염원과 성공신화를 찾아서 

연구지역 내에는 석왕사, 금강산 월출봉, 양구 백자박물관이 있으며 이들과 공통적

으로 관련된 태조 이성계를 모티브로 스토리텔링 기반의 남북 연계 관광지 조성(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석왕사, 월출봉, 양구 백자박물관은 각각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관광자원으로 개별 관광자원으로의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곳을 모두 

관광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로 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다. 

이는 관광자원 간 이동이 관광지를 연결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동시간이 짧고 

피로감을 낮출수록 좋은 관광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역 관광을 위해서는 

관광지 간 이동이 수단이 아닌 목적(관광의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점(點)적인 

관광자원 활용을 지양하고 스토리텔링 등을 이용한 관광자원 간 연계를 통해 선(線) 

또는 면적(面)인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석왕사] 북한 강원도 안변군 설봉산(雪峯山) 기슭에 위치한 고려후기에 창건된 사찰로 일제강점기

에는 31본산 중 하나였으며 북한 국보 문화유물 제94호로 지정되어 있다.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기 전에 무학대사(無學大師)의 해몽을 듣고 왕이 될 것을 기도하기 위해 지었다고 전해진다.(한

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41))

[금강산 월출봉] 금강산에 위치한 태백산맥의 주봉 중 하나로 내금강에서 보면 해가 이곳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하여 일출봉이라 하였으며(북한지역정보넷42)) 태조 이성계의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

[양구 백자박물관] 양구는 조선시대에 경기도 광주 분원에 원료를 공급하였던 백자원료의 주

요 공급처 가운데 하나로 40기의 가마터가 발견되는 등 조선~근대로 이행하는 시기 우리나라 

근대도자 산업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양구 백자박물관43)) 조선을 건국

한 태조 이성계는 왕위에 오르기 1년 전 양구 백토를 이용해 도자기를 빚고, 그 도자기에 

왕이 되고자 하는 발원문을 적어 금강산 월출봉에 묻어두었다.(지역N문화44))

4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석왕사(釋王寺).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8464 (최종접

속일: 2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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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세 관광자원을 ‘조선 건국’ 이야기로 묶음으로써 점(點)적 자

원의 연계를 통해 선(線)적 자원을 새롭게 만들고 이를 확대하여 면(面)적 관광협력으

로 확장할 수 있다. 전체 관광자원을 포괄하는 스토리의 프레임을 구성하고 개별 관광

지에 대한 가치를 스토리의 흐름 안에서 해석 및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총체적인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태조 이성계가 석왕사에서 무학대사에게 

꿈해몽을 받은 후 건국의 의지를 세우고 이에 대한 종교적 기원과 건국을 염원하기 위

해 양구백토를 이용해 도자기를 만들어 금강산 일출봉에 올라 건국을 기원하고 사리장

엄구45)를 봉안하였다.’ 등의 전체 관광자원을 포함하는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가능

하다. 이야기 안에서 개별 관광지의 가치를 소개하고 태조 이성계를 다룬 영화나 드라

마46)의 장면을 재현하여 탐방객으로 하여금 관찰자가 아닌 ‘주인공’으로서 관광을 이

끌어 나감으로써 재미와 감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이동과정)

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여(예: 석왕사 → 양구 백자박물관 연결 도로: 태조 이성계

와의 동행길(이성계의 성장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게임), 양구 → 금강산 일

출봉: 조선 건국 염원의 길(조선건국 일화를 기반으로 한 게임), 금강산 일출봉 → 하

산: 조선 신화로 나아가는 길(사리엄장구 봉안식 관람 등)) 이동이 수단이 아닌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또한 관광자원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탐방객에 따른 관

광참여의 목적에 대응하고 관광지 간 이동로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함으로

42) 븍한지역정보넷. 일출봉.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FiveGreatMountainDetail.aspx?mc=M20407

&selMT=M201&id=BN010100013931&rightType=3&direct=1 (최종접속일: 2021.1.20)

43) 양구 백자박물관. http://www.yanggum.or.kr/ (최종접속일: 2021.1.20)

44) 지역N문화. 600년 조선백자의 역사를 잇는 양구 백자박물관. https://ncms.nculture.org/

story-of-our-hometown/story/1044 (최종접속일: 2021.1.20)

45) 금강산 월출봉 출토 사리장엄구(金剛山月出峰出土舍利莊嚴具)는 보물 제1925호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

하기 직전인 1390년과 1391년에 발원하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금강산 월출봉 출토 사리장엄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7537# (최종접속일: 2021.1.21.)). 봉안한 사리 및 사리

를 봉안하기 위한 용기, 그리고 탑 안으로 들어가는 일체의 공양구를 지칭(경남신문.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의 

의미는.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768626 (최종접속일: 2021.1.21.))

46) 이성계를 소재로 한 작품은 태조 이성계(1965), 개국(1983), 추동궁마마(1983), 용의눈물(1996), 정도전

(2014), 육룡이 나르샤(2015) 등이 있음(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분류:조선_태조를_소재

로_한_작품 (최종접속일: 2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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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관광 콘테츠의 다양성 확보 및 관광산업 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유적인 

석왕사, 자연관광자원인 월출봉, 역사・문화관광자원인 백자박물관을 연계한 복합관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탐방객 관심분야의 다양성에 대응하고 이동로 상에 위치하는 자

연관광자원(명산, 호수, 폭포 등), 사회관광자원(장마당, 홈스테이(살림집), 축제, 레

포츠 등), 문화관광자원(종교시설, 유적・유물 등)과 연계하여 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스토리를 이루는 관광거점과 이동로에 대한 체험적 이해와 경험을 위해 적절한 프로

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함으

로써 세대와 관광객 규모 등에 대응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석왕사에는 대

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석왕사와 광명약수가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전문해설사의 상세한 

설명과 온라인에서 체험형 스토리텔링 앱(App)을 통한 체험 기반의 관광을 수행하도

록 해야 한다. 석왕사와 같은 종교유산은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

므로 전문해설사 배치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탐방객과의 교감 등으로 

관광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체험형 스토리텔링 앱(App)은 현실과 연동될 수 있는 

이성계 일대기로 스토리를 만들고 석왕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미션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체험을 통한 이해와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체험형 스토리텔링 앱

(App)는 사람(People)이 현실과 사이버 공간을 넘나들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장소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하여 이야기(Story)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PIS(피스, 

People, Interaction and Stroy)를 지향47)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석왕사 스토리텔링 예시] 석왕사 탐방객은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경내외를 자유롭게 이동

하며 주요 장소(예: 대웅전 등)에서 미션(퀴즈 맞추기, 보물찾기 등)을 수행하고 성공하면 다

음 코스로 가는 정보를 획득. 최종단계인 무학대사(AR)를  만나 꿈 해몽을 받은 후(꿈 해몽 

서비스 연동) 양구 백자박물관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

47) 유니크굿컴퍼니. Real world(https://realworld.to/about (최종접속일: 2021.1.10.))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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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왕사에서 양구 백자박물관을 연결하는 ‘태조 이성계와의 동행 길(道)’은 직선거

리가 약 100km 정도의 장거리 코스이므로 주요 지역마다 타 분야의 관광자원과 연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이동로에 위치한 북한의 재래시장인 ‘장마당’을 

이용한 투어48), 북한강에서의 레포츠, 칠보산 민박 형태의 홈스테이(살림집) 등을 접

목할 수 있다. 여정중에는 이성계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가는 형태로 진행하되 장거리

며 소수의 탐방객을 위해서 전문해설사를 동행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 휴대

장치(핸드폰, 태블릿 컴퓨터 등)에서 작동하는 AI 관광해설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이성계의 다양한 업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에서 홍건적 및 왜구와

의 전투를 수행(이성계의 특기인 활쏘기, 말타기 등)하는 게임을 지원할 수 있다.

양구 백자박물관에 도착한 탐방객은 이성계의 건국 염원을 담은 사리장엄구에 들어

갈 백자 만들기 체험 또는 백자 만들기 앱(App)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백자 만들기를 

수행할 수 있다. 백자 만들기 체험은 현재 양구 백자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와 연계하고 백자 만들기 앱은 개발되어 있는 앱과 협력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양

구 백자박물관에서 일출봉의 연결로인 ‘조선 건국 염원 길(道)’은 스토리의 갈등단계

에 해당하므로 요동정벌 반대와 위화도 회군, 정몽주와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 내용

으로 구성하여 긴장감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일출봉 관광은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단계로 사리장엄구 봉안식을 복원하여 거행하

고 타임캡슐과 유사한 메모리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AR 기반의 사진촬영 및 저

장 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메모리얼 데이터베이스는 일정 기간 이내(5년 등)

에 재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과거에 저장한 사진을 제공(출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의 재탐방을 유도할 수 있다. 

일출봉에서 하산하는 ‘조선 신화로 나아가는 길(道)’은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로 미

션을 완료한 탐방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후에 또 다른 여행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8) 장마당은 비정기, 가판대를 갖추지 않은 소규모 시장으로 상설시장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대외적으로 

북한의 시장은 ‘장마당’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북한시장의 브랜드로서 ‘장마당’으로 통칭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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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남북의 보편적 가치(UV)에 기반한 자연・문화・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관광을 

통해 장거리 ‘도보’관광 트렌드 접목을 통한 체류형 관광, 이동로 주변 관광 콘텐츠와

의 연계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도로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북 제재로 인한 인프라 투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림 4-20 | 스토리텔링 기반의 ‘조선 건국의 염원과 성공신화를 찾아서’ 구성(안) 

자료: 저자 작성



제4장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방안 ․ 137

(2) 민족항쟁의 발자취를 찾아서: 3・1 만세운동을 성공시켜라

남북이 공통으로 인식하는 근대사의 가치 중 하나인 일제침략에 대항한 ‘구국을 위

한 저항과 민족단결’을 보편적 가치로(UV)로 설정하고 개항과 독립운동을 소재로 스

토리텔링 구성하였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 수탈 및 대륙진출을 위한 군사적 거점으로 

강제 개항(1880년)된 원산을 시작으로 고성, 속초, 양양에 이르는 지역의 다양한 항일

역사 및 유적을 연계하는 역사에 근거한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원산의 민족교육과 노

동항거, 고성의 강원도 동해안 최초의 3・1 독립운동, 양양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된 속

초의 대포항, 양양 만세운동 등의 소재를 연계하였으며 각 지역의 대표적인 항일 에피

소드를 이용하여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하고 각 에피소드 간 개연성을 맺어줌으로써 하

나의 이야기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원산학사 스토리텔링 예시] ‘원산학사에 민족 교육자금을 전달하라.’ 원산학사는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원산주민이 주도하고 개화파 관리들이 협력하여 개별출자로 설립된 조선 

최초의 근대학교(1883년)이다.49) 조선의 신지식 인재 양성, 민족의식 고취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이 원산학사를 폐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교육자금을 빼돌리려 하는

데... (중략)

참가자들은 원산학사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교육자금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교육

자금을 찾아 일본의 방해공작을 피하여 원산학사에 전달하라.

[고성의 3·1 독립운동 스토리텔링 예시] ‘고성재판(高城再版).’ 1919년 3월 14일 독립선언

서가 비밀리에 배포되었다. 독립선언서를 입수하고 50매를 복사하여50) 일본 경찰들을 피해 

고성 시내에 벽보를 붙여라. 봉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00시간, 시간 내에 임무를 완수하라. 

(미션을 완료 한 후 영상: 벽보를 본 일본 경찰이 주변 지역에 경계강화를 전파하고, 이를 

전달받은 속초의 일본 경찰은 속초 대포항으로 조화벽 지사가 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는데...)

[속초의 대포항, 양양 만세운동 스토리텔링 예시] ‘조화벽51) 지사를 찾아라.’ (프롤로그: 원

산의 또 다른 학교인 루씨여학교에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장면, 비밀결사대 활동, 어린 유

관순 열사와의 만남 등) 대포항(속초)으로 독립선언서를 운반하던 조화벽 지사가 실종되었

다. 실종단서를 찾아 조화벽 지사를 구하고 양양 만세운동을 성공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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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 스토리텔링 기반의 ‘3·1 만세운동을 성공시켜라’ 구성(안)

자료: 저자 작성

49) 우리역사넷. 근대학교의 설립(1883).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levelId

=nh_038_0020_0010_0030_0090 (최종접속일: 2021.1.20.)

50)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 20(의병·독립운동). p.358.

51) 조화벽: 강원도 양양에서 3.1 운동을 주도한 여성독립운동가로 3.1 독립선언서를 버선목 솜 사이에 숨겨 운반하

여 양양만세 운동을 주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6. 여성독립운동가 조화벽 지사 유품, 세상 밖으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616 (최종접속일: 2021.1.23.)) 

조화벽 지사는 원산성경학교와 루씨여학교 (원산 소재)를 졸업 후 개성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 호수돈여학교 비밀

결사대에서부터 활동한 독립운동가.(강원도민일보. 강원도에 피워낸 항일정신, 100년 후 민주주의를 꽃피우다.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987785 (최종접속일: 2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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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광객의 안전 확보방안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남북 정부 간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수적이나 관광여건 및 북

한 체제를 고려하였을 때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08)의 사례와 같이 관광지 주변의 군부대가 주

의를 기울인다고 할지라도 잠재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 접근만으

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관광객은 타지인이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감지하

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북한은 군 중심의 경직된 사회로 돌발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에 남한과 차이가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광협

력을 위해서는 제도적 마련과 함께 공간계획 차원의 관광객 안전지대 확보와 제4차산

업혁명 관련 기술적용을 통한 관광객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 공간계획 기반의 관광객 안전 확보방안 

공간계획 차원의 관광객 안전 확보방안은 관광지 또는 탐방로 등에 물리적인 안전지

대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외부로 일정거리의 안전

지대를 확보하고 그 외부로 버퍼존을 형성하여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자연자원 연계의 중심지대인 DMZ을 포함하는 남북방한계선 내는 중무장 지대이며 경

계가 매우 삼엄한 지역이다. 따라서 충분한 안전지대 및 버퍼지대를 확보하지 않을 경

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발적인 사격이라도 국지적 무력충돌

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이 합의한 관광거점 및 이를 연결하는 탐방로 주

변으로는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안전지대 외부로 이탈한다고 할지라도 사격이 원천적으

로 금지되는 버퍼 존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버퍼존에서는 관광객에게 지속적으로 위

험경고를 알리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광객의 인지력에 따라 위험회피에 대한 능

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지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술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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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 공간계획 차원의 국민 안전 확보 개념

자료: 저자 작성

공간계획 차원의 관광객 안전확보 방안은 기존보다 더 넓은 안전지역 확보가 필수적

이므로 관광거점 및 탐방로 지정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안전지대 확보가 어려

운 관광거점이나 군부대 이동 등을 통한 안전지대 확보가 불가한 거점인 경우에는 관광

협력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산악형 연계는 지형에 따라 충

분한 안전지대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회로 등을 고려하고 불가피할 시 군부대 

이동 등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방한계선 내 지역은 사고의 위험이 높으

므로 좀 더 넓은 안전지역을 확보해야 하며 불가능할 시 비무장 군인에 의한 경계초소

를 전방에 배치하고 무장한 군인 초소를 후방에 두어 접근하는 관광객에 대한 무력사용

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연계 관광은 도보 또는 차량으로 장거

리 이동이 필수적이므로 적정거리마다 남북 공동 순찰・방범조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특히, 도보 이동의 경우 조난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남북이 합의 하에 일정 

거리마다 순찰・방범조를 운영하고 조난사고를 당한 관광객을 구출하고 안전지대로 유

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뢰 등의 장애물로 인한 위험을 저감시키고 야생동물 등으로 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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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데크(deck) 또는 교량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지

뢰제거 작업을 했다고 할지라도 토양유동, 강우침식 등의 이유로 미확인 지뢰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 오키나와의 사례로 미루어 지뢰제거 작업 이후로도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면에서 일정 높이만큼 띄운 데크

(deck)나 DMZ과 같은 경우는 교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 기술기반의 관광객 안전 확보방안

관광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활용 가능한 제4차산업혁명 기술로는 인공지능(AI), 

IoT, 블록체인(Block chain), 클라우드(Cloud) 기술 등이 있다. AI와 같은 경우에는 

가상비서(Virtual assistant) 기능을 통해 관광객의 언어로 안내가 가능하여 명확한 의

미 전달과 안내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제관광을 위해서는 통역사 

등이 필요하나 개인이 고용하는데 비용이 높으므로 AI를 활용한 가상비서 서비스는 관

광비용을 낮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가상비서의 활용사례로는 삼

성전자의 ‘Bixby’, 애플의 ‘Siri’ 등이 있으며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경우에는 

단순한 경고 차원을 넘어서 회피도로 안내 등을 통해 관광객을 안전지역으로 유도도 

가능하다. 

IoT의 한 분야인 비콘(Beacon)52)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위험지역에 들어선 관광객

에게 경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비콘(Beacon)과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 디바이

스로 운용이 용이하며 산림, 지형 등의 영향으로 GPS의 위치서비스를 활용하기 힘들

거나 전파가 닿기 힘든 산악지역에 활용성이 높다.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로 블록체인(Block chain)53)이 있는데 비콘(Beacon) 등에 비해 보안성이 높고 

52) 비콘은 블루투스 저전력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로 50m 내외의 거리에서 정보 전달이 가능(오정규, 신지선, 김형

석. 2016. 비콘 서비스를 위한 보안 인증 방법. 2016년 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3권 제2호.)

53) 블록체인은 분산형 원장을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저장·실행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고 상대측위 기술로 활용이 가능하여 GPS 등의 위치정보 서비스 불능지역의 경우 활용성이 높음(임용호, 

강민조. 2018. 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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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위가 가능하여 GPS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의 활용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상대측위를 위해서는 다수의 블록체인 노드가 필요하므로 적정거리마다 앵커(Ancho

r)54)를 설치하고 다른 관광객을 블록체인 노드로 활용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북한강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남북 공동의 친환경 클라우드(Cloud) 사업을 추진하고 

관광객의 이동경로 등을 비식별정보로 수집 및 저장하여 관광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분

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관광객의 위치를 실시간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지역 이탈이 잦

은 지역을 분석하여 관광객 위험지도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이탈이 잦은 지역에 대해서는 조밀한 안전 안내판 설치, 우회로 설치를 통

한 이탈 방지 등 관광객 사고 방지를 위한 데이터로 공동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4차산업혁명 기술의 관광 안전분야에 대한 적용은 개별 기술개발뿐만 아니

라 통합활용체계 등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R&D 추진 및 디지털 뉴딜55)과 연계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뉴딜과 연관된 기술개발로서는 DNA 생태계 강화 중 데이터댐

(→ 북한강 클라우드와 연계), 문화유산 실감체험 및 XR플래그십 프로젝트(→ PIS 

App 개발과 연계), 국민 비서(→ PIS App 및 관광객 안전 서비스와 연계)가 있다. 

SOC 디지털화 중 스마트 재해 위험 알리미도 연계가 가능한데 남북협력 초기 단계에

서는 기상관측소 설치 등의 협력을 시작으로 남북 재해위험 조기경보시스템 공동 구축 

등의 협력사업으로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별 기술들은 개인 휴대용 기

기에서 원활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통합활용 기술개발도 병행하여야 한다. 

54) 앵커(Anchor)는 peer to peer network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로 위치와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이동체의 위치에 대한 블록체인 합의의 기반이 됨(Foamspace Corp. 2018. FOAM whitepaper.)

55) 한국판뉴딜. 디지털 뉴딜 로드맵(2020-2025). https://digital.go.kr/front/promotion/policyView.do (최종

접속일: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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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의 단계별 추진방안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의 단계별 추진방안은 ① 남북협력 준비, ② 남북

협력 초기, ③ 남북협력 확대, ④남북협력 심화의 4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남북협

력 준비단계는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이전의 단계로 남북이 관광분야에서

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관광자원 공동조사, 인적교류를 통해 남북연계관광 기본구

상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남북협력 초기단계는 인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남북연계관광 시 필요한 기술개발 R&D,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협력사업

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토대 마련하는 단계이다. 남북협력 확대는 본격적인 남북

관광협력을 위하여 관광 인프라 투자, 협력분야 확대, 규제완화, 민간분야 협력을 확

대해 나가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 심화단계는 북핵문제 해결 및 대북제재 

해소에 따른 남북연계관광의 전면적 교류를 목표로 하며 관광산업의 전후방산업으로 

협력 시너지 확산 및 민간주도형으로 협력 심화시키는 단계이다.

1) 남북협력 준비단계

남북협력 준비단계에서는 오랜 분단에 따른 남북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 

공동의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 확립하고 DMZ 동북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위한 종합적 기본구상을 수립하여야 한다. 남북 공동의 보편적 가치는 역사・문화・자

연・생태 등의 분야에 대한 공공선(公共善)을 협력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

해 협력 분야 및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공공선의 의미와 같이 정책 이데올르기를 일

으킬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해야 하면 남북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목표를 향하게 할 수 

있는 가치만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될 수 있다. 남북방한계선 이내는 생태・환경적으로 

보전이 필요하며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가치가 있으나 민족화해와 화합을 위해서

는 이용할 필요도 있으므로 생태계의 보존에 중요한 산림을 중심으로 인간활동에 따른 

영향력을 파악하고 개발지와 보전지를 나누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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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관광자원 관련 내용을 공간정보로 구축하고 공동활

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관광정보의 경우 문헌상에는 있으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워 공간계획 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남북협력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남한에서 보유한 문서정보를 공간정보로 구축하여 전반적인 관광자

원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연계관광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 간의 관계

가 진전되면 기본구상과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로 구축하고 관련 부처와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북한 정보를 대외비로 등록하여 

공유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으므로 통일부가 주체가 되어 초기에는 북한 관련 기관 내 

공유체계를 만들고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분야 남북협력 준비단계

공통

 ∙ 관광분야 각 분야별 남북 공동의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 수립
 ∙ 관광분야 각 분야별 우선 추진 협력사업 선정
 ∙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 환경영향 조사 및 평가(산림파편화(

), 수질오염 등)

 ∙ 산림·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절대보전구역(산림복원), 완충구역(친환경 시설 입지), 개발가능
구역(유흥, 오락시설 입지 등) 협력지역 구분 및 이에 따른 협력사업 선정

 ∙ 문헌조사를 통해 관광자원의 공간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현지조사 수행 
및 신규 관광자원 발굴

 ∙ 관광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공간계획 및 기술 개발 방안 마련(R&D)
 ∙ 금강산 사례 등을 고려한 제반 제도 및 협정 추진(예: 교통 및 통관협정, 의료행위 및 의약품 

사용, 식품의 안전 및 유통에 관한 제도 등)

국제관광

 ∙ International volunteering 비정부기구(이하 IV-NGO)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컨퍼런
스 개최

 ∙ 정부와 IV-NGO 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대북제재 조항 전문분석 
및 국제법 준수를 위한 IV-NGO 컨설팅, 정보교환, 재정 지원 등)

 ∙ 베세토(BESETO) 협력국가 확장을 위한 참여국(도시) 의견 조율(신규 참여 도시: 북한-평양·
원산, 러시아-블라디보스톡)

 ∙ 확장된 베세토 관광 콘텐츠 및 교통인프라 연계 구상
 ∙ 한류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종사업체(K-pop,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 한식업체 등) 

남북연계관광 사업참여 의향 조사
 ∙ 영화 및 드라마 촬영장소 섭외를 위한 전문가 관광(개별관광으로 연계발전)

표 4-3 | 남북협력 준비단계 분야별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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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남북협력 준비단계

자연
자원 
연계

산악형

 ∙ 남북연계 탐방로 설치를 위한 공동조사 및 계획 수립(주봉연계, 옛길 활용, 산림파편화 고려 등)
 ∙ 남북연계 관광운영을 위한 기반 인프라 협력(CIQ 설치, 입출국 단계 간소화, GP의 평화적 

활용 등)
 ∙ 조난사고 등에 대비한 구조 인력 및 활동 계획, 차량 및 항공 지원 방안과 이를 위한 안전보장협정 

체결 등
 ∙ 지뢰제거 작업 계획 및 군장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협의
 ∙ 남북 주민 통행협정(남북 통행 외국인 포함)

가람형

 ∙ 수자원(북한강 등) 공동활용 방안 모색(내수면 어업, 레포츠 등)
 ∙ 수생 생태계 공동조사 및 연구
 ∙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전문가 및 학생 교류
 ∙ 내수면 어업기술 공동활용을 위한 전문가 교류
 ∙ 남북 공동 수산방역 협력 및 지원

호반·
해안형

 ∙ 호반 및 해양자원 활용한 휴양 및 관광상품 개발계획 수립
 ∙ 경관 차별성이 뛰어난 지역을 클러스터링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계획 수립
 ∙ 남북 공동어장 조성 및 공동조업의 관광상품화(노동+관광)를 위한 협의
 ∙ 남북 공동 수산물 가공공장 견학 코스 개발계획 수립

도시문화형
연계

 ∙ 장마당 및 살림집 개선을 통한 북한 주민생활개선, 보건·위생 향상 등 인권차원의 추진방안 
마련 및 국제사회와 협조

 ∙ 장마당에 대한 관광 상품성 인식 공유 및 대외개방이 가능한 장마당 선정
 ∙ 장마당의 국제표준에 준하는 시설개선을 위한 전문가, 지역주민, 정부관리 협력(그린 기술 

적용 및 디자인을 통한 도시 재생적 접근 → 그린뉴딜과 연계하여 기술협력 및 예산확보)
 ∙ 북한의 장마당과 남한의 재래시장을 연계하여 남북 관광자원으로서의 ‘장마당’ 브랜드화 

및 홍보
 ∙ 항공관광을 위한 연계공항, 운항로 등의 항공 협정 및 단계별 추진방안 논의
 ∙ 항공운영 표준, 항공기 정비 표준 등 남북 항공관련 표준화 사업 추진 및 기술정비사 등의 

인적교류
 ∙ 항공관광을 위한 국제사회의 조건 검토 및 남북 수용여부 협의

스토리텔링 기반
역사·문화자원 연계

 ∙ 남북연계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개최
 ∙ 남북연계관광 앱(App) 경진대회(AI 관광해설사, 위험지역 경고 및 안전지대 유도, 체험형 

스토리탤링 앱 개발, 특정 관광자원별 게임 앱 개발, 메모리얼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야 등)
 ∙ 관광서비스 앱(App) 개발 기업과 협력체계 구축
 ∙ 페스티벌, 경진대회 입상작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SI 추진
 ∙ 통합앱 활용 시범사업 추진 및 검증
 ∙ 남북 관광해설사 교육 및 국가기술자격증 신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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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협력 초기단계

남북협력 초기단계에는 대북제재를 고려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접근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제 NGO를 통한 봉사와 관

광을 결합한 Voluntourism을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센티브 형태로 관광실비를 지

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국제 NGO 단체는 남북이 협력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분

야에 대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모든 남북협력 분야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국제 NGO가 없다면 통일부에서 외교부와 협력하여 새로운 

NGO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도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필요 분야를 국제사회

에 제시하고 의향이 있는 NGO 단체나 신규 단체의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고 선정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량문제, 산림파괴,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국제사회도 인지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으로 해결하도록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만큼 관

광을 통한 북한주민 경제지원 수준 등에 대한 국제사회와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필요

가 있다. 관광활동에 대한 실비지원이 얼마의 상한과 어떤 지출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면 대북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주민 생활에 피해가 가는 국제제재는 완화하기로 한 만큼 어떤 

제재항목이 북한주민에게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로는 

’19년 타미플루 제공 무산 등이 있다. 화물차량이 대북제재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인도

적 성격의 물품을 운송할 경우, 목적을 달성한 후 다시 돌아올 경우에는 대북제재에서 

예외 해주는 제재완화가 필요하다. 또 다른 예로서 본 과제에서 제시한 이산가족의 고

향방문을 북한이 허락한다고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고령의 질환이 있어 의

료기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의료기기의 일부 재료가 제재품목인 경우 방북이 사실

상 불가능하다. 남북은 이러한 분야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

적인 항목을 마련하고 과도한 제재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사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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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남북협력 초기단계

국제관광

 ∙ IV-NGO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일정에 따른 제정 및 물자지원
 ∙ 다양한 분야(산림복원, 의료·보건 등)의 IV-NGO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동의 및 참여 요청
 ∙ IV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관광 제공(여행 실비지원→개별관광과 연계)
 ∙ 베세토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관광실크로드 프로젝트 등)
 ∙ 여행자 안전(의료·보험) 등의 제도마련
 ∙ 한류 접목을 위한 영상문화산업(드라마·영화) 남북 공동제작 및 K-pop 공연
 ∙ 한류 영상문화산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관광 제공(→개별관광과 연계)
 ∙ 한류 해외 마케팅을 위한 남북 연합 홍보
 ∙ 한류 영상문화산업 기업 중 남북 관광협력 참여 희망자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이산가족 상봉 추진 및 북한의 개방지역에 한정하여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행사 추진(→개별관광

과 연계)

자연
자원 
연계

산악형
 ∙ 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설악-금강 연계루트 조성
 ∙ 탐방로를 활용한 국토대장정 행사 개최
 ∙ 탐방로 상의 지역 관광자원 연계

가람형

 ∙ 남북 공동 평화루트 설치(예: 평화의 댐~임남댐)
 ∙ 남북 공동 멸종위기종 보호 연구센터 설치
 ∙ 가람형 수자원을 활용한 레포츠 협력 촉진
 ∙ 내수면 어업기술 공동활용체계 구축(방역기술 포함)
 ∙ 남북공동 내수면 어업 시범사업 추진
 ∙ 민간주도의 남북 어업협회 발족

호반·
해안형

 ∙ 해양 레포츠 개발
 ∙ 호반 및 해양자원 활용한 휴양 및 관광상품 개발
 ∙ 경관 차별성이 뛰어난 지역을 클러스터링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
 ∙ 남북 공동어장 조성 및 공동조업의 관광상품화(노동+관광)
 ∙ 남북 공동 수산물 가공공장 견학 코스 개발

도시문화형
연계

 ∙ 장마당 관광 연계루트 조성
 ∙ 장마당을 브랜드로 남북 재래시장 연계방안 마련
 ∙ 장마당 시설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 그린뉴딜과 연계한 그린기술 적용방안 마련
 ∙ 남북 항공관광 추진(초기: 순수 관광비행, 면세점 이용)
 ∙ 대북제재를 고려한 남북 항공관광 전용 항공사 설립

스토리텔링 기반
역사·문화자원 연계

 ∙ 체험형 스토리텔링 앱(App) 활용을 위한 보조물 설치(필요시)
 ∙ 보편적 가치(UV)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공모전 남북 공동 개최
 ∙ 스토리에 부합하는 공간개발(탐방로, 구조물 등을 스토리에 맞게 선정 및 배치)
 ∙ 식사·숙박 등 구간별 관광 인프라 이용정보 제공
 ∙ 스토리텔링 기반 오프라인 문화행사 개최(예: 이성계 발원 사리엄장구 봉인식 거행)
 ∙ 관광객 비식별화 위치정보를 활용한 관광객 안전시설 설치 

자료: 저자 작성

표 4-4 | 남북협력 초기단계 분야별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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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협력 확대단계

남북협력 확대단계는 남북 관광협력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고 점차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되는 시기로 대북투자가 가능해지는 단계이다. 초기의 시범사업 성격

의 사업들이 점차 안정되고 타 산업과의 연계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로 정부는 

남북협력이 민간분야에 잘 이양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분야 남북협력 확대단계

국제관광

 ∙ 한류 관련 사업자 중 남북 관광협력 참여 희망자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인바운드 중심의 민간 여행사업자 참여확대
 ∙ 보편적 가치(UV)중심의 국제관광에서 다양한 관광협력으로 확대
 ∙ 민관 관광인프라 투자 확대
 ∙ 남북 공동의 MICE 산업 추진(대규모 공연, 국제회의 유치 등)
 ∙ 베세토 페스티벌 참가도시 순환 개최
 ∙ 베세토 참여 도시간 ‘프리패스’ 추진
 ∙ 민간주도의 베세토 국제개발협회 발족 
 ∙ 영상문화산업 협력 강화와 전 영역으로의 확산
 ∙ 촬영지 확대와 교통인프라 투자
 ∙ 이산가족 고향방문 확대

자연
자원 
연계

산악형
 ∙ 남북연계 탐방로 확장 및 관광객 이동범위 확대
 ∙ 민간 주도의 산림, 산악자전거 등의 커뮤니티 활성화
 ∙ 산악탐방 참여 및 레포츠 등 타분야 연계관광 참여

가람형

 ∙ 남북 공동 내수면 어업 추진
 ∙ 남북 공동 수산방역 백신 개발
 ∙ 남북 K-클라우드 사업 연계 추진
 ∙ 남북 K-클라우드 데이터 공동활용 및 서비스 개발

호반·
해안형

 ∙ 함흥, 청진, 강릉 등 주변지역으로의 연계협력 확산
 ∙ 휴양 및 힐링 관광 인프라 투자
 ∙ 남북 해양 관광도시(단지) 공동조성 

도시문화형
연계

 ∙ 남북 장마당 투어 개최
 ∙ 남북 축제행사 공동개최
 ∙ 장마당 취급 상품 생산·유통·관리 표준(안) 마련
 ∙ 기획된 장마당 재생사업 추진
 ∙ 항공관광 남북 착륙 및 주변 관광지 연계(대중관광)
 ∙ 일반 항공사 취항
 ∙ 도시 특성에 따른 남북 도시 간 MOU 체결(매칭펀드 등의 자원활용) 

스토리텔링 기반
역사·문화자원 연계

 ∙ 스토리텔링 개발 지속 추진
 ∙ 새로운 스토리 개발에 따른 지역연계 및 관련 시설물 설치
 ∙ 남북 앱(App) 개발 경진대회

자료: 저자 작성

표 4-5 | 남북협력 확대단계 분야별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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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협력 심화단계

남북협력심화단계는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협력사업 추진

이 가능하고 남북협력 초기-확장-심화단계를 거치면서 축적되었던 경험과 지식을 통

해 남북협력사업 확산이 실현되는 단계이다.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백두산-

개마고원 등을 연계한 새로운 한반도 생태・평화안보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국내연계, 

북・중・러 3국이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활용, 접경지역 주요 도시를 육로와 해로로 연

계한 국제관광벨트 추진(강민조 외. 2020)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분야 남북협력 심화단계

국제관광

 ∙ 민간주도의 관광사업 추진
 ∙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식량생산, 제조업 등 타산업 연계
 ∙ 베세토 교통망을 활용한 타산업 연계발전
 ∙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시 자유여행 추진

자연
자원 
연계

산악형
 ∙ 자유 탐방로 확대
 ∙ 남북 주민간 산악형 활동 커뮤니티 형성
 ∙ 백두산, 지리산 등으로의 산악형 자원 연계

가람형
 ∙ 수산바이오 국제협력 추진
 ∙ 수산바이오 관련 기술 타지역(임진강, 소양강, 한강하구 등) 이전
 ∙ 민간주도의 가람형 휴양 및 레포츠 단지 조성 

호반·
해안형

 ∙ 동해안 전 지역에 대한 관광시너지 확산
 ∙ 서해안(갯벌)·남해안(다도) 해양관광과 연계발전

도시문화형
연계

 ∙ 장마당 관광의 제조·유통산업과의 연계 강화
 ∙ 타지역 장마당과의 연계 확산
 ∙ 남북 도시문화형 연계사업 경험 및 지식 기반의 남북도시 협력으로 시너지 확산(Knowledge

Sharing Program(KSP))
 ∙ 항공관광 자유화 추진
 ∙ 항공여객·물류 산업으로 확대
 ∙ 민간 주도의 남북 공동 항공사 및 여행사 설립 추진

스토리텔링 기반
역사·문화자원 연계

 ∙ 인기가 높은 스토리를 이용한 영상문화산업과 연계
 ∙ 지속적인 스토리 개발 및 지역체험 상품에 적용

자료: 저자 작성

표 4-6 | 남북협력 심화단계 분야별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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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본 장에서는 남북관광협력을 위해 남과 북의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여 남북 공동의 관광특구 

조성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활한 국제관광협력지구의 운영을 위해 단계적으로 

자유교역 및 자유통행이 가능하도록 ‘남북관광교류협력의정서(가칭)’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를 위한 거버넌스는 국제사회 및 남북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남한 내 거버

넌스, 민간 차원의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1. 법·제도적 개선방안

1) 남북 관광 관련 법·제도

남북관광교류협력 시에 검토가 필요한 남북한 법령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일반법으로는 남한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 북한은 북남경제협력법

(2005)이 있고 개별법규로는 남한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2007),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법(2002)과 현재는 폐지된 금강산관광지구법(2002)이 있었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에는 일반법으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1992)와 개별법규인 라선경제무

역지대법(1993), 금강산국제관광특구(2011)법이 있으며 경제개발구 관련 법으로 일

반법에 경제개발구법(2013)이 있다(윤인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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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북교류협력 외국인투자 경제개발구

남측 북측

일반
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90) 북남경제협력법 (2005) 외국인투자법 (1992) 경제개발구법 (2013)

남북협력기금법 (1990)

- 외국인기업법 (1992) -

- 합작법 (1992) -

- 합영법 (1984) -

개별
법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2007)

개성공업지구법 (2002) 라선경제무역지대법(1993) -

-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 폐기물 남한반입처리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형사사건 처리지침*

- 개발규정
- 기업창설·운영규정
- 로동규정
- 세금규정
- 관리기관설립·운영규정
- 세관규정
- 부동산규정
- 기업재정규정
- 환경보호규정
- 출입·체류·거주규정
- 외화관리규정
- 회계, 보험규정 등

- 개발규정
- 기업창설·운영규정
- 외국투자기업로동 규정
- 세금규정
- 관리위원회운영규정
- 부동산규정
- 기업재정관리규정
- 기업회계규정
- 환경보호규정
- 도로교통규정
- 인민보안단속규정
- 벌금규정

- 개발규정
- 기업창설·운영규정
- 로동규정
- 관리기관운영규정
- 부동산규정
- 환경보호규정
- 보험규정
- 창설규정

금강산관광지구법(2002) 금강산국제관광특구(2011)

폐지

- 기업창설·운영규정
- 로동규정
- 세금규정
- 세관규정
- 환경보호규정
- 보험규정
- 출입·체류·거주규정
- 관광규정
- 공인규정
- 검역규정
- 벌금규정

자료: 윤인주. 2020. 남북한 관광교류 활성화 대비 법제 검토 연구. 통일과 법률 42호. p.14~15.

표 5-1 | 남북관광교류협력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남북한 법령

북한의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및 여가 관련 법령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사회주의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일일 노동시간 및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공민으로

서 휴식에 대한 권리, 거주 및 여행의 자유, 관광 사업에 대한 내각의 임무 등을 명시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에서는 인민의 휴식권, 유급휴가

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국가에 의한 지속적인 문화시설의 공급, 연 14일의 

정기휴가와 산전 산후 휴가, 국가에 의한 정양소 및 휴양소 공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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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개발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2002년 

채택, 2004년 수정)이 있다. 제11조, 국토계획작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① 부침땅

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② 도시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아야 한다, ③ 해당 지역의 

기후 풍토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경제발전 전망과 실리를 타산하여야 한다, 

⑤ 국방상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균형발전을 통한 국토개발과 식량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령으로는 경제개발구법, 금강산관광특구법, 개성공

업지구법,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등이 있다. 경제개발구법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12개 직할시와 220개 군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체 ‘개발

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제정된 법이다(정은영, 20191)).다만 나선경제무역주대, 황금

평・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경제개발구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부칙 제2조). 총 7장 62개조로 ① 외국법인, 개인, 경제조직, 해외동포 등의 

기업 설립 및 경제활동 가능(제5조), ② 토지이용, 노력채용, 세금납부의 특혜적인 조

건보장(제5조), ③ 투자가의 권리, 투자재산, 소득보호, 국유화 금지(제7조) 여러 형

식의 기업 창설 가능(제35조), ④ 외국 투자가 단독, 북한 국내 기관과 기업소의 경제

개발구 개발참여 허용, 기관, 기업소, 단체가 외국투자가와 함께 개발기업 설립 가능

(제20조), ⑤ 외화 반출입, 이윤 및 소득 송금, 토지재산 반출 가능(제47조) 등을 규

정하고 있다2).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1998년 현대아산과 남북한 합의에 따라 해로를 통한 금강

산관광사업을 추진하였고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금강산 국제관광지구를 조성하는데 기반이 된 법률이다. 이후 ‘국제관광특개발총계획

의 작성 및 실행’을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으로 규정(신법 제 12조)하

고 북한 당국이 직접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이 큰 차이이다. 주요 

1) 정은영. 2019.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남북한 법제 연구.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법제 및 시사점 토론회

(2019.1.30.) 발표자료. 강원도·강원연구원.

2)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 

2013.5.29.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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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는 ① 외국 법인, 개인, 경제조직과 남측 및 해외동초, 공화국의 해당기관, 

단체 투자 가능(제4조), ② 투자자본과 소득, 투자자 권리 보정(제5조), ③ 특구개발 

및 운영은 중앙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 지도 하에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

가 담당(제6조, 제9조, 제13조), ④ 위원회와 투자가, 기업 대표들로 구성하는 공동협

의기구를 만들어 특구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 협의(제13조), ⑤ 특구 내 무사증제 실

시, 북한 영역 밖에서 출입시 통행검사, 세관검사(제14조, 제15조), ⑥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등 삭제, 통신의 자유만 인정(제17조), ⑦ 외화 반출입, 이윤 등 송

금, 투자가 재산 반출, 경영활동 관련 물자 반출입 가능(제35조, 제37조), ⑧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건설 특별장려부문기업 세금 감면, 특혜관세제도실시(제36

조, 제38조) 등이 있다3). 

개성공업지구법은 북한에 남한의 자본을 기반으로 산업공단을 조성한 첫 협력사례로

서 남북 경협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 및 주요 내용은 

4장 16개조, 부칙 3개로 구성하여 ① 개발업자가 토지를 임대받아 개발 및 투자유치

(제2조), ②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 법인, 개인, 경제조직 투자 가능, 인력 채용, 토

지이용, 세금남부에 있어 특혜적 경제활동의 조건 보장(제3조), ③ 투자가 권리와 이

익 보호, 투자재산과 상속권 보장, 국유화 금지(제7조), ④ 입주기업의 경제활동에 대

하여 북한 일반법률의 적용 배제, 해당 법이 우선적용(제9조), ⑤ 관세와 세금 혜택

(제3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4).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은 행정특구인 동시에 경제특구로서 독자적인 입법・행정・사

법권을 지니며 자체 여권까지도 발급이 가능하다. 동법은 남북 공동의 자유관광지대 

설치시 참조할 필요가 있는 법이다. 구성은 정치, 경제, 문화,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

무, 기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총 6장 101조, 부칙4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

는 ①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로서 중앙의 직할대상에 해당하고 입법・행

3)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3

호, 2011.5.31. 채택)

4)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30호로 채

택 제3715호로 수정보충, 2002.11.20. 채택, 2003.4.24. 수정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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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법권이 부여되며, 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 50년간 보장(제1조, 제3조), ② 북한

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함(제7조), 

토지와 자연자원 등의 국가의 소유(제13조), ③ 토지이용권과 건물이용권의 양도 및 

임대권한 등 인정(제16조), ④ 특혜적인 세금제도, 관세제도, 회계제도 구축(제23조, 

제 26조), ⑤ 주민의 동등한 권리, 차별 금지, 선거권,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신뢰

와 청원권,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 등 보장(제43조, 제 4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5). 

라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은 중국의 훈천, 러시아의 니호드카, 북한의 나진을 연계

한 국제적 개발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제정된 규정으로 1991년 12월 28일 나진과 선봉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였으며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에 해당한다. 2010년 

북중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제조업, 물류, 교통, 관광 등 3대 산업 중심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김정은 집권 이후 대표적인 개발구로 부상하였다(정은영, 

2019).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구성 및 주요 내용은 총 8개 장 83개조, 부칙 21개조로 구성되

었으며  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토지이용, 인력채용, 세금납부, 시장진출 

등의 분야에서 특혜정책이 실시되는 특수경제지대(제2조, 제5조), ② 외국 법인, 개

인, 경제조직,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동포의 투자 허용(제4조), ③ 투자재

산, 소득, 권리 보호, 국유화 금지(제7조), ④ 북한의 다른 법규에 비하여 해당 법령

이, 해당법령에 비해 조약이 각 우선 적용(제 10조), ⑤ 통일적, 집중적 처리로 기업창

설 심의, 승인절자 간소화(제36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6).

5)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6)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로 채

택 제2007호 수정보충, 1993.1.31.채택 6차례 걸쳐 2011.12.3. 수정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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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 관광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북한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 남북공동 관광특구 조성 관련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필

요하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통일특구 등의 특구관련 법・제도적 개정

만으로는 남북 공동의 관광특구에는 한계가 있다. 남북한 공동상설기구를 기반으로 남

북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것은 남북경제협력 추진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 단독의 특구를 조성한 이후에 남북합의서 체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는 남북합의서와 남한 특구 조성 근거법 간의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공동의 협력체제나 공동 관리기구 등의 실제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공동의 국제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개별법(DMZ-UN, 원산, 금강-북

한, 설악-남한)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남북공동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남북공동 국제관광개발 지원 특별법(가칭)’은 남북통행 

관련 조항, 남북공동 협의기구 설립 조항, DMZ 생태ㆍ문화ㆍ평화 관광벨트와 설악-

금강-원산 연계관광지 개발과 운영 조항, 관광객 안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

록 해야 한다. 이는남북 연계관광 추진을 위해 자연ㆍ문화자원 공동조사 등을 위한 규

정마련이 시급하고, 북한이 수용 가능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ㆍ발전하는 방안 마

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북간 통합지향적인 교류협력 내용을 포함한 ‘남북관광교류협력의정서(가칭)’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남북관광교류와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도적 보완이 필

요하므로 ‘남북관광교류협력의정서(가칭)’를 채택하여 과거 금강산관광 등의 한계점

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고 통일이 되기 이전의 남북간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관광

특구를 기초로 한 점진적 확대 구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남북 관

광공동특구에 자유교역, 자유통행 지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 관광공동

특구의 경제적 자율권 보장, 관리위원회 또는 남북 공동의 관리기구를 통해 자치권 부

여, 관광특구로서 통행, 통관, 통신의 보장 등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관광 목적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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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역 출입 및 체류 등에 관한 행정 절차 간소화 특히, 관광객의 출입 및 신변안전 

보장 문제 등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변보장 및 재산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금강산 관

광을 재개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설악-금강-원산 연계관광을 통한 국제관광특구를 조

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과 함께 재산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북남

경제협력법은 방북한 한국인 중 관광사업자가 아닌 관광자의 체류에 관해서는 규정하

지 않고 있으며 개성금강산 지구에 있어서도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제대로 마련

되어 있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크다. 개성과 금강산을 제외한 북한 지역에서는 남한 

국민의 출입, 체류, 거주 관련 규정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북한은 외국인과 한국인

(남측 동포)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법 적용의 범위가 달라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구분 금강산관광특구법 개성공업지구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경제개발구법

신변보장 -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
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북남 사
이의 합의 또는 공화국과 다
른 나라 사이에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경제(무역)지대에서 공민의 
신변안전과 인권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법에 근거하지 않
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
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경제개발구에서 개인의 신변
안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의 법에 따라 보호된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나
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있
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재산보호

 국가는 투자가가 투
자한 자본과 합법적
으로 얻은 소득, 그에
게 부여된 권리를 법
적으로 보호한다

 공업지구에서는 투자가의 권
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
한다.

 경제(무역)지대에서 투자가
의 재산과 합법적인 소득, 그
에게 부여된 권리는 법적으
로 보호된다

 경제개발구에서 투자가에게 
부여된 권리, 투자재산과 합
법적인소득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
의 재산을 거두어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협의
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국가는 투자가의 재산을 국
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
는다. 사회공공의 리익과 관
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거나 일
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사
전에 통지하고 해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며 차별 없이 그 
가치를제 때에 충분히 보상
하도록 한다.

 국가는 투자가의 재산을 국
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
으며 사회공공의 리익과 관
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거나 일
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사
전에 통지하며 그 가치를 제 
때에 충분히 보상하도록 한
다.

자료: 윤인주. 2020. 남북한 관광교류 활성화 대비 법제 검토 연구. 통일과 법률 42호. p.19~20.

표 5-2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련 법률의 신변안전 보장과 재산보호에 관한 내용



160

관광객의 신변보장은 출입, 체류, 거주 등과 관련이 있는데 북한은 ｢출입국법｣에 따

라 북한주민과 외국인의 체류와 거주, 여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남한 국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다. 또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을 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보완은 남북협력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이 취산 부동산 동결과 몰수조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제개발

구법에는 투자가의 재산과 이익, 권리보호원칙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남한 대상의 북

남경제협력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금강

산 내 남측 자산 몰수・동결을 선언하면서 이미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

에 해당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법・제도적 안전 방안을 마련한다고 할지라도 남북 관광에 참여하는 국내외 관광객들

을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해외지역으로서 남한의 법

률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제도 제정 및 남북 간 협약, 국제협약 등을 마련하

여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간 정치적・군사적 영향에 따라 침해받지 않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북 이외에도 제3국의 참여를 통한 국제적 관광 프로그램

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에서 독립된 공동의 기관을 설립하고 신의주특별행정

구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법 제정 시 남북 

양자보다는 주요 투자자의 다자협의를 통해 법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와 연계한 법제도 정비방안으로 남북관광협력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국제질서에 편입시키고 남북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북한 모두가 유엔의 회원국

으로서 이를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상 의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남북 공동의 DMZ 

동부권 초국경 연계관광을 위해서는 관광사업의 세부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엔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이 외에도, 남북관광을 통한 

평화지대화를 조성하고 국제적 평화관광지대로서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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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관광특구가 유엔 제재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 남북협력시 문제가 되었던 국민 안전확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중단에 다른 

재산권 보호 등의 구체적인 합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협력을 통해서 이뤄졌던 금

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 등의 남북 관광 협력은 한반도의 긴장감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

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현재와 같이 남북 관광 협력이 중단된 

상황에서는 구조적인 한계점이 드러나게 된다. 특히, 법・제도적 장치의 미흡은 중장기

적 차원에서 남북 관광 협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남북 

관광 협력을 위해서는 법ㆍ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출입 및 신변 안전보장 강화, 투자

자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법ㆍ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광객 교육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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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버넌스 구축방안

1) 국제사회 및 남북 정부차원의 거버넌스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DMZ의 세계적 위상 확보할 필요가 있다. 

UN, UNESCO,IUCN 등의 국제기구와 국제 NGO 등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DMZ의 가

치를 세계적으로 브랜드화시키고 추진사업의 지속성 확보 마련해 나가야 한다(강민조 

외. 2020). 이를 위해서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 유도해 남북측 공동의 

DMZ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서해평화특별 

협력지대 조성에 따른 IUCN 해양평화공원 지정 추진하고 서로 연계협력을 추진할 필

요가 있는데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그 외의 분야에서 서로  

지원을 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지역 차원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분업 및 전문화로 이어져 협력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환경복원과 지속가능

한 개발을 위하여 IOER, BBSR 등과의 국제기관과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연

구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 남북협력을 위한 부처별 다양한 계획수립이 진행되고 있으나 

북한수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대외비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 체계

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북한의 요구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또한 각 부처의 고유 업무

에 대한 계획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하므로 북한의 수요와 남한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계획하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각 부처에서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공

간적으로는 DMZ를 포함하는 접경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중복(난개발) 또는 지역 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대북사업을 조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단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통일부는 남북협력을 위한 정책수립 및 계획의 주관부처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대

북 채널 및 거시적 계획 기반의 DMZ 일원 접경지역 협력사업 주도할 필요가 있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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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조 외, 2020). 남북 협력사업 구상시 북한과의 대화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부처간 연계협력방안 구축하고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남・북측의 수요를 파악, 상호이

익 추구가 가능한 거시적・종합적 계획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남북협력을 위한 거시적・종합적 계획 수립 하에서 각 부처별 고유업무 계획을 수립

하고 중복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정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스마트

한 남북 협력사업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북 및 대국민 채널, 관계부처 거버

넌스 구축 및 조정,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는 통일부 주도

의 남북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 남북협력 플랫폼은 남북협력의 거시적 계획수립과 거

버넌스 지원을 위한 플랫폼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계획수립에 기여

할 수 있다(강민조 외, 2020).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기조 하에서 종합적인 남북협력 

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림 5-1 | 상호중첩 네트워크 포괄형 거버넌스 모델 운영방안 구상(안) 개념도

자료: 통일부. 2017.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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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 정부차원의 거버넌스

남한 정부차원의 거버넌스를 위한 남북관광 정책의 콘트럴타워 설치가 필요하다.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에서 남북관광을 구상하고 있지만 구심점 역할을 하는 컨트럴타

워가 없기때문에 일관성과 효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실

제 남북관광 홈페이지, 관련상품 개발 등은 다수의 부처 및 광역지자체에서 각각 운영

하고 있다. 남북관광과 관련된 부처는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외에 농림

축산식품부, 국방부, 산림청 등이 있다. 이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남북관광 관련 협의

체를 구축하여 남북관광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북공동의 관광지구 개발을 목표로 사업 추진시 통일부가 북한과 협의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각 부처별 고유 업무의 세부 계획 수립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남북공동의 관광지구 개발 추진 시 통일부가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범위 

확정 및 관련 내용 협의하고 협의 내용에 따라 각 부처는 고유업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통일부에서 총괄 검토를 수행하여 사업목적과 북한의 요구사항 그리고 

사업 관련 특이 사항에 대한 상충 여부를 판단하고 추진사업의 최적화 방안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협력의 상세계획하에 관광지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는 국토교통부, 문

화・관광 관련 세부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 등이 참여하는 등 관련 부처의 고유업무에 

따라 담당부처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산림훼손 지역에 대한 

관광자원화를 위한 산림협력은 환경부・산림청, 여행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설치

는 행정안전부, 통신 및 위치추적 등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자율성 기반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군사・안보를 위

한 국방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에 따른 방위전략 수정 등이 필요할 경우 국

방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사업계획을 이용하여 안보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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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차원의 거버넌스

민간기업, NGO, 학계 등의 다양한 기관의 남북관광 연계ㆍ협력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관광 등 기존에 남북 사이에 진행됐던 관광사

업은 단순한 관광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대규모 물적ㆍ인적 교류를 통해 남북 간 신

뢰 형성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이해정 외, 2019). 남북정상 간 대화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관광ㆍ경제협력 등을 통해 형성된 

화해 분위기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져오기도 하였으며, 이후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

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관광협력의 새로

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광 협력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 이전 단계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비정부기구 활용을 통한 

남북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다양한 NGO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 예로, 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 비정부기구인 조선 익스체인지

(https://www.chosonexchange.org/)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 지원 활동

은 NGO가 필요한 재원 및 지원 등은 정부가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 관광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선행되

어야 한다. 국민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 협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는 있으나 그 접근 방법을 모두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정부가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남북협력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

부가 남북 연계 관광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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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연구 결론 및 정책제안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은 국제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기존의 대단위 인프라 투자 

에 초점을 둔 협력을 관광콘텐츠 중심의 협력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남북관광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러한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의 조성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

키고 남북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북한 관광정보 통합활용체계 구축과 같은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연계관광협력을 공간적으로, 내용적으로 확장한 

남북 도시 간 연계협력 방안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안하였다. 

 

1. 연구의 결론

북핵문제가 국제문제가 되었고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뉴노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남북문제를 양자적 접근이 아닌 세계 차원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다자협력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자협력 차원의 접근은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작동하게 하는 실천적 접근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자협력적 

접근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고 이러한 내재화를 통해 협력

의 가능성과 깊이를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협력을 토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부재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초국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남북이라는 양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

나고자 하였다. 관광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환경 등을 우선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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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광사업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따른 관광사업의 추진방안을 고려하였다.

남북연계관광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협력에 초점을 두고 연계사업을 마련하였다. 국제사

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인도주의적 지원과 대북제재 분야가 

아닌 관광을 연계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북한 사회 개방성의 단계적으

로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International Voluntouring 

NGO 등과의 협력을 통해 생태・환경, 보건・위생 등의 인권차원의 자원봉사를 수행하

고 남한 정부는 인센티브 관광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봉사자들이 현지 관광을 통해 소비 

함으로써 주민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국제관광 추진방안으로 남한

이 참여하는 베세토의 공간적 확장을 통해 소외된 북한과 러시아를 동북아 관광네트워

크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관광의 다양성 확대와 국제관광의 활성화는 남

북 연계관광에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관광지대 조성의 방

안으로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를 활용하여 영상문화사업의 남북협력을 

통해 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협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투자비용은 작으나 시너지는 클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제재 내에

서 실천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된다.

연구지역은 DMZ을 포함하며 백두대간의 허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자연관광자원뿐

만 아니라 역사문화자원도 풍부하므로 관광자원의 연계 시 시너지가 클 것으로 판단된

다. 이를 위해 연구지역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연계방안으로 먼저 관광지 유형구분을 

수행하였으며 산악형, 호반 및 해안형, 가람형Ⅰ(북한강), Ⅱ(소양강), 도시문화형으

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관광지대 구분은 과학적인 분류를 위해 DEM자료를 이용하여 

분수령(Watershed)분석을 수행하여 구분하였으며 연구지역 내의 관광자원을 데이터

를 구축하였다. 친환경적인 개발이라 할지라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식물의 

생활터전이 되는 산림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는 
  지수를 구하고 인구데이

터 등을 융복합하여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산림파편화가 일어나면 산림의 기능이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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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저하되고 인구밀도가 높아도 개발압력이 높아져 환경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관광자원의 연계를 위해 위

성영상과 GIS 기법을 활용하여 적용 가능한 연결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향후 북한

과 협력 시 유용한 참조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결과로 주요 관광자원인 

설악산-금강산을 연계하는 방안은 주봉을 연결하는 방법, 옛길과 같은 문화유산을 이

용하는 방법,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할 탐방로를 선정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도시문화형 관광협력 방안으로 장마당 관광을 제안하였으며 네덜란드 Markethal의 

사례를 북한 장마당 재생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교통 인프라 중심의 사업 범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성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북한의 장마당은 지붕을 덮은 형

태가 많으나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신선식품을 다루는데 적합한 냉장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은 잘 갖추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네덜란드 Markethal도 위생법 

등이 강화되면서 폐쇄될 위기에 처했으나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

와 건축디자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도 해결하면서 시장도 재생시키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북한의 장마당도 그린기술 기반의 시장으로서의 기능 향상, 

도시문제 해결과 건축디자인을 통해 북한주민의 위생 개선, 랜드마크로서의 역할로 관

광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한의 재래시장과 연계해 남북 

시장 브랜드로서의 ‘장마당’을 제안하고 장마당 투어 등의 관광프로그램과 장마당 축

제 시 음식 한류의 하나인 치맥 등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토리텔링 기반의 역사・문화자원 연계를 통해 관광거점뿐만 아니라 거점간의 이동

로에도 관광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체험형 관광을 통한 남북관광협력의 효과를 제

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남북 연계관광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적용은 개별 관

광지의 가치를 이야기로 연결함으로써 가치의 확장과 흐름을 가져와 관광에 대한 만족

도를 높이고 특히 장거리 관광의 단점인 이동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관광활

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을 위한 IoT, AR 기술 

적용 등을 통한 체험형 스토리텔링 앱(App) PIS(피스, People, Interaction & Story)

를 제안하였으며 이미 상용화하고 있는 벤처 등이 있으므로 남북연계관광 적용에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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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분야는 R&D 등으로 개발할 필요

가 있다. 스토리텔링 적용방안으로 이성계와 독립운동에 대한 예시를 제안함으로써 현

실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제안하였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간 계획적 방안과 제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공간 계획적 방안은 안전지대와 버퍼지대를 추가로 설치함으로

써 관광객의 안전을 물리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며 기술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여 AI, IoT,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술적용 방안

은 광역적인 남북 연계관광을 위해 R&D 등으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뉴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추진 동력 및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1 | 남북연계관광을 위한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방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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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계관광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현재 멈춰있는 남북공동특구

에 대한 정부 간 협의와 ‘관광교류협력의정서(가칭)’ 등의 추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

다. 북한은 금강산재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우려를 남한이 무시할 수 없으

므로 남북 관광협력의 큰 프레임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금강

산 관광협력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남북 간 통합지향적

인 ‘남북관광교류협력의정서(가칭)’를 채택하고 이외에도 공간계획, 기술 등의 접목을 

통한 국민의 신변보장 및 재산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남북이 협력하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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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안

본 과제에서 제시한 총 6개분야(공통분야 포함)의 남북연계관광 정책을 실천하기 위

해서는 남북협력 준비 및 초기 단계에는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확대단계 이후부터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이며 창의적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이 필요하므로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하여야 한다.

남북 연계관광 준비단계에서의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은 범부처 관광정보 통합체계 

구축, 국제적 볼런투어리즘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베세토(BESETO)

의 공간적 확장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남북 스토리텔링 페스티

벌, 관광객 안전 확보 기술개발 R&D 추진 등이 있다. 관광정보 통합체계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정보를 수집하고 공간정보로 구축하여 관련 부처(문화체육관광

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과 협력)와 공동 활용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에서 대외비 이상 및 일반 보고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고 공간정보로 구

축하여 데이터 및 웹서비스 형태로 관계기관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지역정

보넷(http://www.cybernk.net/)에 있는 관광자원 정보들을 공간정보로 구축하고 관

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동활용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 단계로 협의체 소속 부처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공간정보로 구축하여 협

의체 내 공유 및 공동활용을 추진해야 한다. 문헌 및 북한지역정보넷에서 추출한 관광

정보는 고해상도 위성영상(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와 협력)을 통해 정확한 위치 

및 상태 등을 확인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탈주민의 협조를 통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판별하고 추가 정보를 획득하여 구축해야 한다.

대북제재로 인해 국가차원의 대북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적 볼런투어 프로그

램을 가진 NGO와의 협력 네크워크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 NGO를 통한 북

한에 적용 가능한 볼런투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추진하고 국가는 인센티브 관광지원을 

통한 북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개별관광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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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므로 국제협력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

며 프로그램 추진 경과 및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유할 필요가 있다. 

베세토(BESETO)의 공간적 확장과 연계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베세토 라인은 중국의 베이징, 선양, 북한의 평양, 한국의 서울, 부산을 거쳐 일본의 

교토, 도쿄를 연결하는 형태로 제시되었으나 현재는 한・중・일 3개 국가만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확대하여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평양)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회원국 및 참여 희망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베세토

의 공간적 확장과 연계는 동북아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정치적・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에는 성과위주의 접근을 지양하고 

남・북・중・일・러 5개국의 모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의 장으로 조성하고 상호이해와 신뢰구축 및 공동의 목표를 찾아가는 형

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후 단계적으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비전과 행동전략 수

립 등을 통해 협력의 질과 수준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동의 관심사의 한 예로

는 기후변화 관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협력이나 동북아의 연계성 마련을 위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등이 될 수 있다.

보편적 가치 기반의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은 본격적인 남북 관광협력 전에 추진할 필

요가 있다. 역사적 사실, 신화, 허구에 기반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창작하고 

이를 드라마나 영화로 기획하거나 게임 등으로 개발하여 소프트한 남북 관광협력의 주

요 콘텐츠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드라마나 영화 기획은 북한과 협의하여 현지 촬영지 

선정, 장소 활용을 위한 협력 등이 필요하다. 향후 드라마, 영화 공동 제작 등으로 확

대할 수 있으며 영상문화 전문가 인적교류로 확대 가능하다. 게임과 같은 경우에는 지

역과 가상세계(AR)을 연결하고 그 위에 이야기를 덧입힘으로써 가치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모두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

한 이야기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독립운동, 건국신화 등을 제시하였

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가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스토리텔링 당선작은 

R&D를 통해 개발된 체험형 스토리텔링 앱(App) 기술과 통합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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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가 발굴되고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한 통합운용

성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남북협력 준비단계에서는 북한 지역에 적용이 어려우므로 남

한 지역을 테스트베드로 하여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R&D사업의 추진이 필요

하다. 이에는 AI voice assistant, GPS 위치정보 대안 상대측위기술, 북한 전자지도 

제작 및 남측 지도와 연계 기술개발 등이 있다. AI voice assistant 기술은 안전지역을 

벗어난 관광객에게 위험을 알리고 안전지대로의 최단경로를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객의 정확한 위치정보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GPS 정보 활용이 가능하나 산악형 관광루트 같은 경우에는 GPS 활용이 어려울 수 있

으므로 비콘이나 블록체인 기술 등의 접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대피로 안내를 위해

서는 지도가 기반이 되어야 하므로 북한과 협력하여 초기에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버퍼

존 내의 지역을 전자지도로 구축하고 활용성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남북 연계관광 초기단계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으로는 한류 영상문화 콘텐츠 공

동제작, 이산가족 고향방문 추진, 자연관광자원 연계루트 조성, 북한 장마당과 남한 

재래시장의 연계 등이 있다. 남북공동의 영상문화 콘텐츠 제작은 한류를 기반으로 장

소마케팅을 통해 관광객 수를 높일 수 있으며 계절과 날씨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지속가능한 관광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남북공동 영상문화 콘텐츠에 참여한 사람

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관광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다른 개별관광 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부

에서 여행실비를 지원(→ 개별관광과 연계하여 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북한이 허가한 지역에 대해서 고향방문을 함으로써 이산

가족의 아픔을 달래는 감성정치의 한 방안으로 수행(→ 개별관광과 연계하여 추진)하

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

에 이산가족이 고향방문을 요청한다면 대북제재 예외 사항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 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 국면과 이산가족이 대부분 고령자임을 가만하고 북한

의 의료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산가족 고향방문을 개별관광으로 추진

한다 할지라도 고령자를 돌볼 수 있는 소수의 가족과 의료진의 동행이 필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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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자의 접촉인 수, 지역인구 수 등을 고려

하여 탄력적으로 방문일정 이전에 코로나 백신을 북한에 제공하여 접종하게 함으로써 

지역감염을 예방하는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응급조치를 위한 남북협의, 환자

수송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자연관광자원 연계루트 조성은 분단된 국토를 자연관광이라는 남북의 공동선(公同
善)을 기반으로 하나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관광산업이 자연친화적인 산업이라 할지라

도 개발이 수반되는 만큼 자연에 대한 부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과학적 데이

터를 기반으로 연계 목적에 부합하면서 생태계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

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
  등을 활용하여 생태계 영향정보를 모니터

링하고 관광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환경영향평가를 면밀히 진행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기존 시설물을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계루트 조성 시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연계성

이 없거나 원활한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대해서만 신규 또는 보수 등을 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전역에 대한 생태지표 마련(
  등) 및 모니터

링, 관광지 정보 및 관련 시설물 정보 구축이 필요하다.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생활자원 관광콘텐

츠 발굴을 위하여 장마당 및 살림집 재생이 필요하다. 장마당의 환경개선은 북한 주민

의 소득향상 및 위생 개선 등의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예로 네덜란드의 Markethal과 

같이 재생이 추진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재생된 장마당은 랜드마크로서 관광수익 증

대와 더불어 친환경 기술과 건축 디자인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도 가능하며 냉장설비, 

상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보건・위생 환경개선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

상품으로의 장마당을 개방할 수 있도록 북한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통일부)하며 재생

이 필요한 장마당을 선정하고 전문가, 지역주민, 정부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살림집 재생 및 건축은 

홈스테이를 위한 관광인프라 투자이자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노후화된 건물 재생을 

통한 주민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초기에는 남북이 합의한 관광루트를 중심으로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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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에 필요한 살림집을 재생 및 건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북한도 관광지 조성

에 살림집 공급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실천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판단된다. 다만 장마당 및 살림집 재생은 상하수도, 분뇨처리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가 

같이 공급되어야 하므로 높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나 주민 삶의 질 향상과도 연관성이 

높은 만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 초기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협력분야로 의료분야가 있다. 관광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증인 경우 상비약 등을 관광객이 준비할 

수 있으나 중증인 경우에는 남측으로 후송이 필요하다. 그러나 접경지역에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부족하므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병원지정이 필요하며 주요 북

한 관광지에 남북 공동의 병원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 확대단계에서 추진할 주요 정책은 정부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 협력을 전환

하는 과도기적 단계이며 민관이 협력하는 단계이다. K-pop 또는 국제행사 유치 등의 

MICE 추진, 남북 주민간 커뮤니티 활성화, 남북협력의 노하우를 활용한 상호보완적 

남북 도시 간 MOU 등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남북협력 초기까지는 기업들의 대북

협상력으로 인해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하나 확대 단계부터는 민간이 주도로 협

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협력사업 발굴에 따른 남북 

관광협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협력 확대단계는 대북제재가 단계적

으로 해소되는 단계이므로 대형 콘서트 및 국제행사 등을 유치하고 베세토 참여 도시 

간 페스티벌을 순환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남북협력 심화단계에서는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소된 단계로 전방위적인 협력이 가

능하며 민간주도의 사업추진,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 추진 등의 사업추진이 가능하

다. 민간주도의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의 인바운드 수요뿐만 아니라 북한과 남한의 

아웃바운드 수요를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대규모 관광 인프

라 개발 사업 및 광역교통망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불안요소로 인해 투자가 미루어졌던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와 같은 구상차원의 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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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추진사업 주요내용(담당부처)

1. 북한 관광
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

1) 북한 관광정보 통합활용 
협의체 운영

북한 관광정보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2) 북한 관광정보 구축 및 공
동활용 방안 마련

문헌 및 기존 DB를 기반으로 초고해상도 영상 확인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공간정보 구축 및 가용한 데이터 형태로 공유(문화체
육관광부, 환경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

3) 북한 관광정보 검증 및 
개선(북한이탈주민 연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 따른 관광정보 검증 및 추가 정보 입력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2. 대북 국제 
볼런투어
(Voluntour) 
프로그램 
개발

1) 대북 국제 볼런투어 협력 
중장기계획 수립

국제 볼런투어 협력의 비전과 목표, 의료·보건 지원, 벤처 컨설팅, 
농축산 기술협력 등 중장기 북한 협력 분야 도출 및 계획(안) 수립
(통일부 및 관련 분야 부처)

2) 국제 볼런투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IAVE) 등과 
같은 국제 자원 봉사 컨퍼런스 호스팅 및 참가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아이디어 수집(통일부 및 민간 자원봉사 NGO 등)

3) 북한 수요를 고려한 국제 
볼런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북한이 지원을 요청한 또는 수용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예산지원, 관광 실비(인센티
브) 지원,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 공유 등) 마련(통일부 및 국제 
볼런투어 NGO, 외교부 등) ※ 개별관광과 연계

3 . 베 세 토
(BESETO)
의 공간적 
확장 및 연
계 방안 
마 련

1) 베세토의 공간적 확장과 
연계를 위한 이니셔티브 
출범 및 운영

한중일 3국의 북한 및 러시아 참여에 대한 논의 및 관계국 정상회
의 추진(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등)

2) 베세토+2 관광협력 Working 
group 설치 및 운영 

베세토+2 관광협력을 위해 한중일 협력 사무국(TCS)을 한북중일러 
협력 사무국(East Asia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EATCS))
로 확장하고 관광협력 워킹그룹 설치(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통
일부 등)

3) 베세토+2 관광 접근성 향
상을 위한 프리패스 운영
방안 마련

베세토+2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통행비용 절감을 통한 접근성 향
상을 위해 항공, 철도, 고속버스, 해운 등의 이용절차 간소화 및 
운영방안 마련(국토교통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등)

4. 스토리텔링 
기반의 남북
연계관광 
방안 마련

1) 남북연계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자연·역사·문화 또는 허구에 기반한 남북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하고 당선작의 경우 평가를 거
쳐 웹툰이나 웹소설로 출간(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등)

2) 스토리텔링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남측 접경지역을 테스트베드로 한 PIS(스토리텔링 App) 실험 및 
검증, 개선방안 도출(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등)

3) 남북 영상문화 콘텐츠(드
라마, 영화) 공동제작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영상산업(드라마, 영화 등) 현지 촬영 
및 관광지 조성방안 마련(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등)
※ 장소섭외 관련 업무는 개별관광과 연계

표 6-1 | 남북연계관광을 위한 정책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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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추진사업 주요내용(담당부처)

5. 관광 디지털
전환 R&D 
추진

1) 체험형 스토링텔링 앱
(App) 피스(PIS, People, 
Interaction & Story) 개발

장소별 스토리텔링 및 게임 구동이 가능한 AI voice assistant 
개발, AR 기반의 게임 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2) 위치정보 측위기술 및 위
험회피 서비스 개발

지형 및 북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위치정보 측위기술 개발(국토
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등)

3) 관광 서비스 및 안전을 위
한 통합운영체계 개발

휴대용 기기에서 운용 가능한 통합운영체계 개발, 관광정보 클라
우드 활용기술 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통일부 등)

6. 인도적 
협력 추진

1) 주민피해 대북제재 해소
를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북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대북제재 해소를 위한 연구 및 연구결
과에 대한 UN 등의 국제사회와 협력(통일부, 외교부 등)

2) 이산가족 고향방문
이산가족 고향방문을 위해 우선 개방 지역에 대한 남북협의 및 
코로나 백신 등의 의료·보건 지원 협의(통일부, 보건복지부, 적십
자 등) ※ 개별관광과 연계

3) 장마당 공중위생 환경개선 
및 여성 경제자립 지원

북한 생활자원 관광 콘텐츠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표준에 맞는 
공중위생 환경개선 및 랜드마크화 추진. 여성 경제자립 지원사업 
추진(통일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4) 홈스테이를 위한 살림집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광지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홈스테이를 위한 살림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관광 활성화 및 북한 주민 생활환경개선 
추진(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 주민 위생 개선을 위한 상
하수도 시설 지원

주민 위생을 위해 북한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상수도 시설 개선 
및 오폐수정화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원(환경부, 통일부 등)

7. 남북관광
자원 연계
루트 조성

1) 남북연계관광을 위한 생
태계 영향 모니터링 사업

산림, 보호종 서식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생태계 영향 모니터링 사업 추진(환경부, 문화체육관
광부, 국토교통부, 통일부 등)

2) 설악-금강 연계도로 상
세계획 수립 및 남측지역 
우선 건설

본 과제에서 제시한 기초 탐방로(안)을 기반으로 북측 수요 고려, 
연계 관광자원을 고려하여 관광도로 상세계획 수립 및 남측지역 
우선 건설(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관련 지
자체 등)

3) 응급시설 계획 및 응급항
공수송 기본계획 수립

연계루트 상에 응급시설 설치 및 지원 계획 수립,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응급항공수송 기본계획 수립 등(보건복지부, 국방부, 국토교
통부, 통일부 등)

4) CIQ 설치 및 운영
철수 대상 GP 등을 활용하여 CIQ 설치 계획 및 출입국 관리·세
관·방역 등에 대한 운용방안(외국인 관광객 포함) 마련(국방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통일부 등)

5) 남북 항공연계관광 기본
계획 수립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남북관계 정상화 이전에는 항공기의 출발
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순수 관광비행을 추진하고 향후 베세토+2
의 프리패스 등과 연계한 자유항공관광 계획 수립(국토교통부, 외
교부, 통일부 등)

자료: 저자 작성



제6장 연구 결론 및 정책제안 ․ 181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남북협력사업이 가능한 분야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추

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인도주의적 또는 물물교환 같은 기초적 거래도 불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로, 남북의 양자협력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다자협력 기반의 남북관광협력을 추진해

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개발 수준에서 실전배치 수준으로 향상됨에 따라 북한

과의 작은 교류도 국제사회를 자극할 수 있으며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남

북협력은 단일민족이라는 특수한 상황 등으로 인해 남북이 우선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양해를 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왔으나 앞으로는 대북제재 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관계국들이 다같이 합의하는 형태의 다자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바

이든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동맹국 중심의 다자협력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정부의 이러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와 

외교부가 협력적인 업무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일부는 남북협력 사항에 대한 준

비와 근거자료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외교부는 이를 토대로 외교 라인을 총 동원해

서 설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컨센서스를 마련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주민의 식량 및 식수 부족 등으로 인한 영양실조가 만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우려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제안하였다. 또한 북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 기회로 남북은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대북제재 항목이 어떤 요소인지 검토하고 이를 완화

하기 위하 노력과 이와 관련된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제재로 인하

여 인도적 지원이 불가한 경우 예외 조항을 마련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요구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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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협력에 있어서는 대북제재에 관광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요소들(예: 관광객 운송을 위한 항공기 취항 

등)에 대한 대북제재 적용면제 등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도 국제사회에 요구만 

하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과제에서는 

인도적 지원과 관광을 융합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사업들로는 국제적 볼룸투어리즘,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추진, 드라마와 영화 촬영을 

위한 장소섭외 전문가의 개별관광 등이 있다. 국제적 볼룸투어리즘은 국제 NGO와 협

력하는 것으로 통일부와 외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 NGO 단체를 발굴 및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국제사회는 북한여성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표시하였는

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과제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자립경제의 기반

을 제공함으로써 여권을 신장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마당은 북한사회에서 생계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주로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장마당의 활성

화는 북한 주민, 특히 여성들의 경제기반을 강화하여 여권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생활수준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생활자원의 관광상품화의 

하나로 장마당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고 위생 및 안전 등을 위해 로테르담

의 Markethal을 사례로 재생사업과 연동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남북관광 거점의 연결은 개별 관광지를 교통인프라로 연결하고 지구 단위로 

개발 또는 지원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물론 인프라적인 연결도 중요하지만 진정

한 관광자원의 연계는 가치를 연결하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관광지 개발이 아닌 연계가 

가능한 관광자원을 묶고 이에 대한 가치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이를 위해 산악형은 백두대간, 가람형은 평화의 흐름, 호반 및 해양형은 낭만과 추억 

등 각 관광자원의 가치를 연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총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이용하여 연결하고 이를 위한 물리적, 사이버적 기술의 오버랩을 통해 

가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확보 방안으로 

공간계획에 의한 물리적 안전지대를 확충하는 방안과 AI, AR,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안전확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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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사회・경제적 기대효과

기존의 DMZ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구상적 차원의 접근을 관광사업을 통한 실천가

능한 접근방안으로 제시하였다. DMZ의 국제평화지대화의 필요성을 경제적‧사회적 측

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남북 관광협력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현실화해 나

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남북협력에서 국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한반도의 내재적인 문제 

또는 남북 양자간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다자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접근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를 위해 국제적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다자협력의 방안

으로 국제사회와의 더 면밀한 협의 추진, 베세토의 확장 등 다자협력 방식을 통한 관광

사업 추진, 국제적 볼룸투어리즘을 통한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의 국제화 등을 

제안하였다.

기존 남북관광협력의 분야를 국토 차원으로 그리고 기술협력 차원으로 확대하였다. 

기존의 관광개발은 관광자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생활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도시재생과 같은 국토 차원의 협력

방안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국민안전을 위해 법・제도적 접근과 함께 기술적 적용방안

을 마련하여 다각적인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였다.

대북제재와 북한의 고립주의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현실적인 협력방안 마련에 한

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과제에서는 위성영상 및 국토정보 등의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위성영상의 경우 SPOT(2018-2020, spatial resolution: 

5m) 최신 영상을 이용하여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산림파편화 분석 등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산림파편화 분석은 개발 일변도의 접경지역 계획 또는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있

어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향후 남북

관계 정상화로 남북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때 환경단체들의 우려에도 대응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산악형 연계방안을 마련하

는 데 있어서도 표고 자료를 이용하여 분수계(Watershed)분석, 경사도(slope)분석 등

을 수행하여 현지답사가 불가능한 한계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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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연결과 관계 모두를 고려함으로써 남북 관광자원의 진정한 연계방안을 만

들고자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공동의 보편

적 가치(Universal Value)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는 남북의 적극적 참

여와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상호존중이 담보되어야만 가능하다. 장기간의 단절과 서

로 다른 가치관 그리고 목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당

사자들이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화함으로써 정-반-합에 이를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남북대화가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당위적인 가치에 한정하여 연계방안을 

만들었다는 데서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남북대화가 진행되었을 시 본 연구의 결과는 

참고자료로서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로서 충분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관광자원들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데이터와 논리적 관계를 기반

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를 지역에 적용하여 지역간 연계협력 체계를 

마련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안으로 도시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도시는 현대인의 생활기반이며 도시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만

큼 도시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기능을 문헌조사 등을 

통해 정의하고 환경을 고려한 기능의 상보성이 있는 도시 간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통일된 한반도를 위해 필수적인 연구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치연계 방안 등을 

접목하고 남북이 추구하는 도시 관련 법률과 체계에 대한 검토 후에 도시 기능에 따른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향후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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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ful efforts to open up North Korean society and include the n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go hand in hand with denuclearization efforts 

through strong sanctions. Recognizing such a necessity, President Moon Jae-in 

proposed transforming the demilitarized zone (DMZ) into an international peace 

zone as a core practical plan to the assembled nations in a keynote speech to 

the 74th United Nations (UN) General Assembly on September 24th, 2019. 

However, North Korea is still trying to secure its status as a nuclear power by 

developing state-of-the-art weapons rather than pursuing prosperity through 

nuclear renunciation. Accordingly, international sanctions are getting stronger. 

As international isolation is continuing for a prolonged period due to 

COVID-19, North Korea is encountering aggravated economic difficulties, which 

it is trying to overcome through self-rehabilitation, such as reinforcemen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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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of residents, and the agony is deepening for the North Korean people 

as a result. According to the UN (2020)1), 10.4 million people in North Korea 

(41.18% of the total population as of 20192)) are suffering from malnutrition and 

are exposed to serious threats to life prompted by the lack of clean drinking 

water and sanitary facilities. Because the maintenance level of the main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largely lags behind South Korea (approximately 

68%)3), significant short-term achievements can hardly be expected even if 

North Korea promotes economic development after denuclearization. As for the 

problem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not only an approach of sanctions aimed 

at inducing denuclearization but also an approach from the aspect of human 

rights and economic cooperation, which will diminish North Korean residents’ 

agony and prepare a foothold for economic take-off after denuclearization, 

should be continuously explored. 

Although the cooperative approach to inter-Korean relations has value from 

the aspect of the North Korea’s survival and future-oriented economic 

collaboration, it should be strategically promoted by finding areas where North 

Korean demands can be met while abiding by the glob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promoted as an extension of this direction, and tourism is a representative field. 

Tourism is not the subject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demands from 

1)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OCHA). 2020.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Plan 2020.

2) The total population of North Korea was 25.25 million as of 2019 (2020 Major Statistics 
Indicators of North Korea, Statistics Korea. Press release.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

   /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7173. Last updated: February 1st, 2021).

3) Jeong-Seok Lee. 2018. Assessment and Analysis of Maintenance Level According to Actual 

Prediction on the Main Infrastructures of North Korea.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Vol.22(5). pp.03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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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are also high in this field. For example,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return the Mount Kumgang tourism business to a normal 

level as soon as possible and to create a joint special tourism zone in the East 

Sea through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19th, 2018. 

Furthermore, both nations have strengths in that they have promoted the Mount 

Kumgang tourism business in the past. However, the previous form of tourism, 

which depended on entrance fees both to North Korea the nation and the 

mountain, cannot continue because of the risk of secondary boycotts and the 

problem of bulk cash. Furthermore, the Mount Kumgang tourism business had 

an insignificant propagation effect on North Korea’s internal economy, and the 

possibility that the revenues will be used to prop up the regime forhas been 

raised repeatedly. Other problems exist, such as the project’s sustainability, 

restriction on actions, lack of attractions, high price, and people’s safety . To 

solve these problems, global tourism through multi-party cooperation should 

first be promoted for the security of business operations. Also, tourism should 

be diversified by turning historical and lifestyle resources in North Korea into 

tourism resources as well as promoting collaboration with tourism resources in 

South Korea that hav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Global tourism, 

transformation of historical and lifestyle resources into tourism resources, and 

inter-Korean collaborative tourism will not only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livelihoods and welfare of local people by increasing tourists’ consumption but 

also provide a base for stably operating tourism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the fulfillment of diverse stakeholders’ rol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uggests a plan for creating a trans-border 

tourism zone in the eastern region of the DMZ, which involves promotion of 

sustainable tourism business by linking global tourism and tourism content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transformation of daily living resourc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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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resources, which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North Korean residents’ 

life and welfare. Because the research coverage includes DMZ zones in Ilwon 

that have high ecological value and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that 

forms the ecological axis of the Korean peninsula, primary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environment. For this study, natural environment analys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satellite 

images and national territorial information, and the analysis results have been 

used to establish collaborative plans for tourist spots. In particular, linkage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tourism contents will help establish the 

Universal Value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recover national homogeneity, 

as it focuses on semantic collaboration rather than physical collaboration, such 

as connection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mong the existing tourist spots.

To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s and items for consideration for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this study examined how tourism policy in 

North Korea has evolved and investigated the tourism resources inside the 

research reg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ogether with the current tourism 

and promotion plans. Through this investigation, this paper proposes 

development plans for creating trans-border tourism zones in the eastern region 

of the DMZ and suggests projects that can be promoted in each domain.  To 

create a global tourism zone ba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voluntourism program, association with the spatial extension 

of BESETO4), and promotion of Korean Wave-based international tourism are 

suggested. For the collaborative plan for natural tourism resources, effective 

mesh size based on cross-boundary connection ( ) analysis has been 

4) BESETO (Beijing-Seoul-Tokyo) refers to international collaboration led by China, South 
Korea, and Japan that aims at forming economic and cultural community in Northeast Asia. 
BESETO Belt is currently formed in diverse areas, including culture, art, sports, and 
agriculture.(beseto alliance. http://beseto-alliance.com/ (Last updated: February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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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as a means of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 to analyze 

and manage thatthe impact of forest fragmenta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study proposes association plans for four types of environment: 

mountain, river, lakeside/ocean, and urban culture. As an urban culture 

association plan, a method to turn Jangmadang (marketplaces), which are one 

of North Korea’s lifestyle tourism resources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 life of 

North Korean residents at the same time, into a tourism resource is proposed. 

To expand cooperation, a plan associated with the Green New Deal Policy is 

suggested by benchmarking the case of the market in Rotterdam, the 

Netherlands (Markethal). To associate for storytelling-based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he story of the first king Yi Seonggye founding the Joseon 

Dynasty has been utilized to include Seokwangsa, Baekja Museum in Yanggu, 

and Wolchulbong in Mount Kumgang. An experience-oriented storytelling 

smartphone application has been developed, which supports understanding of 

the story and lets users perceive movement from one tourist spot to another as 

one phase of tourism rather than simple transportation. In addition, a 

storytelling-oriented plan where national resistance against Japanese 

colonialism serves as a Universal Value is proposed. Using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s a pivot, the plan includes stories of Wonsan Haksa 

in Wonsa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Goseong, Daepo Port in Sokcho, 

and the Mansae Movement in Yangyang. 

Finally, this study proposes ways to secure people’s safety. In order not to 

repeat the same error as in the past when Mount Kumgang tourism was 

suspended due to the murder of South Korean citizens in 2008, this study 

proposes installation of a physical safe zone from a spatial planning perspective 

as well as technology-based methods of securing public safet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the Internet of Things (IoT). The study also suggest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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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oriented security plan in association with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nd the Digital New Deal Policy. 

This study resul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suming the currently stalled 

discussions between international society and North Kore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This study raises the possibility of promoting cooperation by 

associating the field of food and health/hygiene, one of the main interests of 

international society besides denuclearization, with tourism, which is not subject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is also a field with strong interest from 

North Korea. Through data analysis based on national territorial information, 

this paper examined the environmental effects and proposes scientific 

collaboration plans, which will contribute to nature conservation and become 

useful as fundamental data for spac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by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future. Combined with the denuclearization plan through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ourism 

may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ruling party in North Korea to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security of system. Furthermore, 

direct linkage from tourism consumption to North Korean residents' income 

(e.g., Jangmadang income) may reduce hardship and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economic take-off after denuclearization through the 

preparation of an industrial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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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 부록 1: DMZ 국제평화지대의 공간적 범위 분석

□ 군사분계선으로부터 35km 떨어진 접경범위를 버퍼분석을 통해 도출함으로써 

DMZ 국제평화지대의 공간적 범위 기준 마련

[DMZ 국제평화지대화 범위 지정 기준(예)]

ⅰ) DMZ과 35km 이내의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 또는 행정구역

ⅱ) 직접경지역 또는 차직접경지역

ⅲ) 해양의 DMZ 국제평화지대 설정은 접경지역 도서, 한강하구 및 NLL지역을 포함하며 남북 접경지역 최북단

과 최남단 경계를 연하는 연장선

ⅳ) 지역 특성 및 사회·문화적 환경 고려

부도 1 | 버퍼분석을 통한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범위 분석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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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연구지역 데이터 구축

□ 위성영상(SPOT 5m)과 음영기복도(Hillshade)를 이용하여 베이스 맵 구축

부도 2 | DMZ 동부권 초국경 연계관광을 위한 연구지역의 SPOT 위성영상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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